
정재훈 
 (공대 64)

김경숙
(간호 68)

2020년 12월, 어떤 12월과도 비교될  수 없을 
만큼 몸도 마음도 추운 때에 미주동창회 오피
스로 기쁜소식을 전할 한 통의 전화가 왔다. 
조지아주의 주중광(약대 60) 고문이 미주동
창회에 10만달러의 후원금 약정을 완료하
겠다는 연락이었다. 주중광 교수는 조지아
대 약대 명예교수로 2019년 서울대학교에
도 30만 달러의 기부금을 기탁한 바 있다.
주 동문은 "동창회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
이 되었으면 한다"는 말을 전하며 미국에 사

는 서울대인의 의무와 모교사랑을 담아 동창
회 유지와 발전에 기금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미주동창회에서는 주중광 동문 이외에도 
현재까지 총 116명의 종신이사들이 동창회 
기금을 위해 후원을 해 주었으며, 특히 이번 
15대 신응남 회장 임기에만 현재 43명의 종
신이사가 참여해 주었다. 이들 또한 주 교수
와 마찬가지로 동창회 유지와 발전에 공헌
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 동창회 사무실로 
연락을 해 주었다. 그 뜻이 하나로 모여 전세

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한국 대표 대
학동창회로 자리매김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들 중에는 48학번부터 81학번까지 다양
한 연배의 선후배들이 참여해 주었으며 부
부 종신이사는 물론, 유가족이 대신 고인의 
이름으로 후원금을 보내신 분, 본인이 종신
이사에 등록을 하면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같은 동문인 오라버니의 이름으로 함께 등
록하고 따로 다시 큰 후원금을 보내신 분 등 
다양한 사연의 종신이사분들이 조용히 묵
묵히 도움을 손길을 내밀었다.
또한 Covid로 인해 동창회의 외부활동이 줄
어들고 재정은 물론 마음까지 위축되는 상
황에도 불구하고, 동창회의 발전을 염원하
는 글을 담아 회비 봉투를 동창회 사무실로 
보내온 전미주 동문들의 정성어린 마음 또

한 동창회가 유지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다.  
이는 동창회 운영 및 업그레이드 된 동창회
보 발간,  동창회 주소록 업데이트,  이메일 
E-신문 전송, 웹사이트 유지 작업 등 15대 회
기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펼쳐나갈 원동
력이 되었다.  
현재 동창회에서는 특별히 종신이사들을 
위해 종신이사증을 발급하여 이분들의 후
원에 답례를 하고 있으며 회비를 내는 동
문들 또한 매달 배포되는 신문 뒷면에 그분
들의 이름과 학번을 넣어 기재를 해 감사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표현하고있다.
이외에도 광고, 장학기금,  모교발전기금, 브
레인네트웍 후원금 등 다양하게 동창회를 
위해 후원을 아끼지 않은 동문들께 이자리
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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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들의 후원, 미주동창회 발전의 새 장 열다
  15대 회장단 출범 후 40여명 종신이사 추대

 주 패밀리 재단 10만 불 등 기부릴레이 성황

“영원히 새겨질 나의 이름”  서울대 미주동창회 종신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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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진배열은 추대 날짜순입니다.

<Chu Family Foundation>



          

1981-1987  뉴욕 브롱스 레바논 병원 내과 레지던트   
           과정 수료(알버트 댄스킨 컬리지 부속)
1987-2015  폐의학 전문의 
    머스코리 리저널 메디컬 센터장
2015     은퇴
2014-16      하트랜드 지역 동창회 회장
    미주동창회 종신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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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에서는 재정 자립을 
위한 3백만불 모금 캠페인 ‘Century Founda-
tion’을 전개하고 있다. 
미주동창회에서는 기금 마련을 위해 효율
적이고 전문적인 ‘기금 관리 위원회’를 발족
하고 올해 29차 평의원회의를 통해 손재옥 
기금 관리위원장을 추대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시고 협조해주신 동문들
의 힘으로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는 굳건
히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짊
어질 새로운 인재들이 동참하고 있으며, 이
들은 지역과 커뮤니티 그리고 미국과 한국
을 통해 앞으로 큰 영향력을 갖게될 것이다. 
이제, 유지 보수를 위한 모금 캠페인을 넘어
서, 세대와 민족을 잇는 인재들을 발굴하고 

양성하며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2만여 서울대 미주동문 여러분, 시대적인 
사명을 가진 지성인으로서 이 땅에 뿌리내
린 삶의 선배로서 큰 비전을 바라보며 함께 
뜻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특별히 지난해 10월부터 미주동창회 사무
실이 소재하는 뉴욕을 중심으로 종신이사 
참여 릴레이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동문여
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빛나는 성과를 기
대해 본다. 

-후원용도와 세제혜택 -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는 미국내에서  최
초의 면세혜택을 승인받은, 26개 지부 및 미

주지역 2만여 동문을 대표하는 유일한 기
관이다.

<일반 후원금 용도>
장학금은 뛰어난 동문들의 학업을 돕는데 
사용된다. Charity Fund는 동창회 자선 사업
을 위해 쓰인다. 모교발전기금은 모교와 미
주 동창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쓰인
다. Brain Network 후원금은 석학 초빙 강
연회 등 동문들간의 네트워킹 증진을 위해 
쓰인다. 
종신이사회비는 SNUAA-USA Century Foun-
dation 동창회의 재정자립을 위해 적립된다. 
동창회 후원금과 동창회비는 회보 발간 및 
미주동창회 행사와 제반 운영을 위해 사용

된다.

<세제 혜택 및 기부>
1) 서울대 미주동창회는 1994년 12 델라웨
어주에 비영리 법인 {IRC 501(c)(3)}으로 등록
되었으며
2) 미 연방국세청(IRS)로부터 미주 각지역 동
창회를 대표하는  단체 면세승인 (Group Tax 
Exempt) 번호 3784를 취득하여 여러분의 후
원금은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3) 또한 연방국세청법(IRC 2055, 2016 and 
2522)에 따른 각종자산에  대한 유산(Be-
quests, Legacies) 유증(Divises), 양도(Trensfers)
및 기증(Gifts)를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비
영리 단체이다.

“종신이사 참여 릴레이… 힘을 모아주십시오”

미주동창회 재정자립 3백만불 모금 캠페인 서울대 미주동창회 17대 회장 후보 소개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는 미국내에서  최초의  면세혜택을 승인받은, 
26개 지부 및 미주지역  2만여 동문을 대표하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서울대 미주동창회 CENTURY FOUNDATION

“ 영원히 새겨질 나의 이름 ” 
서울대 미주동창회 종신이사 

후원해 주신 동문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변함없는 사랑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616,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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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강 애드워드 (사대 61) 최영태 (문리  67) 최수용 (상대 55) 이재랑 (상대 61)  김승호(공대 71 ) 뉴잉글랜드> 고일석 (보건 69) 김문소 (수의 61) 박경민 (의대 53) 박영철 (농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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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현 (사대 53) 류재풍 (법대 60)  민홍기 (문리 61) 방은호 (약대 43) 오인환 (문리 63) 워싱턴주>이회백 (의대  55)  시카고> 남상용 (공대 52)  심상구(상대 63) 이용락 (공대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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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민 (공대 64) 손재옥 (가정 77) 이만택 (의대 52) 주기목 (수의 68) 플로리다>김중권 (의대 63)  네바다>정상진(상대 59) 하트랜드> 김경숙 (가정 70)  김명자 (문리 62) 이교락 
(의대 53) 이상강 (의대 70)  메릴랜드> 최지원 (의대 61)  휴스턴> 박태우 (공대 64) 조시호 (문리 59) / 카네기음악회순수익

종신이사 116명

이름          이상강 Sang G. Lee

단과대/입학년도           문리과 의예과 1970 입학 

        의과대학 1972 입학

지부             하트랜드 Heartland
미주동창회 17대 회장에 출마하게 된 이상강 입니다. 저는 선후배, 지역동창회 간의 소통 및 유대강화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동창회의 재정문제를 책임지고 건실하게 유지할 것이며, 아직 

참여안한 동문들의 동창회 참여를 독려해서 동창회 저변을 확대 하겠습니다. 

동창회보의 꾸준한 업그레이드로 회원간의 소통을 활발히 하겠습니다.

경     력

“지혜로운 자는 위기가 다가오는 것을 미
리 알고 대비했다가 위기가 닥쳤을 때 안
전하게 살아남지만 어리석은 자는 위기가 
오는 줄도 모르고 아무 준비 없이 제멋대
로 살다가 위기가 닥치면 고통스러운 대
가를 치르게 된다“ (성경 잠언 22장 3절)
미국에서 1930년대에 발생했던 경제 대
공황은 20년간 인간들이 쌓아온 경제적 
거품의 산물이었다. 경제의 거품은 인간
들의 물질에 대한 무모한 탐욕의 결과로 
생겨난다. 탐욕은 정상이 아니다. 정상이 
아닌 것은 오래 지속될 수 없다. 반드시 끝
이 있게 마련이다.
1997년 말에 한국에서 발생한 IMF 경제
위기도 마찬가지였다. 아무 이유없이 IMF 
국가부도 위기 사태가 발생한 것이 아니
다. 그 당시 이미 한국 경제는 감당키 어려
운 해외 외화금융 채무로 인하여 부도 직
전상태에 있었다. 그것을 계속해서 만기 
연장을 하거나 또 다른 빚을 얻어 원리금
을 갚으면서 부도위기를 면해 오다가 동
남아 지역에서 발생한 외환위기로 더 이
상 해외 금융시장에서 빚을 얻을 수 없게 
되자 감당할 수 없이 불어난 1000억 달러 
상당의 외화부채의 실체가 수면으로 떠
오른 것이 IMF 금융위기 사태인 것이다.
IMF 국가부도 경제위기 사태가 우리에게 
던져준 분명한 메시지는 한 가지다. 그것
은 “국가이던 기업이던 개인이던 수입보
다 지출이 많으면 망한다.”는 교훈이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빚으로 영원히 살아갈 
수 없다. 빚은 결코 공짜가 아니기 때문
이다. 빚의 끝은 고통과 파멸과 죽음이다. 
지금 우리는 장차 무슨 일이 벌어질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매우 불확실하고 
위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앞으로 우
리는 과거에 겪어보지 못한 충격적인 일
들이 세계 도처에서 연이어 자주 일어나

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과거에 좋았
던 시절은 결코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세
계 경제는 선진 각국의 정부, 기업, 가계가 
안고 있는 엄청난 빚 문제로 인해 결코 지
금보다 더 좋아질 수 없을 것이다.
지금 우리는 지난 30여년 동안 빚더미 위
에서 그 덩치를 키워온 세계경제의 거품
이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 재앙으로 인
해 빠르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 현실을 목
도하고 있다. 거대한 빚이라는 모래성위
에 세워진 세계경제는 이번 코로나 사태
가 아니라도 무너지게 되어 있었다. 다만 
이번 코로나 사태가 세계경제의 붕괴시
점을 앞당겨 놓았을 뿐이다.
세계경제규모의 60%를 차지해온 세계 4
대 경제 축 중 하나인 중국경제의 몰락은 
그동안 시간문제였는데 이번 코로나 사
태로 중국경제의 파탄은 앞으로 가속화 
될 것이다.
중국경제가 무너지면 다른 3개의 경제축
인 미국, 일본, 유럽연합의 경제도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해 이
것이 세계경제의 침체와 공황으로 이어
질 경우 대량실업사태로 인해 빚으로 가
계를 유지해온 많은 사람들이 생사의 벼
랑 끝에 몰리는
위기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세계경제 규모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경제 대국 미국에서 이번 코로나 사태
로 전반적인 경제활동이 중단되면서 지
난 수개월 사이 직업을 잃은 사람들의 숫
자가 3천만명을 넘어서고 중국에서는 일
자리를 잃은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
를 찾아 이곳저곳을 배회하며 노숙하는 
비참한 경제상황들은 앞으로 세계경제
가 빠르게 침체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음
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아닐 수 없다. 
세계 경제는 그동안 정상수준에서 너무

나 멀리 벗어나 있었다.
앞으로 우리가 마주해야 할 세상은 지금
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세상과는 전혀 다
른 세상이 될 것이다. 사람들이 일할 직장
을 찾고 돈을 벌어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
결하는 것조차도 결코 쉽지 않은 각박한 
세상이 될 것이다.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쓰여 진 구약성경 
미가서 7장에는 “지구상에 사는 인간들
의 사악한 행위로 말미암아 지구가 황폐
하게 될 것“이라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나온다. 우리가 수시로 겪는 자연적 재난
과 재앙들은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재앙
들이 아니다. 모든 재난과 재앙들은 인간
들의 도덕적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
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인간들이 타락
하면 타락할수록 앞으로 우리가 겪을 재
난과 재앙의 빈도와 강도는 더욱 빈번해
지고 더욱 강력해질 것이다.
나는 하루에만 액면가격으로 600조 달러
가 거래되고 하루에도 수백만 불, 수천만 
불이 자신의 주인을 바꾸는 치열한 삶의 
현장인 선물시장의 메카라고 불리 우는 
시카고 선물시장에서 오래동안 일하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언제든지 우리가 감
당하기 어려운 경제적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세상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20
여 년 전부터 최악의 경제적 상황 속에서
도 나와 내 가족들이 안전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삶의 방식을 선택하여 살아왔다.
내가 선택한 삶의 방식은 두 가지다. 하나
는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결코 빚을 지지 
않고 사는 것과 다른 하나는 꼭 필요한 것
이 아니면 사는 것이 다소 불편해도 없이 
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돈과 비용이 가
장 적게 들어가는 단순하고 소박한 삶의 
방식을 선택하여 사는 것이었다. 그렇게 
살아온 나의 단순한 삶의 방식이 지금 지

구촌 전체가 겪고 있는 최악의 경제적 상
황 속에서도 나와 나의 가족들을 안전하
게 지켜주고 있는 것이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위험한 세상을 살
아오면서 우리가 반복해서 경험하게 되
는 것은 인생의 정도를 벗어나 무리한 삶
을 살게 되면 반드시 고통스러운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는 사실일 것이다.
이제 우리 모두는 하던 일손을 잠시 내려
놓고 우리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어 왔는
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고 우리가 당연히 
살아가야 할 본래의 올바른 삶의 길 즉 인
생의 정도를 따라 자신의 분수 안에서 순
리대로 사는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와야 
한다. 잠시 스쳐지나가는 이 세상에서의 
나그네 인생길에 물질이란 기본적인 의
식주만 해결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한 것
이다. 죽고 나면 쓰고 남은 것은 우리 하고
는 상관없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누가 잘 사는 사람인가?
좀 사는 것이 불편해도 빚 없이 소박한 삶
을 즐기며 마음 편하게 사는 사람이다. 사
람을 행복하게 해 주는 것은 결코 풍성한 
물질이 아니다. 인생의 진실에 바탕을 둔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자족하고 감사하
며 자기 자신이 지금 현재 있는 그대로 행
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살면 
우리는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늘 편안하
고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삶은 과학이다. 인생의 정도를 따라 자신
의 분 수 안에서 순리대로 살면 살고 정도
를 벗어나 무리한 삶을 살면 죽는 삶의 법
칙이 철저히 지켜지는 과학이다. 
이번 코로나 재앙은 분수 안에서 순리대
로 살아온 사람들과 허무한 가치를 좇아 
무리한 삶을 살아온 사람들의 차이가 어
떻게 다른 지를 극명하게 드러내 보여주
는 계기가 될 것이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안동현(상대 63)

   /   코로나 시대와 경제 /  

총모금액
<모교발전기금 포험>

일반종신이사비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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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rator공동 준비위원장

남명호 박사

이노바 연구소 
메디컬 디럭터

Moderator 남명호 박사는 이
노바 연구소와 이노바 샤르 
암 센터 연구소 메디컬 디렉
터로 활동하고 있다.
 COVID-19 팬데믹 기간, 분자 
테스트 플랫폼, PCR 테스트, 
항원 테스트 및 항체 테스트 
등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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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성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이지원

Psomagen, Inc.,
Clinical Services

디렉터

이효준

Senior Data Scientist 
at S&P Global

남명호

 이노바 연구소 
메디컬 디럭터

박재한

'나우젠(NAUGEN)'       
 Founder & CEO

“미주 동 . 서부를 연결하며 소통의 장을 펼치다”

팬데믹 후 

인류미래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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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강연1) 전재성 교수  <코로나 시대 국제정치의 변화와 한국>
강연2) 이효준 박사 <인종간의 정의와 평등에관한 데이터 연구>
    질의응답 및 토론

강연1) 박재한 대표  <인공 지능과  COVID-19의 면역반응 >
강연2) 이지원 박사 <COVID-19 테스트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Moderator

*ZOOM 주소는 추후 공지

박재한 대표는 서울대에서 물리학, 연세대
대학원에서 생명공학을 전공했으며 바이
오 액셀러레이터 '나우젠(NAUGEN)' 대표

로 재직중이다. 
그는 글로벌 컨설팅 기업 액센츄어에서 4
년간 몸담았다. 식물줄기세포 기반 의약품 
개발업체에서 천연물신약 사업개발을 맡
기도 했다. 또한 제넥신에서 4년간 BD로 
일했으며 제넥신 관계사인 미국 네오이뮨
텍으로 이동했다. 이후 지난 2020년 바이
오 액셀러레이터 '나우젠(NAUGEN)'을 창
업했다. 미국 매릴랜드주 게이더스버그에 
위치한 나우젠은 세계 각지에 혁신적인 바
이오·헬스케어 분야 기술을 소싱해 개발 
육성하는 액셀러레이터다. 

이지원 박사는  Psomagen Inc.의 Clinical 
Service의 기술 감독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근 COVID-19 분자 테스트(Psoma 

COVID-19 RT 테스트)를 개발하고 FDA로부
터 사용 승인을 받았다. 그는 예일대 공중 
보건대학원과 협력하고 있으며, 협업의 결
과, COVID-19의 확산을 늦추고 COVID-19
의 처리량, 용이성 및 탐지 비용을 개선하
기 위한 노력으로 SalivaDirect™ COVID-19 
진단 테스트를 제공할 권한을 얻었다.
그는 미시간대와 서울대에서 유전자 치료
를 이용한 뼈 재생과 피부 재생 연구에 참
여했다. 박사과정에서는 암유전학을 공부
했다. 

강   사   진

이지원 박사

Psomagen, Inc.,
Clinical Services
디렉터

박재한 대표

'나우젠(NAUGEN)'       
 Founder & CEO

김재훈 박사
SNU FORUM 회장

보잉사의 이사로 한인 직원 가운
데 최고위직인 김 박사는 재미과
학기술자협의회(KSEA) 전미 회
장을 역임하는 등 한국인 과학기
술자의 위상 강화에 힘써왔다. 

하용출 교수 
브레인네트워크 공동위원장

워싱턴대 잭슨스쿨 한국
학 석좌교수. 서울대 외
교학과 교수와 국제정치
학회장 역임했다.

전재성 교수는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국국제정치학회 회
장, 외교부, 국방부, 자문위원, 동아시아연

구원 국제관계연구센터 소장 등을 맡고 
있다. 일본 게이오 대학교 방문교수를 지
낸 바 있다. 주요 연구분야는 국제정치이
론, 국제관계사, 동아시아 안보론, 한국외
교정책 등이다.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학사, 
석사를 거쳐,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에서 
국제정치이론으로 국제정치학 박사를 받
았다. 주요 저서로는 『복잡성과 복합성의 
국제정치』 (서울: 사회평론, 2017), 『미중 경
쟁 속의 동아시아와 한반도』 (서울: 늘품플
러스, 2015) 등이 있다.

이효준 박사는 S&P 글로벌의 수석 데이터 
과학자이며 세계적인 디자인 컨설팅 회사

인  IDEO 에서 데이터 과학자로 일해왔다. 
이박사는 다양한 DE&I 및 인재관리 프로
젝트에 참여해 왔으며 ‘고용과 승진의 불
평등’ 그리고 ‘성별과 인종의 불평등’을 연
구해왔다.  
특히 Covid 로 인한 팬더믹 기간동안 간병
인들의 성비와 인종비율 그리고 임금격차
를 줄이기 위해 힘써왔다. 
현재 한국과학기술협회 시카고지부에서 
활동하고 있다.

전재성 교수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이효준 박사

Senior Data Scientist 
at S&P Global

■ 코로나 위기가 일깨운 국제정치의 
새로운 문제
■ 미국 단극체제 하의 세계화에 대한 
반세계화 가속 현상
■ 미중 경쟁의 격화; 이미 전략경쟁으
로 악화되고 있던 미중 간 경쟁 구도 
악화. 상호 책임공방을 비롯한 미중 위
기극복 모델 경쟁, 경제회복을 둘러싼 
국력 경쟁 심화

■ 서구 민주주의 및 선진국 모델에 대
한 의구심 증가
■ 한국형 방역 모델에 대한 다양한 해
석; 한국의 정치, 사회문화체제에 대한
세계적 주목
■ 코로나 사태와 남북관계; 북한의 코
로나 사태 대처 상황, 남북 간 보건협
력의 가능성과 현재 북핵 문제의 딜레
마에 대한 새로운 접근 가능성.

사회의 불평등 체계와 건강의 불평등
은 역사적으로 일부 인종 및 소수민족
에 영향을 끼치게 되며 질병의 위험이 
증가하게 되었다. Covid-19의 경우에도 
별반 다르지 않았으며 일부 인종 및 소
수민족이 이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증
거가 늘어가고 있다. 또한 소득과 교육
수준의 차이로 인해 급여의 차별을 받

거나 제한적인 업무에 임하게 되는 경
우가 많았다. 취업이 제한된 사람들은 
특히 Covid-19 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직장이라 하더라도 쉽게 떠날 수 있는 
옵션이 없다. 이번 발표에서는 미국인
구조사국의 데이터를 사용해 인종및 
성별, 교육, 연령, 결혼여부에 따른 소득
수준을 예측해 보는 시간을 갖게 된다.

COVID-19 진단 중 RT-PCR 테스트(Nu-
cleic acid amplification tests/NAATs)
는 임상 샘플에서 극소량의 바이러스 
유전 물질을 증폭시키는 진단 방법으
로, SARS-CoV-2 바이러스의 식별을 위
한 표준으로 널리 사용된다. COVID-19 
RT-PCR 테스트는 다른 테스트 보다 오

래 걸릴 수 있지만 가장 정확하다. 최
근 COVID-19 RT-PCR 테스트는 가정에
서는 물론 타액과 같은 여러 표본에서 
가능하다. 
이를 기반으로 COVID-19 환자에 대한 
COVID-19  테스트의 과거, 현재 및 미래
를 개략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T세포 면역 체계는 인체가 코로나 바
이러스와 같은 병원체와 싸우는 핵심 
요소 중 하나이다. 최근, 과학자들은 
사스-CoV-2에 대한 기존의 T세포 면
역이 COVID-19 환자의 사망률과 관련
이 있을 수 있다는 증거를 공개하고 있
다. 이론적으로, 인간 TCR 수용체(TCR)
는 1018년까지 천문학적 레퍼토리 다
양성을 가지고 있으며, TCR 레퍼토리
의 폭은 신체가 새로 출현하는 바이

러스를 포함한 자연에서 다양한 병원
체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게 한
다. TCR 레퍼토리에 대한 빅데이터 분
석이 사스-CoV-2 급성 감염 및 급성 후 
COVID-19 증후군에서 호스트 면역 반
응에 대한 많은 정보와 통찰력을 제공
할 수 있음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COVID-19 환자에 대한 면역 프로
파일링의 최신 산업 동향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인종간의 정의와 평등에관한 데이터 과학: 흑인사회 사례연구

COVID-19 테스트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인공 지능을 활용한  COVID-19 환자의 T 세포 면역 반응

코로나 시대 국제정치의 변화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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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내는 구독료,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SNU Alumni Association USA
158-14 Northern Blvd. 2nd Floor, Suite UL-2, Flushing, NY 11358

종신이사 추대

종신이사님들의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서울대 미주동창회 -

회장동정

 김태환
  (의대 64)

 김용구
  (공대 66)

주중광
(약대 60)

고 윤낙승 동문은 서울의대 
60학번으로  졸업후 1967년
부터 1969년까지 베트남 전
쟁에서 연합군의 일원으로 
한국군에 복무했다. 1970년
에 부인 이문숙씨와 결혼했
고 그 해 말, 미국으로 이민
와 인턴쉽을 끝마쳤다. 
1973년에 뉴욕으로 이주, 마
취과 레지던트를 마쳤다.
그 후 한동안 매사추세츠주 
에서 살다가 1980년에 캘리

포니아로 이사했고, 그 후 생을 마감할때까지 그곳에
서 살았다. 그는 1980년부터 2005년 은퇴할 때까지 계
속해서 Fountain Valley 메디컬 센터에서 일했다. 
그는 일생동안 여행을 즐겼으며 히말라야와 중앙아
시아의 여러 나라들, 캄차카 반도, 베트남, 그리고 많
은 다른 곳을 여행했다. 그는 역사, 지리, 언어 서적을 
끊임없이 읽으며 평생을 쉬지 않고 연구하고 공부했
다. 한국어와 영어에 이미 능통한 중국어와 프랑스어
도 배웠다. 그는 또한 사교 댄서이자 드림 오케스트라 
LA의 후원 활동 등 예술 애호가였다. 
유가족으로는 아내와, 아들 패트릭 윤, 딸 캐시 윤, 며
느리, 사위, 손자 등이 있다.

 고 윤낙승
 (의대 60)

플래티넘

주중광 동문은 서울대학교 약학과 학사를 졸업 후 1970년아이다호 주립대학교 의약화학(Medicinal 
Chemistry) 석사, 1974년 버팔로 뉴욕대학교 의약화학(Medicinal Chemistry) 박사 Ph. D. 학위를 받았
다. 1975년 슬론 케터링 기념 암센터 박사후연구원으로 활동후 현재 조지아 대학교 석좌교수로 재
직중이다.
B형 간염치료제인 ‘레보비르’를 개발해 인류의 건강 증진에 기여해 왔으며 주 패밀리 재단(Chu 
Family Foundation)을 설립했다. 2012년부터 모교 서울대에 부인 허지영 동문과 함께 수십억원을 기
부했다. 2015년에는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상을 받았다.

김태환 동문은 서울 의대를 
졸업 후 1969년 도미, 미네
소타 대학에서 치료 방사선
과 전문의 수련후 1974년 
전문의 자격 취득했다.
그후 미네소타 대학에서 교
편을 잡으며 Children’s Can-
cer Study Group의 일원으
로 미국 소아암 임상연구에 
적극 참여하였다. 전문 분
야는 소아 골수 이식을 위
한 전신 방사선 치료(Total 

Body Irradiation)이었으며 1990년 Minneapolis의 Ab-
bott Northwestern Hospital의 치료 방사선과 과장으
로 이직 할때까지  1000명 이상의 소아와 성인 골수 
이식 환자를 치료하며 그당시로는 세계 최다의 환자
를 경험하며 현재 쓰여지고있는 전신 방사선 치료의 
여러 테크닉을 정립하였다.  Minnesota BEST DOCTOR
에 피천(1990년대, 2회) 미네소타 한인회장, 미네소타 
한인봉사회 이사장,미네소타 한국학교 이사장, 미네
소타 서울의대 동창회장 등을 역임했다. 미네소타 대
학과 서울 대학간의 의대생 교환 방문 프로젝트의 위
원회 일원으로 모금운동과 방문하는 서울 의대생 후
원 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2005년 은퇴후 남가주 거
주하고 있다.

김용구 동문은 매사추세츠 
다트머스 대학의 생명공학
과 Chancellor 교수다. 김 동
문은 노스캐롤라이나 주립
대학에서 섬유 및 폴리머 
과학 박사 학위를 받은 후 
1981년 UMass Dartmouth
의 섬유과학부에 조교수로 
재직했다. 그는 어소시에이
트(1988년), 정교수(1993년), 
Chancellor교수(2003년)로 
승진했다.

39여년 간 섬유 재료와 직물에 대한 많은 강의를 했
으며 특수 니트 직물 디자인 및 분석, 기술 관리, 재료 
및 기술, 나노 복합 재료를 포함한 구조를 연구했다.
김 박사는 복합 재료, CNT 복합 섬유 및 기능 마감에 
관한 다기능 섬유 및 섬유 구조(2010-2019)에 대한 25
건의 동료 검토 논문을 발표했으며 13건의 미국 특허
를 보유하고 있다. 
그는 Sigma Xi, ASME, 미국 직물 화학자 및 컬러리스
트, 섬유 협회, AACSB, SAMPE 및 영상 과학 기술(IS&T)
의 정회원이다. 유공자상, 서울대 동문회(2018), 매사
추세츠 다트머스대 교수노조 2017 올해의 학자상을 
수상했다.

뉴잉글랜드 동창
회(회장 김정선, 문
리 66·사진)는 지난 
1월 2일 토요일 비
대면 화상모임으로 
신년하례모임을 가
졌다. 비록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직접 만날 수는

없었지만, 화면을 통해 48명의 동창회원과 
가족들이 한 자리에서 새해 인사와 덕담을

나누었다. 대망의 새해 2021년을 맞이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한복을 입고 참여해 새해 
첫 날 분위기를 더했다.
동창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교가 제창 후, 최
찬혁 박사(의대 57)의 축배사와 함께 각자
준비한 음료수로 축배를 들었다. 뉴욕에서 
참여하신 미주총동창회 신응남 회장의 축
사가 있었고, 지난 8월에 소천하신 ‘보스톤
의 버팀목’ 고 이재신 회장을 추모하는 묵념 
시간도 가졌다.  
이어서 양나래 섭외/예술간사(음대 08)와 함

께 한 마음으로 그리운 한국의 노래들을 부
르며 새해맞이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어 
동문 및 가족들이 새해 인사와 덕담을 나누
며 준비한 경품을 하나하나 추첨하였다. 때
로는 당첨된 분이 선배 또는 후배에게 경품
을 넘겨주는 아름다운 모습도 볼 수 있었다.  
경품으로는 iPad(고종성 동문 기증), Oil 
Painting(김정선 동문 기증), Amazon/Dunkin 
상품권이 다수 있었고, 모든 참가자에게 주
는 Door Prize로는 한국 자연공원협회 회장 
조규배 동문(문리 66)이 기증한 Multi-Pur-
pose Seamless 머플러/마스크가 제공되었
다. 
미주총동창회의 후원금과 동문 여러분의 
참여로 모아진 성금 $1,000을 팬데믹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스톤 지역 
The Greater Boston Food Bank에 기부, 신년
하례모임을 의미있게 마감했다.

뉴잉글랜드 동창회 신년하례식

비대면 화상 48명 동문 참석… 신응남 회장 축사

▲축사를 전하는 신응남 서울대미

주동창회장

◀뉴잉글랜드 동창회 신년하례식

을 화상으로 진행하였다. 

박영구 작품 “Reminiscence - Anonymous Plants” 장원경 작품 “나만의 방(Room of my own)”

새해 벽두 첫 화요일 오후에 반가운 손
님이 동창회 사무실을 방문했다. 
후배 동문인 김충일(법대 00학번)동문
이 그의 모친과 함께 플러싱 노던 159
가에 소재하는 미주 동창회 오피스를 
방문했다. 
그는 법대를 나와 도미 한 후, 서부에
서 로스쿨 공부하고 약 2년전 맨하탄
에서 법률 사무실을 개업했다고 한다.  
젊은 후배 동문의 발굴과 동문회 가입
이 아쉬운 형편이라 임원들은 주섬주
섬 기념품, 회보들을 챙겨 주며 그의 방
문을 환영했다. 
신 회장으로 부터, 재작년 6월 뉴욕으
로 미주동창회가 옮겨오면서, 카네기 
축하 음악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홈커
밍 데이에 한국 모교 방문으로 큰 환영
을 받은 일 등... 또한 작년 펜데믹 상황
에서도 온, 오프라인 29차 평의원 개최 
, 브레인 네트워크 쎄미나, 쎈츄리 화운
데이션 기금 모금 릴레이 전개의 성과, 
주소록 업데이트 그리고 매달 동창회
보 (7,500부) 발행 등 동창회 그간 활동
과 소개가 있었다. 
흐뭇하고, 든든한 표정으로 듣던 김동
문은 자신이 학교 졸업 후 그동안 지내
온 이야기들을 차분하게 전해줘서, 그 
이야기를 듣는 후배를 아끼는 선배들
의 마음이 기쁨과 보람 그리고 기대로 
차올랐다. 
겨울 추위와 어려운 역경의 기억들이 
잠시 멀리 물러간 듯한 훈훈한 시간, 선
후배간의 소통과 교제를 나누는 소중
한 오후였다. 

   -------   김충일 동문 약력   ---------  

-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School of Law 법학박사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뉴욕주 변호사
- 미연방법원 변호사
- 現 DAVID CI KIM, P.C. 로펌 대표변호사
(뉴욕, 롱아일랜드)
- 前 법제처 사무관

법대 00학번 김충일 동문 

미주 동창회 사무실 방문

오렌지카운티에 갤러리가 새로 문을 열었
다. 바우하우스. 지난 11월 7일부터 12월7
일까지 1달간 “균형에 내재된 다양성”이라
는 제목으로 개관전을 개최했다. 초대관장
은 김치작가로 이름 난 박영구(미대 85) 동
문이 맡았다.
박영구 동문은, “미술사적으로 포스트모더
니즘 시대 이후 미디어 아트, 팝아트, 키치
예술 등이 융합된 양성을 띄게 된 것처럼 다
양성을 컨셉으로 예술적인 애니메이션부터 
사진, 평면, 입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작품 
성향의 작가들을 초청했다. 앞으로 유능한 
작가들에게 다양한 전시를 통해 발표할 기

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관전에는 9명의 작가의 작품이 전
시되었는데, 서울대 동문으로는 박영구, 장
원경(미대 73), 조성희(미대 97) 동문 등이 참
여했다.
박영구 동문은 돌연변이 같은 형상을 통해 
식물의 성장과 대지, 밤하늘을 도는 불가사
의한 여행을 그의 예리한 통찰과 해석으로 
표현하며 공중에 떠다니는 식물의 변화하
는 신기한 모습을 캔버스에 담았다고 한다.
장원경 작품 “나만의 방(Room of my own)”    
Bronze, Copper, Brass, Patina  30” x 20” x 3.5”
합(Synthesis)의 작가로 알려진 장원경 동문

은 지역 화단은 물론 한국에서 탄탄한 작품
세계를 자주 보여주었던 작가이다.
삶(Being)의 양극적 요소를 대비시켜 그 충
돌로 파생되는 아름다움으로 시각적 작품
성을 극대화 시키는 작업으로 작품세계의 
처음과 끝을 관통하는 영원한 주제로 삼고 
있다. “나만의 방” 에서도 무의식 세계, 고요
한 내면등을 상징하는 모노톤의 평면에 대
비하여 극도로 복잡한 손금의 유기적 라인
과 잎새를 삽입하여 자연 속의 인간 삶의 복
잡한 이원성을 표현하고 있다. 
조성희(미대 97) 동문은 현재 영화감독으로 
가장 예술적인 영상을 추구한다. 미쟝센영
화제 대상 수상자로 ‘남매의 집’으로 칸 영
화제에서 수상했고 ‘늑대소년’으로 대중적
인 인지도를 높였다. 사랑의 대척점에 있는 
익명의 폭력을 시각화해서 사랑의 중요성
을 역설적으로 강조한 애니메이션 초기 작
품을 보여주었다.

<홍선례 문화국장>

LA 바우하우스 갤러리 오픈
박영구 동문 초대관장… 개관전에 동문 작품 다수 참여

허지영
(문리 66)

정상진
(상대 59)

   골드    골드

허지영 동문은 서울대 화학과를 졸업했으며, 죠지아지부 서울
대 동창회장을 역임했고 현재 Chu Family Foundation 대표로 활
동하고있다.
 허 동문은 후학 양성을 위해 남편 주중광 교수와 함께 직접 설
립한 재단을 통해 약학 및 신약개발에 우수한 성과를 낸 국내
외 학자에게 수여하는 Lectureship Award를 제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후학 양성에 대한 귀한 뜻과 모교에 대한 각별한 사랑으
로 서울대학교에도 2012년부터 여러 차례 기부했다. 특히 약학
대학 재건축을 위한 기금은 후진들의 연구 환경 개선에 큰 보
탬이 되고있다.

정상진 동문은 경북 대구 태생, 경북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 
상과대학 입학(59학번), 1963년 동 대학 무역학과 졸업했다. 
이후 무역상사에 취업, 당시 박정희 대통령 정부의 무역진흥 
시책에 따라 약 15년 가까이 해외 무역업무에 종사했다. 
1970년대 초, 약 3년동안 '뉴욕 주재원' 근무 (직함: NY 지사장)
하기도 했다. 1970년대에 3-4년동안 미국생활의 경험(주재원 
시절)으로, 1980년 초 미국으로 이민, 라스 베가스 정착했다. 은
퇴한 현재는 사회에 기여하는 쪽으로 남을 위하여 일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일환으로 이번 서울대 동창회 재정 자립 캠
페인에 참가. 앞으로도 매년 지원 예정이다. 



뉴잉글랜드 동창회에서는 지난 1월 9일 최
찬혁 박사(의대 57 · 사진)의 ‘암에 대한 건
강관리와 COVID-19’ 이라는 제목으로 포럼
을 개최했다. 
비대면 Zoom을 통해 참여한 30여명의 동문 
및 지역 동포들이 최 박사의 암에 대한 의학
지식, 또한 코로나 백신에 관해 경청하고 열
띤 질문과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최박사는 
47년간 암에 대한 치료와 연구에 매진하여 
하버드 의과대학교 및 Massachusetts Gener-
al Hospital에서 후학을 길러낸 암전문 의사
이며 교수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전체 암 종류 중 남녀불문 
제일 높은 사망의 원인이 되는 폐암과 여성

에게 제일 많은 유
방암을 예로 들어 
암의 증상, 진단방
법, 치료 및 치료결
과 추적에 필요한 
정기적 검사방법에 
대해 알아 보았다.
뉴잉글랜드 ZOOM 

포럼에 실시간으로 참여를 원하는 경우 이
메일(snuaane@gmail.com) 로 참여 신청을 
하여 링크를 받거나, 
 서울대 뉴잉글랜드 동창회 웹사이트(https://
www.snuaane.org) 오른쪽 상단의 ZOOM 버
튼을 누르면 된다.

종신이사 추대

김승호 동문은 서울사대부속고등학교를 졸업, 71
년 서울대학교 공대를 입학했다. 1981년도 뉴욕에 
주재원으로 온이래 쭉 뉴욕에만 살아온 뉴욕커이
다. 현재 뉴욕에서 호텔, 스파 등 비즈니스를 운영
하고 있다.
지난 10여년간 뉴욕동창회 크고작은 행사에 후원
을 보내왔고 2019년 카네기 축하행사에는 자신 소
유 호텔을 선뜻 제공하며 행사의 성공에 큰 몫을 
담당했다.

석창호 동문은 서울고등학교, 서울 의대를 졸업했다. 
1972년 서울대학교병원 내과 resident 및 군의관을 지내다 
1979년 도미, Brooklyn Jewish Hospital 레지던트 및 위장내과 
fellow 수료했다. 1984년 부터 현재 Flushing에서 석창호 위
장내과를 운영하고 있다.  
코넬 의과대학 Clinical Instructor를 지내고 퀸스 플러싱 병원 
노스쇼어 대학병원 뉴욕장로병원 내과 및 위내과 전문의
로 재직했다. 1998년 뉴욕 개업인의사회 회장을 지냈으며 
2012년 “자랑스러운 서울의대인” 을 수상했다.

황효숙 동문은 서울대 사대를 졸업했다. 미네소타한인회장으
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해 7월 23일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
망사건’에 이은 흑인들의 시위로 피해를 입은 현지 한인 사업
가 6명에게 성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황 동문은 개인 사업을 하는 가운데 지난해 1월부터 한인회
를 맡았다. 피해 한인 사업인을 위해 온라인 모금을 벌였고, 2
만5천 달러가 넘게 모여 미네소타 한인사회가 자리 잡은 이
래 가장 많은 액수를 모으는 결과를 내는 성과를 이뤘다.

조한원 동문은 서울 의대 출신으로  LA 빅토밸리지
역에서 오랫동안 이비인후과 전문의로 활동했다.  
초창기 빅토밸리 지역 의사들을 중심으로 빅토밸리 
한인회를 창설했고 제5대 한인회장을 맡으면서 한
인회를 반석 위에 올려놓았다. 특히 지역 서울대 총
동창회장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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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치대 57) 동문이 2021년 1월 4일 별세했다.
김경수 동문은 1970년 도미하여 USC 치과대학에서 DDS 
Degree를 받았다.
그 후 Kenneth Kim DDS 치과 병원을 45년간 운영해 왔다.
또한 나성열린문교회 창립 및 원로장로로 봉사해 왔다.
슬하에는 두 딸이 있다.

김양호 동문(의대 51)이 2021년 1월11일  별세했다. 김 동문
은 서울 대학교 의과대 졸업 후 1973년에 도미하여 브롱스
에서 인턴을 끝내고 Washinton, Missouri에서 20년간 개업의
로 일하다 1999년부터 NJ Holmdel에 거주했다. 1월16일 장례
예배에는 미망인과 Anne, David 등 자녀들과 가족들, 그리고 
교우들, 한정된 인원들이 고인과의 영별의 시간을 함께했다.

    / 부고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하기환 동문 무궁화장 수상

(고) 김경수 (치대 57) (고) 김양호 (의대 51)

신축년 2021년 1월
의 미네소타 지부(회
장 차재호 · 사진 오
른쪽) 학술 세미나는 
New York 의 Brook-
lyn College에서 재
직 중인 박현아 교
수 (공업화학 88 · 사
진왼쪽)의 “Analyzing 

Stocks in the Digital Economy” 주제로 1월 5
일 실시 되었다.
디지털 경제에서 주가가 어떻게 분석이 되
는 가에 대한 강연으로서, 주식 시장과 주가
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강연을 시작으로 진행하였다. 시카고 
대학에서 40년간 경제분야에서 연구를 하
고 또 노벨 경제상을 받은 석학들 마저도, 
주식시장과 주가에 대해 서로 상이한 견해
를 가질 만큼 주식시장을 예측하는 것은 매
우 어려우며 과학적인 수식이나 예측 모델 
또는 통계 등을 통해 주식시장을 쉽게 분석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예시를 보
여 주었다. 박현아 교수는 주식시장 예측은 
일기예보 보다 더 어렵다는 예시를 통해, 복
잡하고 더욱 예측이 어려워지는 주식 시장
의 단면을 잘 설명해주는 훌륭한 강연을 하
였으며, R&D 비용들을 Profit 에 대입하면, 

기업들의 실제 가치 
및 손익은 약 2.5 배 
이상 더 크게 증가 
할 수 있는 것에 대
한 본인의 연구 결과
를 보여 주었다. 박
현아 교수의 이러한 
연구 성과가 경제 학
계에서 촉망받는 좋
은 정설로 자리가 잡혀 미래의 노벨 경제학
상으로 수상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또한 초대 손님으로 2019년 GRAMMY 
Award 에 Nominate 되었으면 현재 Cornell 
대학에서 근무중인 Ariana Kim이 참여하여 
Violin연주에 대한 동영상과 앞으로 1년 동
안 한국 서울대에서 음악을 가르치는 일정 
등에 대하여 공유를 하였다.

Ariana Kim은 미네소타에서 자랐으며 Juil-
liard에서 박사를 받은 후 St. Paul Chamber 
Orchestra 및 Louisiana Phill Harmonic Or-
chestra 등에서 Concertmaster 로 활동을 하
고 있는 수석 Violinist 이다.
2018년에 Michigan-Prize에서 우승을 하여 
$100K를 수상한 공연 장면을 학술 세미나
에 참석한 모든 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였다.
Ariana은 2022년 1월까지 한국 서울대에서 

음악을 가르칠 계획인데, 한국의 문화와 언
어를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여서 
매우 기대가 되고 있으며, 서울대에서 수업
한 내용들을 미네소타 지부 학술 세미나에
서 공유 할 수 있음을 약속하기도 하였다.
미네소타 지부 동문회는, 재미 과학자 협회 

및 다양한 분야의 학계 및 현직 연구 인력 등
과 더 많은 교류를 하여, 연사 섭외의 다양화 
및 강연 참석자 등에 대한 확대를 계획중이
다. 미네소타 지부 동문회의 학술 세미나에 
관심 있으신 모든 분들의 참여를 기대한다.  
                           <미네소타 지부>

미네소타지부 새해 첫 학술세미나

박현아 교수 ‘디지털 경제의 주식 분석’

한홍택 교수 전기차  투자 강좌

워싱턴주 SNU 포럼 

“한국어 교육 발전에 더욱 힘쓸것”

워싱턴주 서울대동문회 시니어클럽(회장 
김재훈)이 교양 프로그램으로 마련하고 있
는 SNU포럼 12월 행사가 이번 주말인 12일 
오전 10시 온라인으로 열렸다.
이번 SNU 포럼 강사는 한국 과학기술의 산
실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을 지
낸 한홍택(사진) UCLA 석좌교수로  기계공
학의 신복합재료(Composite Materials)분야 
세계적 권위자인 한 교수는 이날 ‘전기차와 
투자기회’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다.
전기자동차인 테슬라의 인기에서도 확인
할 수 있듯이 지구 환경보호를 위해 시작
된 전기차(Electric Vehicles)가 이제는 성능

이나 가격 면에서도 
내연기관차를 능가
하는 수준까지 도달
한 상황이다. 결국 전
기차가 주요 교통수
단이 될 단계까지 이
르렀다고 할 수 있다.
한 교수는 이날 기계
공학 전문가로서 전

기차의 과거와 현재를 고찰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번 포
럼은 마이크로소프트 온라인 미팅 툴인 팀
스(Teams)를 통해 이뤄졌다. 

종신이사님들의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서울대 미주동창회 -

김승호 
(공대 71) 

 석창호
  (의대 66)

 황효숙
  (사대 65)

 조한원
  (의대 57)

고 윤낙승 동문의 아내 윤문순씨가 서울 미
주동창회 앞으로 장학금을 전달했다.
윤문순씨는 남편 윤낙승 동문을 기리고자 
고인이 사랑하던 모교에 정성을 표하고자 
$5,000의 수표를 보내왔다. 
윤 동문은 서울의대 60학번으로  졸업후 
1967년부터 1969년까지 베트남 전쟁에
서 연합군의 일원으로 한국군에 복무했다. 
1970년에 부인 이문숙씨와 결혼했다. 
Fountain Valley 메디컬 센터에서 전문의로 
활동하였으며 지난 2019년 6월21일 소천
하였다. 
유가족으로는 아내와, 아들 패트릭 윤, 딸 캐
시 윤, 며느리, 사위, 손자 등이 있다.

미주동창회에 장학금 전달

고 윤낙승 동문 부인 윤문순 님

하기환 동문(공대 66전 ·  LA한인상공회의소 회장 · 
오른쪽에서 두번째)이 LA영사관에서 한국 정부가 

제 14회 세계 한인의 날을 기념해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전달 받았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힘든 시간
을 겪었습니다. 
전 세계의 학생들을 만나 한국어 교육
을 하는 우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국어 교육과 한국 문
화 알리기를 멈출 수 없었기에 지금까
지 한 번도 해 보지 않았던 온라인 비대
면 방식의 수업을 진행하여 한국에 입
국하지 않고도 서울대 언어교육원의 한
국어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온라인 3주 
과정 등을 새로이 선보였습니다.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도 분원을 설
립하여 본원과는 차별화된 커리큘럼으
로 한국어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앞

으로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
정입니다.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나라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다
는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조
만간 많은 학생들이 다시 한국을 찾게 
되리라 믿으며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한국어교육센터는 좀 더 나은 한국어 
교육과 한국 문화 교육을 위해 더욱 연
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장 장소원
문의: https://lei.snu.ac.kr

-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

강신용(사대 73 · 사진) 동문이 “멘토 덕
에 자란다”로 제18회 미주펜문학상 수필 
부문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국제PEN 한국본부 미주 서부지역연합
회의 이승희 회장은 “팬데믹으로 문학 
모임을 비롯해 모든 행사가 취소된 가
운데 제18회 펜문학상 수상자들을 발표
하게 되었다. 수필 부문에는 강신용 수필
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수필가 강신용 
동문은 ‘미주 크리스찬’으로 등단, 현대수

필 신인상을 받
았다. 또한 서울
대학교 남가주 
총동창회장과 
남가주 공인회
계사협회 회장
을 역임했고, 재
미대한테니스협
회 회장, 국제PEN 

USWC와 재미 수필가협회, 미주한국문인
협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수필집 ‘3초의 미학’이 있다.

강신용 동문 미주펜문학상

최찬혁 박사 ‘건강관리’ 강연

뉴잉글랜드 동창회 포럼



사뿐히 사뿐히 

하얗게 내려다오. 

그대 만날 즐거움에 

가벼운 발걸음처럼.

외로운 방황인듯, 

그렇게 휘몰아치면, 

내 마음 

어지러워라.

정녕 그래야 한다면, 

포근히 아름다운 

설경을 그려다오. 

모든 사람들이 꿈에 젖도록.

그리고 그 꿈에서 깨어날 때, 

새 빛을 보여다오. 

성스러운 날, 

구원의 별빛같은.

Lightly, lightly 
come down softly. 
Come down joyfully 
like the steps of lovers 
on their way to meeting.

If you come like a storm, 
I would become 
confused and lost.

But if you must come down, 
show us a fairy-tale landscape 
of sweet dreams.

And when we awake, 
show us a special light 
to lead us to a new world.

아랑 우순자
(미대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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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se who cannot remember the past are condemned 

to repeat it,” wrote poet-

philosopher George Santayana. Sona Van remembers, 

cannot forget, the first genocide in modern history: The 

Turkish slaughter of the Armenians at the turn of the 20th 

century, something that the Turks still refuse to acknowl-

edge. Her poetry reflects with pity and anguish the story 

that the world has forgotten, that the world refuses to 

remember, and to seek for what awfully happened there 

truth and justice, without which there can be no healing. 

Poetry is the essence of truth; it touches the deep heart’s 

core. Sona Van writes poetry that brings the reader di-

rectly up front to what was only a progenitor for the 

Holocaust that followed. Read Sona and remember, so 

such horrors of history may never happen again.

—Stanley H. Barkan, Poet-Publisher

Cross-Cultural Communications

Sona Van is an Armenian-American author who has authored 7 books of poetry that have, to date, been translated and 

published in 20 different languages around the world by the renowned authors and literary Icons of their respective 

nations. She is the recipient of several gold medals from the Armenian Ministry of Culture and Diaspora and from the 

Golden Apricot Film Festival. In 2013, she was also awarded the Armenian Presidential “Movses Khorenatsi” medal for 

her contributions in preserving the Armenian identity abroad. She is also the co-founder and editor of, Narcis, a literary 

magazine in Armenia, since 2006.

    / 미국시인  소개  / 

Sona Van
소나 밴

I have come to this land like all the others
to find gold and slaves.

But I’ve found myself amidst the crowd of picketers
demanding a wage increase and paid vacations.

It seems like a parade in this street
where white leaflets float in the wind
like doves the cleaning lady will throw away
in the garbage can
as soon as the demonstration is over.

It is autumn . . . some birds migrate
(the cuckoo moves her egg to another nest).

I’ve come here like all the others to find slaves and gold,
but under my feet there are only the bones
of a dead bird full of sad songs
about her short life and long summers.

I close my eyes
and the theater of war

begins
older than mankind

always the same scenario
of the soldier walking toward his death

for thesake of the same myth
that tomorrow will be a better day

but the truth is—
a soldier dies every day

a veteran shoots himself
every hour

which amounts to eight thousand
people per year

says the anchorwoman on TV
otherwise I am weak at math

illiterate when it comes to war
I don’t comprehend it at all

p.s.
when a bomb explodes somewhere
I close my ears as tight as I can . . 

like this...

나는 이 땅에 다른 사람들처럼

금과 노예를 찾으러 왔다.

그러나 나는 시위자들 사이에서 내 자신을 발견했다.

임금 인상과 유급 휴가를 요구하면서

이 거리는 퍼레이드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흰색 전단지가 바람에 비둘기처럼

뜨고 청소하는 아줌마가 버릴 것이다.

쓰레기통에

시위가 끝나는 대로.

가을이다… 일부 새들은 이주한다.

(뻐꾸기는 알을 다른 둥지로 옮긴다).

나는 다른 모든 이들처럼 여기에 노예와 금을 찾으러 왔다.

그러나 나의 발밑에는 오직 뼈들

슬픈 노래로 가득한 죽은 새들의

그들의 짧은 인생과 긴 여름들에 대한

나는 눈을 감는다

그리고 인류 보다 더 오래된 전쟁 극장은 

시작된다

군인들은 죽음을 향해 돌진하고

내일은 더 나은 세계가 올 것이라는 

늘 같은 신화의 시나리오다

그러나 진실은 —-

군인들은 매일 죽어가고

베테랑들은 매 시간 

자신을 향해 총을 겨눈다

일년에 팔천명이 죽어간다고

티비의 앵커우먼이 말한다

그렇지 않으면 전쟁에 대해서는 

나는 산술에 약하거나

읽어낼 수가 없다

나는 전쟁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다

P.S.

어느 곳에서 폭탄이 터질 때마다

나는 할 수 있는만큼 다해서 내 귀를 닫는다...

이렇게... 

My Second Day Working  In  America

American News Report

미국서 일하기 두 번째 날

아메리칸 뉴스리포트 

눈 Snow

우순자 작품 "겨울의 고요(Winter Calm)" Acril on Canvas 30"x20"



LA에서 북쪽으로 4시간 차를 달리면 나오는 
도시 Lone Pine에서 서쪽으로 꺽어져 Whit-
ney Portal까지 12마일 산길을 올라 가다보
면 오른쪽으로 Alabama hills을 지나고 왼
쪽으로 Gunga Din 바위산의 태고적 신비한 
광경을 보게 된다.

미 대륙에서 가장 높은 Eastern Sierra Nevada 
산맥의 Mt. Whitney의 정상은 14,505 피트이
고, Whitney Portal 캠핑장은 고도 8,000 피
트에 위치해 있다. Mt. Whitney의 베이스캠
프로 많이 이용하는 캠핑장이다. 산으로 올
라가는 모든 trail이 산불의 위험 때문에 막
히면서 등산인들이 캠프장을 덩달아 취소
하여 유례없이 캠프사이트가 남아도는 일
이 벌어졌다.

캠핑장에서 Whitney Portal Creek를 따라서 
아래 쪽으로 아름다운 trail을 내려가다 보면
Meysan creek도 만나고, 순한 눈망울의 사슴
도 만나고, 온 산을 물들인 Aspen tree의 노
란 단풍은 우리 말의 ‘사시 나무 떨듯’ 이란 
말 표현을 실감나게 한다. 
캠핑장에는 black bear 이 자주 나타나고 특
히 차안이나 텐트 안에 먹을 것이나 냄새 나
는 것이 있으면 곰이 차도 부수고 공격해서 
위험하기 때문에 캠프 사이트에 있는 철제 
곰통에 음식과 심지어 화장품, 치약까지 잘 
간수하고 잠가야 한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면 온 세상이 고요하
고 오로지 계곡 물 흐르는 소리만 들리는데, 
차가운 밤 공기에 울려 퍼지는 시냇물 소리
는 가히 귀청을 찢을 정도로 시끄럽다.
그때 나는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보았는데 
Whitney Portal 의 밤 하늘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광경 중의 하나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말 그대로 셀 수 없이 수많은 반짝
이는 별들이 박혀 있는 밤하늘을 보는 순간 
나는 뒷머리를 한대 꽝 얻어 맞은 것 같았다.
내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웠던가 !
우주 공간은 대체 얼마나 광활하고 그 속에 
나는 또 얼마나 작은가 !

희뿌연 은하수는 동쪽하늘에서 서쪽으로 
흐르고 내 머리 위에는 별 셋이 가운데 나
란히 줄지어 있고, 주변 사각형으로 네 개의 
별이 뚜렷이 보이는 겨울 하늘의 오리온좌
가 있다. 칠흙 같은 새까만 밤하늘을 올려다 
보면서 나는 마치 수 많은 별들이 풍덩 빠져 
있는 깊이를 알 수 없는 바다를 머리에 이고 
있는 듯 했다.
저 수 많은 반짝이는 별들엔 누가 살고 있을
까? 카시오피아를 보며 이름 모를 별들 어딘
가에 살고 있을지도 모르는 미지의 사람들
과 생명체 또 그들의 이야기를 끝없이 공상
하며 찬란한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데 별똥 
별 하나가 사선을 그리며 떨어진다. 지구에
서 434광년이나 멀리 떨어져 있으며 태양보

다 2500 배나 밝다는 북극성은 육안으로 보
기에는 별로 밝은 별이 아니라서 북두칠성
을 찾지 못하면 어디 있는지 찾기 어렵다.

저녁 8 시가 조금 넘은 이른 저녁 시간이지
만 해가 진 뒤 이 산 속에서 할 일이라고는 
없다. 밝을 때 미리 쳐 높은 텐트 속에 들어
가 누웠다. 가까이 흐르는 계곡 물 소리가 콸
콸 거리고 쉭쉭 하더니 이윽고 머리 위에서 
타닥타닥 텐트 위에 소나기가 떨어지는 듯
한 소리도 난다. 별이 총총한 밤에 소낙비는 
올리 만무하고 이토록 시끄러운 물 소리가 
마치, 심란할 때 듣는 오케스트라 처럼 울려 
퍼지는데 잠을 잘 수 있을까 싶었다. 그런 생
각도 잠시 이내 나는 계곡 물 소리를 좋아하
기로 작정했다.

베토벤의 소나타도 때로는 시끄럽게 들리
는 때도 있었음을 상기하고 월광 소나타보
다 더 아름답고 맑은 자연의 소리로 음미하
기 시작했다. 이 저녁에 나는 아름다운 밤 하
늘을 머리에 이고 대 자연의 음악을 들으며 
행복한 밤을 보내는 것이다.

올해는 유난히 산불이 많이 나서 LA 시내의 
공기도 좋지 않다고 예쁜 며느리가 며칠 전
보내준 공기 청정기의 소리도 처음에는 내 
신경을 무척 거슬렀다. 그러나 내 방의 공기
를 깨끗이 해 준다는데, 그보다 시키지도 않

았는데 알아서 보내 준 청정기라서 나는 여
행 떠나기 전에 청정기 돌아 가는 소리를 이
미 잊은채 안똔 체홉의 ‘지루한 이야기’ 를 
읽다가 왔다. 그리고 보니 계곡물 흐르는 소
리가 공기 청정기 돌아 가는 소리와 흡사한 
것 같기도 하다. 세상 만사가 생각하기 나름
이구나. 진리가 저절로 깨달아 알아질 즈음 
나는 벌써 꿈나라를 헤맨다.

새벽녘 해 뜨기 전 동쪽 하늘에 그믐달이 보
이면서 샛 노오란 화려한 샛별이 밝게 빛난
다. 어젯밤 동쪽 하늘에 보이던 카시오피아
는 바로 머리 위에 있는 북극성의 서쪽으로 
자리를 옮기고 국자 모양의 북두칠성이 북
극성의 오른쪽으로 보인다.
별자리가 북극성을 중심으로 회전한 듯 보
이지만 사실은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별
들이 마치 북극성을 중심으로 도는 것 처럼 
보이는 것이다.
사실 이날 나는 북극성은 보지 못했다. 울창
한 소나무 숲에 가려서 찾지 못했지만 태양
도 달도 별도 모두 뜨고 지는데 카시오피아
와 북두칠성의 사이 가운데 있는 북극성은 
항상 움직이지 않고 정 북쪽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나는 안다.
먼데 산에서 동이 터온다. Mt. Whitney 의 뾰
죽뾰죽한 하얀색 화강암 바위의 눈부신 아
름다움이 아침 햇살을 받아 붉게 타오르 듯 
장엄한 위용을 드러낸다.

Whitney Portal Camp Ground에서

유재각(음대 72)

   /   삶과 생각  /  

Whitney Portal 밤하늘의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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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이에 무슨  특별한 신년각오(New Year 
Resolution)나 신년계획이 있을 수 있겠는
가? 
'작심 삼일' 이라는 옛말은 바로 나같은 사
람을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미래를 담보
로 내건 나의 각오들은 3일도 채 넘지기 못
하고 무너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 탓
으로 맹세 같은 것들은 아예 하지 않는 것
이 나의 평소 생활신조다.  

얼마전에 케롤이 나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
다. "여보, 만일 당신이 나보다 먼저 죽어 하
늘나라에 간다면,  하늘나라에서 나를 기다
리고 있을꺼야?, 아니면 다른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할꺼야?" 전혀 상상조차 해 본 적이 
없는 엉뚱한 질문이었다.

"그런 미래 일을 내가 어떻게 장담할 수 있
겠어." 하고 대충 얼머무렸더니 케롤이, "그
럴줄 알았어. 우리 아버지 말이 맞았어. 남
자들은 여자를 앞에 10명 대려다 놓으면 
싫어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도둑놈들이
라고  했어!" 하며 사기꾼! 나쁜놈! 배신자! 
" 하고 펄펄 뛰었다. 
적당히 거짓 맹세라도 하고 지나갈껄! 내
가 바보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두고도, 땅
을 두고도, 네 자신을 두고도 절대로 맹세
를 하지 말라."고 명했잖아! 하며 맞섰다. 
케롤과 나 사이의 신앙적인 대화는 대부분
이 "네가 예수냐?" "내가 예수냐?" 하고 고
성을 지르며 그 막을 내리곤 한다.  코에 걸
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다. 그날도 예
외는 아니었다.
암튼, 나는 "미래를 두고 맹세하지 말라." 
는 예수님의 가르침만큼은 실천하려고 무

진 애를 쓰고 있는 신앙인이다.

그래도 그렇지, 아무런 바램도 없이 신년
을 시작한다는 것이 왠지 마음에 걸렸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전날 혼자서 샤핑센터
에 들려 케롤과 나, 제임스 부부용 커풀잉 
사츠 두벌을 산 후, 나를 위한 선물로 등산
용 신발 두 컬레를 샀다. 코로나바이러스 
팬더믹 때문에 아직 받아보지는 못했지만 
년초에 읽을 책들도 20여권 인터넷을 통
해 주문했다. 
올해는 더 많이 걷고, 더 많이 책을 읽고, 더 
많이 사유와 명상을 하며, 더 많이 노래도 
부르고, 더 많이 글을 쓰고 싶은 심정이다.
그리고 지난 몇 년 동안 읽었던 책들의 제
목들 중에서  두가지 책 제목을 신년에 살
아가고 싶은 내 마음자세로 택했다.

-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케토릭 베네딕
토 수도원 원장, 안잴름 그륀 신부 저)

- 당신이 선 자리에서 꽃을 피우세요. (일본 
노트르담 성심여대 교수겸 학장 와타나베  
가즈코 수녀 저)

생각해 보면, 사실이 그렇다. 나는 이미 신
으로부터 분이 넘치도록 받은 사람이다. 
이제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있는 그대
로' 의 나로  피어날 일만 남아있다.
매년 년말이나 년초에 빼놓치 않고 읽는  
시가 한편있다.  
15여년 전에 읽었던 책 '내 영혼의 닭고기 
수프' (잭켄필드, 마크 한센 공저, 류시화 번
역)에서 처음으로 접했던, 뉴욕 시 E 34th St 
400번지 '장애인 의료협회 회관' 응접실 벽, 
청동 명판에 세겨진 시다.

2021년을 시작하며
박평일 (농대 69) 

    /   명상의 글   /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시

나는 신에게 나를 강하게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모든 일에

성공할 수 있도록.

그러나 신은 나를 약하게 만들었다. 겸허함을 배우도록.

나는 건강을 부탁했다.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러나 나는 허약함을 선물 받았다. 더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는 부유함을 원했다. 행복할 수 있도록.

그러나 나는 가난함을 선물 받았다.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나는 힘을 달라고 부탁했다. 사람들의 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러나 나는 열등함을 선물 받았다. 신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나는 모든 것을 갖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러나 나는 삶을 선물 받았다.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나는 내가 부탁한 것들은 하나도 받지 못했지만,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선물 받았다.

나는 하찮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신은 내 무언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

나는 모든 사람을 가운데서 가장 축복받은 자이로다!

전미주 서울대 동문의 후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동창회를 이끌어가는 힘은 동문들의 격려와 후원입니다.

협회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 주십시오.

제15대 신응남 회장&임원 일동/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뉴욕

SNU Alumni Association USA
158-14 Northern Blvd. 2nd Floor, Suite UL-2, Flushing, NY 1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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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잉기술연구소 STF 기술임원직 

연구분야로는 최고 권위까지 올라

40개 기술상 NASA 신기술상 수상

100여편 이상 논문 끊임없는 노력

-미국에 오시게 된 이유?
모교에서 학부와 대학원 석사과정을 마치
고 혹독하기로 이름난 해군 사관후보생 훈
련 18주만에 해군장교로 임관하여 해군사
관학교 교수로 3년간 군복무를 마친후에, 대
한전기협회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박사과정 
유학을 목적으로 미국에 오게되었다.

- 유학시절의 어려웠던 점과 기억에 남는 추
억이 있다면
대부분의 유학생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어
려움은 주로 재정문제이겠지만, 유학과 관
련하여 학교, 전공선택, 지도교수 선정 등도 
학업과 직접 관련된 중요한 문제들이다. 유
학을 준비했던 해군사관학교 재직시 진해
에서 여러 미국학교와 유학 수속과정에서 
수신인 주소가 진해로 쓰여진 우편물(입학
허가서)이 국교관계도 없던 중국을 경유하
여 몇 달씩 늦게 배달되기도 하여 무척 애를 
태웠던 기억이 있다. 1981년에 40개월의 군
복무을 무사히 마치고 7월말에 만기제대하
여 2주일후 8월15일에 그 당시 유학생 전세
기(유학생 할인요금으로 승객의 대부분이 
유학생이었음)로 불리던 대한항공으로 미
국에 첫 발을 디뎠다. 모두가 가난한 유학시
절이었지만, 그당시 유학생사회의 분위기는 
(도시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부
유한 집안의 학생도 드러내놓고 사치를 하
지 않아서 유학생들간의 빈부의 격차로 인

한 위화감이 크지 않았다. 박사학위과정을 
마칠 무렵에는 연구조교로서 등록금면제와 
연구조교 월급($1,000·당시 3 Bed. 학교 아파
트 월세 $180)으로 새 차를 구입할 수 있었
다. 이 차는 첫 직장이 있던 Pasadena, CA로 
이사짐과 함께 보내졌고, 나중에 보잉연구
소로 직장을 옮겼을때, 다시 이사짐과 함께 
Seattle, WA에 도착했다. 이렇게 애지중지했
던 이 차는 GM의 Oldsmobile 모델로 나의 
유학생활 끝무렵을 함께 하며 우리 가족과 
가장 많은 추억이 서려있다.

- 나의 인생의 삶을 뒤돌아 보며
지금에서야 나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나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인생이 무엇인지 깊
이 숙고해 보기전에 우리 한국 사회가 요구
하는, 부모형제가 바라는, 그리고 가족이 원
하는대로 수동적으로 살았지 않았는가 하
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고 지금까지의 나의 
인생이 헛 된것은 아니지만, 나를 잊고 내가 
원하는 대신에 가족이 원하는 것을 최우선
으로 살았던 것은 분명하다. 새롭게 인생을 
산다면 이러한 생각이 바뀔까? 쉽지 않은 대
답이고, 이것이 나만의 문제는 아닐것으로 
확신한다. 그리고 남은 인생동안 계속 될 질
문일지도 모른다.

- 어떤목적과 이념으로 나를 이룩하셨는지?
특별한 목적이나 이념을 가지고 일을 하지

는 않았고, 순간 순간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
력했다. 그렇더라도 중요한 고비마다 앞으
로 5년후, 그리고 10년후의 나를 상상(주로 
희망적인 상상을)하며 현재의 일과 앞으로
의 계획에 참고하는 버릇이 있었다. 일찍
이 뚜렷한 인생의 목표를 세웠더라면 지금
에와서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

- 나의 앞의로의 계획은
유학생으로 시작하여 박사학위를 마친후에 
미국 직장(연구소)에 정착하여, 40여년간을 
정진해온 과학기술 연구활동에 유종의 미
를 거둘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
고, 이제부터라도 은퇴후 제2의 인생을 위해 
차분히 계획을 세워볼 생각이다.

- 가족관계(아내를 만난 사연/ 자녀근황)
40년 인생의 동반자가 된 부인과 한 살때부
터 미국에서 성장하여 현재 Microsoft에 근
무하는 아들과 서울대 후배이며 Genetics
분야에서 촉망받는 과학자인 며느리, 그리
고 귀여운 손녀가 있다. 부인은 대학원 재
학시 학부 후배(현재 서울공대 교수) 소개로 
첫 만남에서 2시간이나 기다리게 했던 (30
분정도 기다린 후에 그 장소를 떠나려하자 
후배가 애걸하며 못가게 말려서 결국 꼬박 
2시간여의 기다림끝에 나타난 우리 첫 만남
의 사연은 단편 소설을 쓸만한) 그 여대생이

며, 마침 서울공대 전기공학과 20년 선배이
신 장인 어르신이 당신의 은사이신 우리 교
수님을 통해 적극적인 압력(?)을 넣어서 1년
여만에 교수님의 주례로 결혼하게 되었다. 
1979년 결혼할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의 갑
작스러운 서거로 인하여 해군사관학교에서 
5분대기 소대장을 맡고 있는 동안 서울 출
장을 갈 수 없어서 결혼 준비에 어려움을 겪
었고, 소대장 임무를 마치고 교대한 후에 사
관학교장의 특별휴가를 허락받아 3일전에
야 서울에 올 수 있어서 겨우 결혼식을 할수 
있었다. 그렇게 해군장교 복무시 결혼하여 
진해에서 (직업 군인이 아닌) 학사장교 (사
관학교 교수)의 박봉으로 애국적(?)이고 소
박한 신혼생활을 시작하였다. 벌써 40여년
전의 일이지만 지금도 눈에 선하다.

- 그동안의 여행과 추억에 가장 남는 곳?
여행에서 돌아오면 항상 수집해온 정보, 메
모, 사진들로 아내가 스크랩북을 만들어 놓
는데, 여러 여행중에서 Hungary Budapest
에서 Amsterdam까지 Danube강과 Rhine강
을 따라 강변의 여러 나라(Hungary, Slovakia, 
Austria, Germany, Netherlands) 유명 도시들
을 구경하는 Grand European River Cruise와 
지중해-아드리아해 연안 크루즈 여행이 즐
거운 기억으로 남는데, 유럽 각국의 강 (다
뉴브, 메인, 라인강) 수로를 수십개의 갑문
(Double Lock)으로 연결한 운하에서 운행하

시애틀 워싱턴주 김재훈 박사는 과학기술자로서 신기술

개발로 그동안의 업적이 대단하다. 자랑스런 또 한 분의 

동문이 그동안에 이룩한 업적과 성공담을 소개한다.

미국 항공산업의 상징인 보잉사의 싱크탱크인 보잉 기술

연구소(Boeing Research & Technologyㆍ팬텀웍스 (Phan-

tom Works))’에서 근무하고 있는김재훈 박사는 한인 1세

대에게는 ‘롤 모델’(Role Model), 2세대에게는 최고의‘멘

토’(Mentor)로 알려져 있다.

김 박사는 모교에서 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하고 해군 장

교로 군복무를 마친후에 유학으로 미국에 이주해온 이

민 1세대로서, 세계 최고 기업에서 한국인으로는 기술분

야의 최고위직인 기술임원으로 오른데다 미국과 대한민

국간의 협력 증진에 남다른 공헌을 하고 있기때문이다. 

통상적으로 이공계 출신 박사들이 자신의 업무에 매달려 

사회 봉사등에는 나설 겨를도 없는 경우가 많지만, 김 박

사는 전 세계를 누비는 바쁜 일정속에서도 한인 차세대

나 후세들의 교육을 위한 봉사와 헌신에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로로 김 박사는 지난 2018년 국민훈장 모란장

을 수상하기도 했다

김 박사는 현재 보잉사의 연구ㆍ개발(R&D)의 핵심인 

보잉기술연구소에서 ‘Executive/Senior Technical Fellow 

(STF)’직책을 맡고 있는기술임원(Executive Director)이다. 

보잉에서 연구분야로는 최고직급이고 보잉에서 근무하

는 수 십만명의 과학기술자들이 평생 꿈꾸는 자리다. 

김 박사처럼 차세대 항공 우주산업의 핵심기술 가운데 

하나인 통신과 네트워킹 분야의 STF는 보잉기술연구소

에서 김 박사를 포함해 단 2명뿐이다. 항공산업의 지상통

신은 물론 무선통신, 위성통신, 군용통신, 항공무선 인터

넷 등 통신, 네트워킹과 사이버 보안에 관련한 연구, 기술

개발과 자문 역할을 하는 위치에 있다.김 박사는 보잉이 

추구하고 있는 상용 항공기 및 군용 통신분야의 청사진, 

즉 로드맵을 설계ㆍ지원하는 막중한 역할을 하고 있다. 

김 박사가 보잉사에 입사해 기술관련 최고위직으로 오르

는 영광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끊임없는 노력으로 혁신

적인 연구성과를 이룩했기 때문이다. 이는 현재까지 40

여개의 보잉 연구 기술상과 NASA 신기술상을 수상하고, 

100여편 이상의 과학기술 논문을 발표한 것만으로도 그

가 얼마나 연구개발에 노력을 해왔는지는 증명이 되고도 

남는다. 김재훈 박사의 끊임없는 노력과 연구 업적에 찬

사를 보낸다.                     <취재=조직국장 백옥자>

 “‘꿈의 직장’ 보잉 임원에서 국민훈장까지”

    /  사람, 사람들 /  김재훈 박사 (공대 72)

는 크루즈 여행과 거대한 바지선으로 끊임
없이 화물을 운반하는 것을 보고 라인강 기
적의 한 단면을 볼수 있었다. 한국에서도 4
대강 운하 사업으로 떠들석 할 때였다. 크루
즈 여행의 장점은 주변 도시를 여행하면서 
항상 무선 네트워크 와이파이 연결이 가능
하여 휴가중이지만 필요할때 언제든지 회
사와 연결하여 일할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여행중에 미국방부 프로젝트 수상
소식을 통고받고, 그 날 저녁에 우리 여행 그
룹 전체에게 자축 와인을 샀던 기억도 새롭
다. 몇년뒤에 신혼의 아들부부와 함께 3주간 
버스투어로 프랑스 전국을 일주했을 때가 
가장 즐거웠고, 이탈리아 전국을 일주하는 
버스투어와 영국(잉글랜드, 스코틀랜드)과 
아일랜드를 일주하는 버스투어도 빼놓을
수 없는 추억의 여행이었다. 오스트리아의 
비엔나 (Wien)와 할슈타트 (Hallstatt), 독일의 
쾰른 (Cologne), 이탈리아 플로렌스 (Firenze), 
영국 바스 (Bath)가 추억에 남는 장소이며 가 
볼만한 곳으로 추천하고 싶다.

- 취미생활은
한국인 대부분의 공통적인(?) 취미로 간주되
는 독서가 어렸을 때부터 나의 취미이기도 
한데, 어렸을때는 아버지께서 사다주시는 
책들, 주로 위인전, 단편, 문학전집을 위주로 
독서를 했고, 커서는 (원래 고교때도 문과생
이었던 관계로) 특히 인문사회과학, 역사, 철

학 그리고 인물 평전을 중심으로 다독하는 
편이며, 이것은 직업때문에 과학기술 논문
이나 전문 서적을 섭렵해야 하는 의무감과
는 전혀 다른것이다.
결혼후에는 클래식 뮤직 매니아인 부인을 
따라 음악 감상과 여행도 취미생활의 중요
한 부분이 되었다. 집안 전체 곳곳에 설치된 
스피커를 통해 어디를 가도 하루종일 음악
이 흘러나와 때로는 귀에 거슬리기도 하지
만 집안의 평화를 위해 그냥 참고 지낸다. 주
말에 친구나 동문들과 함께 Trail을 따라 걸
으며 대화하는 재미도 빼놓을 수 없다. 다
만,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골프는 하지 않는
다. 드럼을 배우겠다고 드럼세트를 사 놓은
지 10년이 넘어도 손을 못 댔는데 은퇴후에 
할 일중에 일 순위가 될지도 모르겠다.

- 서울대 미주동창회에 바라고 싶은 점
금년은 COVID-19 Pandemic으로 어려운 시
기임에도 미주총동창회를 위해 열심히 활
동하시는 신응남 회장님을 비롯한 동창회 
임원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
합니다. 특히 동창회보 편집위원들의 헌신
적인 노력에 힘입은 훌륭한 회보편집에 찬
사를 보냅니다. 미주 동창회에 바라는 몇가
지 소견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미주동창회
와 지역동창회의 세대교체 문제 입니다. 지
금까지 눈부신 발전을 거듭한1세대 위주의 
현재의 서울대 미주동창회가 앞으로도 지

속적인 성장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젊은 동
문 (Young Generation)들의 참여를 적극적으
로 유도해야 하는데, 그 방법론을 지부와 본
부 평의원회에서 진지하게 논의를 시작 해
야합니다. 한가지 방법은 각 동문회 산하에 
별도로 젊은 동문들끼리 SNUAA-YG활동을 
하도록 유도하여 장기적으로는 자연스럽게 
SNUAA를 이어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
한 방법은 50년 역사의 재미한인과학기술
자협회 (KSEA)에서 시행하여 성공적인 방법
으로 증명되었으므로, 우리 동창회가 이 방
법을 배워서 타산지석으로 삼을 만 할 것입
니다.
둘째로, 미주 동창회의 역할에 관한 문제입
니다. 전국에 있는 동문들의 구심점으로서 
각 지부와 서울대 본교의 소통에 있어서 지
원과 가교 역할을 넗혀야 합니다. 이런 점에
서, 과거에 미주평의원회의에서 회칙으로 ‘
장학위원회’ 와 ‘나눔위원회’를 설치하고 활
성화 하자는 결의에 따라, 각 지부의 의견을 
수렴했던 것으로 압니다. 진행사항이 어떻
게 되어가는지 점검하고, 추진여부를 결정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워싱턴지부
에서는 공식적인 의견 도출을 위해 공론화
한 적은 없으나, 좋은 취지를 실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과 자원에대해 미주동창회와
지역동창회 차원에서 논의를하는 것이 중
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Digital Transformation의 추세
에 따라 미주 동창회 Newsletter가 이미 Digi-
tal Format으로 바뀌는 상황이므로, 이 digital 
newsletter(PDF file)를 현재 동문회 활동에 참
여하지 않는 동문들에게도 널리 전달하여 
동창회에 참여를 유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생각합니다. 또한, Newsletter를 꼭 출판해
야 할 경우에는 비용에서 큰 차이가 없다면 
현재의 월간신문 형태에서 월간잡지형태로 
발간하면 어떨지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렇
게하면 보기에도, 읽기에도, 필요한 경우 보
관하기에도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의 신문 형태는 편집, 출판, 배송에서나 받아
서 보기에도, 읽기에도, 보관하기에도 불편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서울대 후배동문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하든지 서울대인으
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
하기를 당부한다.
한국사회에서 선택된 소수 엘리트 집단으
로서의 우리 서울대인들이 국가와 사회로
부터 받은 많은 혜택을 사회에 진출해서도 
계속해서 우리만의 당연한 특권으로 여기
는 추한(?) 자만심보다는, 이제는 국가와 사
회에 우리가 그동안 받은 혜택에 보답하는 
것에 커다란 자부심과 긍지를 갖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소한 우리 모두 
부끄러운 서울대인이 되지 않도록 다같이 
노력해야 한다.

또한 미국사회에서 성공한(?) 훌륭한 동문들
이 많으므로 그들의 경험을 여러 동문들과 
공유하면 좋을것 같다. 저 개인의 경우 40
여년간의 과학기술분야 전문직을 통해 외
국인(특히 한국인)으로서 일반적으로 겪게
되는 어려움과 한계를 이해하고 극복해나
가는 경험들을 과학기술자협회 (KSEA) 행사
에서 이제 갓 졸업하여 사회에 첫 발을 내딛
은 젊은 과학기술자들과 공유하여 좋은 반
응을 경험했었다.             <백옥자 조직국장>

이력사항

* 서울대에서 전기공학 학ㆍ석사

* 1978 해군 사관학교 교수

* 1980 해군사관학교 전기공학과 학과장

* 1981년 대한전기협회 박사과정 유학장학생으

로 선정

* 1981년 해군복무 마친후 도미 유학

* 1986년 University of Florida, Gainesville에서 

광통신소자 및 시스템 분야에서 박사 학위

* 캘리포니아 공대 (칼텍ㆍCaltech) 소속인 미

국 NASA 항공우주센터 제트추진연구소에 입

사하여 Senior Scientist 겸 Task Manager로 5

년 근무.

* 1991 보잉사로 스카우트되어 Boeing High 

Technology Center가 있는 시애틀로 이주.

* 1991-2007 Boeing 연구소에서 Phantom Works 

Awards를 비롯한 30여개의 기술개발상과 10여

개의미국 특허 (US Patent)

**2009년에 보잉사 대표로 ‘Asian-American En-

gineer of the Year Award’상 수상

*1997년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 시애틀 지부 

회장

* 2008년 워싱턴주 서울대 동창회 회장

* 2010년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 (KSEA) 회장

* 2013년 시애틀ㆍ벨뷰 통합한국학교 이사장 겸 

워싱턴주 한미교육문화재단 이사장; 3 연임 6년

간 재임

*2011-2020년 시애틀ㆍ벨뷰 통합한국학교 이사, 

워싱턴주 한미교육문화재단 이사

*2000-2010년 IEEE Monthly Technical Journal 

‘Communications Letters’ Associate Editor

*2018년 IEEE (국제 전기전자공학회) Life Senior 

Member 

*2008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대통령상을 수상

*2013년 시애틀 영자신문 아시안위클리가 선정

한 2013 최고공로상 수상

*2014년 한미연합회 '2014 Community Service 

Award’ 봉사상 수상

*2018년 두번째로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국민훈

장 모란장’ 수상

*2000-2021년 University of Washington 전기컴

퓨터공학과 및 대학원 초빙교수 (Affiliate Pro-

fessor)

2018년 대한민국 국민훈장 모란장 수상 당시 아내와 함께 가족사진

2009년 보잉사 대

표로 Asian-Ameri-

can Engineer of the 

Year Award상을 

수상한 김박사.



저자는 미국의 
금융시장에서 
투자전략을 세
우는 일을 해 
오면서 깨닫
게 된 최악의 
경제적 상황
속에서도 안
전하개 살아
남을 수 있는 

삶의 방식! 경제학교수로 학생들을 가
르치면서 얻게 된 삶의 지혜를 본서에 
담았다."지금 우리는 장차 무슨일이 벌
어 질지 모르는 한치앞을 내다볼 수 없
는 매우 불확실하고 위험한 세상을 살
아가고 있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올바른 인간이 인
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올바른 삶의 법은
자연의 법칙처럼 늘 우리와 함께 있어왔
다. 올바른 삶의 법은 인류의 역사가 시작
된 이래 한번도 바뀐적이 없다.  그러나 우
리 인간들은 거짓말이 지배하는 삶의 세
계인 세상이 만들어 놓은 죽는법 을 사는 
법, 잘 사는 법인줄 잘못알고 죽는 법을 열
심히 좇아 사는데 정신이 팔려 하나님이 
정해놓은 올바로 사는 법이 있는지 조차

도 모르고 살아왔다.

하나님의 사는 법을 거슬려 세상이 만들
어 놓은 거짓의 삶의 법을 좇아살면  그것
은 진정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고통스러
운 형벌의 삶을 사는 것이다.
거짓 세상이 좋은길, 잘 사는 삶, 행복한 
삶이라고 선전하는 삶은 결코 누구나 쉽
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세상의 삶의 방식을 좇아 사는 
삶은 시편기자가 말한것처럼 수고와 눈
물뿐 이요 헛수고,헛고생 하는 삶이요 그 
삶의 끝은 멸망과 죽음 뿐이다.
         <jahn418@gmail.com>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기쁨과 희망을 추구하며

     / 신간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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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63)

글/기고문322호 | 202년 2월 호        글/기고문 322호 | 2021년 2월 호 서울대미주동창회보 1716 서울대미주동창회보

나뭇잎들이 다 떨어져버린 앙상한 마른나
뭇 가지 사이로 짙푸른 겨울 하늘에 하얀 구
름조각들이 구름 화면을 이루며 떠 있다. 지
상의 자연이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의 질
서정연한 순환에 따라 시시각각 온갖 시를 
만들어내듯 하늘에는 구름들이 시시각각 
온갖 구름화면을 만들어낸다. 

물기머금은 여름하늘에 피어오르는 뭉게구
름, 흐린 날, 착 가라앉은 정서를 자아내는 
회색 톤의 구름 화면, 비 개인 짙푸른 밤하늘
에 전개되는 온갖 형태의 구름, 커다란 언덕, 
커다란 산, 천사, 커다란 우주새, 온갖 형태로 
그려진 구름화면, 해질무렵, 내 인생을 곱게 
물들일 인연처럼 옥색 하늘에 곱게 물들어
오는 흰구름 화면, 황혼이 시작 될 때, 문득 
부엌창 너머로 보았던 노랑, 오렌지 빛깔고
운 바탕에 dramatic 한 검붉은 silluete으로 만
들어진 멋진 추상 구름 화면, ferry에서 보았
던, Hudson 강물위, 곱게 물든, 황혼 속에 붉
게 타며 해가 지고 있는 저 머나먼 하늘 끝, 
내 어머니 아버지가 가신 곳 인듯한 머나먼 
하늘. 독일, 뮨헨 교외 주택가 골목길을 걸으
며 문득 쳐다 보았던 Beethoven, Hegel이 살
다간 삶의 자국이 느껴지는 듯한 잔잔한 조
개구름이 덮힌 옥색, 푸른하늘.

나의 일상생활에 문뜩 하늘을 쳐다보는 일
은 호흡 하는 일처럼 중요하다. 하늘을 쳐다
보는 순간 아스라한 하늘에 그어진 영원속, 
과거, 현재, 미래가 녹아 흐르는듯한 아스라

한 시간 강물에 나의 존재는 정화되고, 승화
된다. 나는 어디를 여행 하든, 숙소를 정할때 
하늘을 쳐다보며 쉴 수있는 여건을 확인하
고 정하고, 비행기도 밤비행기 창 밖 짙푸른 
밤하늘에 전개되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환희
롭고 신비한 별 꽃밭을 보기 위해 밤 비행
기를 택한다. 

매일, 하루를 끝내고 잠자리에 들기전 창가
에 놓아 소파에 누워 밤하늘에 구름들이 펼
쳐내는 구름 화면의 장관을보며 또는, 아스
라한 별을 쳐다보며 아스라한 그리움을 품
으며 잠을 청하곤하는데 요즈음 이 근처가 
번화가가 되어 온 거리가 현란한 전등불이 
켜져, 밤중에도 대낮처럼 밝고, 게다가 계속 
지어대는 건물꼭대기에는 head light 처럼 
쎈 전등 불을 야단스럽게 켜서, 밤을 잃어버
려 밤하늘의 숭고한 장관을 볼 수 없게됐다.
밤 하늘을 쳐다보며 나를 정화하고 승화 시

키는 그 숭고한 사치를 무자비하게, 몽땅 박
탈 당해 나의 삶의 일부가 심히 miserable하
다. 겨울철이 되어 저 짙푸른 밤하늘에 별들
이 보일듯한데, 불빛에 뭉개져 하나도 보이
지않는다. 겨우 찾아낸 저 희미하게 반짝이
는 것이 별일까, miserable 한 안타까운 마음
을 품고 침대에 돌아와 잠을 청한다. 내가 누
리고 있는 가장 숭고한 사치, 나의 일상 삶에
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밤하늘의 별들을 쳐
다보며 나의 존재를 정화 시키고, 승화 하는 
사치가 몽땅 박탈 당해 무자비하게 무너져 
심히 비참한 심정이다. 쏟아질 듯 많은 별들
이 보이는 밤하늘을 보러 어딘가로 여행을 
떠나 다녀오고싶다.     

하늘아래 지상에 전개되는 인간 세상의 온
갖 사건들, 전쟁, 죄악, 범죄, 지진, 화재, 홍수,
태풍, 쓰나미 등 온갖 재앙이 끊임없이 휩쓸
고 지나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주 자연은 조

금도 끄떡 않고, 시시각각 아름다운 시를 만
들어내며, 질서정연한 운행을 하고있다.  

갑자기 불어닥친, 과학공상소설같은 믿기지
않은 .virus 침략전쟁으로 전 세계가 몹시도 
흔들리고 있는 2020년도 끝이났다. 여름끝, 
밝은 햇살아래 조금 풀린 듯 했던 세상이 차
가워진 공기속에 다시 기승을 부리는 virus
로 다시 꽁꽁 얼어 붙어 세상은 다시 철문을 
굳게 잠그고 닫혔다. 

해마다, 연말이면 이곳 Grand Street에 화려
하게 장식되는 Xmas 장식들이 금년에는 그
냥 은색 종이로 만든 별 몇개만 딸랑 스산 하
게 달고 있다. Vaccine의 보급을 신나게 매일 
보도하는 news를 보며 이 힘겨운 어두운 터
널의 끝, 입구 바깥세상, 밝은 빛이 보인 듯
도 하다. 하늘의 천벌인 이 믿기지않은, virus 
전쟁이 끝나면,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 전개
되는걸까? 

모든 전쟁이, 인간 세상의 악의 종기를 도
려내 수술해 치유하고 새로운 풍요로운 세
상을 전개 했듯, virus처럼 해독한 인간의 어
리석음과 탐욕의 죄악 virus를 가진 인간들
이 만들고 있는 지금 우리들이 살고있는세
상의 사회구조가 소독되고, 치유되어 새롭
고 풍요로운 세상이 우리들앞에 전개될런
지? 저쪽에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는 화사한 
꽃피는 봄 사월에는 어떤 세상이 우리 앞에 
전개 될런지.                

인류가 해 뜨는 동쪽을 향해 아프리카를 떠
난 후에 동남아시아에 이르러 사람 모습을 
갖추고 말하기 시작하였다. 인류는 동아시
아에 이르러 처음으로 겨울을 맞아 얼어 죽
는 무서운 계절을 겪었다. 어떻게 살아남을
까. 봄 여름 가을 동안 음식을 장만하고 나무
불 피워 겨울을 이겨내는 사람의 지혜로 농
사 짓기 시작했다. 한반도 서해가 막다른 길
목이었기에 한반도 남단에서 농사 짓는 문
화가 시작하였다. 벼농사와 콩 농사, 김치, 된
장, 새우젓, 막걸리, 마른 과일, 말린 생선과 
살코기, 등의 호남 음식들은 세계에서 가장 
오랜 음식문화다. 농사 짓는 마을에 지도자
가 있고 그가 죽으면 마을 장정들이 모여 멀
리서 납작한 바위를 끌어와서 무덤을 덮었
다. 바위에 북두칠성을 세기기도하며 하늘
에 제사를 올리고 신전을 지었다.

세월이 지나며 차츰 바위를 받쳐 올려 탁자 
모양의 고인돌 모습이 나타났다. 호남의 고
창과 화순에서 시작한 농사짓는 마을의 고
인돌은 한반도와 만주지역에 농사짓는 인
구가 증가하며 동아시아 해변으로 이주해
나갔다. 수 만년의 오랜 세월이 지나며 농
사짓는 마을은 온 세상에 전해졌기에 고인
돌 유적은 한반도에 3만여 유적을 포함하여 
동아시아에 4만여 유적을 남기었다. 유라시
아대륙의 바다길 따라 9만여 유적을 찾아볼 
수 있다.

영국의 런던 외곽에 스톤헨지도 2,500년 전
에 세워진 고인돌 유적이다. 한반도에서 농
사짓는 백제의 선조는 동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각 지역에 분포되어 그 유전자는 인류
의 피 속에 흐르고 있다. 세계의 신생아가 미
성숙한 모습으로 태어나면 몽골사람의 모
습을 가졌기에 몽골리즘이라고 이른다. 세
계 인구 중에 동아시아 사람의 모습이 섞여
있고 궁둥이에 푸른 몽골반점을 갖고 태어
나는 아기가 많다. 한반도에서 시작한 농사
짓는 문화는 전 세계 인류의 문명으로 성장
하였다. 동아시아 대부분의 인구와 북남미 
대륙의 원주민은 우리의 언어와 농사짓는 
생활습관이 유사한 우리민족이다. 특히 중
미 원주민은 우리와 꼭 같은 원래의 농기구
를 사용하고 있다.

검은 머리칼에 머리가 납작하고 얼굴이 동
구라며 얼굴 광대뼈가 높다. 눈이 가늘고 코
가 들려서 서양 사람들은 단추 코라고 말한
다. 단추 구멍이 보인다고 웃는 말이다. 한
반도에서 농사짓는 인구로 시작하여 수 만
년 동안에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의 민족이 
되었다. 만주, 몽골, 중국, 일본, 월남, 필리핀, 
등의 나라들로 인구가 자라났다. 한국 사람
의 성격은 빨리빨리로 알려져 있다. 겨울이 
오기 전에 곡식을 거두고 겨울음식을 장만

해야하는 시간개념이 강하기 때문이다. 온
대 지방 국가들이 열대지방이나 한대지방 
국가들보다 선진국으로 성장하는 원동력
은 목적이 있고 시간에 맞추어 살기 때문이
다. 일찍부터 언어와 문자의 문화가 발달하
였다.

농사 지으며 마을 사람들 모여 일하며 함께 
노래 부르며 고단한 몸을 달래고 풍년제를 
올리며 악기를 울리고 노래 부르며 춤을 추
었다. ‘강강수월래’는 지금까지 전해온다. 노
래는 전설을 들려주고 옛 이야기를 전해주
어 자난 날들을 기억했다. 노래는 창이 되
어 전해졌기에 호남의 동편제와 서편제는 
가장 오랜 노래문화이다. 창은 시조가 되어 
오랫동안 전해오다가 현대에 들어 자유시

의 모습으로 발전하였다. 시는 구전문학에
서 시작하여 문자가 형성되며 문학의 시원
이 되었다. 노래 부르고 춤을 추는 모임은 마
을의 집권제도가 나타나며 가장 먼저 시작
한 공중예식이 되었고 소(배소), 피리(퉁소), 
완함(비파), 북, 현금(거문고)과 함께 연주되
었다. 가장 오랜 관현악음악이 한반도에서 
다타났다.

인류는 석기시대부터 음식을 주어 담는 그
릇을 찾았다. 돌칼로 대나무를 배어 그릇을 
만들었다. 흙을 빚어 햇볕에 발려 질그릇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불에 구은 흙 그릇이 나
타나며 토기문화가 처음 시작하였다. 사람
이 짐승과 달라진 모습은 옷을 입었을 때부
터다. 사람이 제일 먼저 입는 옷은 기저귀이
다. 부모가 아기에게 입혀주는 기저귀 이전
에 사람은 가장 깊숙한 곳에 찾아오는 손님, 
파리부터 막아야했다. 우리 선조가 농사 짓
기 시작하며 제일 먼저 입은 옷이 일본사람
들이 아직도 입는 지저귀 모양 훈도시었다. 
나무 잎으로 가리고 짐승 가죽으로 옷을 입
다가 삼나무에서 실을 만들고 짐승 털에서 
실을 만들며 베틀에서 실을 짜서 후에 갈·
등·곡·마·면·모·견 등의 실로 만든 직물과 각

종 염색물을 동원하여 아름다운 옷을 만들
어 입게 되었다. 가장 오랜 의상문화가 한반
도에서 시작하였다.

석기시대 짐승들이 땅굴이나 바위굴에서 
살기도하고 들판에 나무 가지들을 세우고 
나뭇잎이나 짐승 가죽을 덮어 집을 지어 살
았다. 방 하나 안에서 천정에 바람구멍을 내
어 숨을 쉬며 먹고 자고 싸고 아이 낳아 기
르며 살았다. 마을을 이루어 삶의 지역을 소
유하고 생활을 유지하였다. 한반도에 이르
기 전에 동남아시아에서 신석기생활이 시
작되었다. 한반도에서 농사 짓기 시작하며 
석기시대를 벗어나는 농경시대가 시작하
였다. 한반도의 천막집은 몽골의 동그란 천
막집 모양으로 아직도 가장 오랜 집 모양을 

보존하고 있다. 금속도구가 나타나며 나무
집 모양으로 바뀌었고 한반도의 주택과 궁
성 그리고 절의 건축양식은 가장 오랜 나무
집의 건축 양식이다. 농사짓는 마을이 세상
에 전해지며 흙집마을이 세워지고 돌집 마
을이 나타났다. 그리스의 아테네에 파르테
논도 한반도 나무집의 모습이 돌로 조각되
어 세워진 건축이다.

한반도에서 농사 지으며 뽕나무에서 누에
를 기르고 비단 옷을 입기 시작하였다. 요하
문명에서 국가 체제가 나타나며 귀족의 옷
으로 변하였고 고구려 고분에 그려진 화려
한 복장은 비단옷이다. 쇠 손칼로 옥돌을 다
듬기 시작하였다. 강원도 옥 조각에서 시작
한 옥석문화는 요하문명에 이르러 가장 큰 
옥돌 문화를 만들었다. 전 세계에 전해지며 
대륙 문화를 연결하는 옥돌길(Jade Road)이 
열렸다. 옥돌길은 후에 비단길(Silk Road)로 
변하며 해안과 육로를 개발한 대륙간 통로
로 발전하였다. 비단길이 열려서 지중해에 
전해지며 한반도 신라에서 시작하여 지중
해에 이르는 동서 문화의 통로가 되었다.

바다길 따라 동남아시아에서 이주해오는 
인류는 5만년 전쯤에 한반도 서해에서 막다
른 골목에 멈췄고 그 끝이 발해만의 요하이
다. 요하문명은 일 만년 전부터 한반도민족
이 농사지으며 시작하였다. 개와 말을 기르
기 시작하고 농업과 목축업이 함께 발달하
기 시작하였다. 석기시대에 돌을 굴리고 돌
팔매질 하고 통나무를 굴리며 바퀴의 개념
이 나타나고 석탄불의 고열에서 생산된 금
속 연장으로 처음으로 마무바퀴와 물레를 
만들었다. 외바퀴 수레로 물건을 나르기 시
작하였다. 바퀴 두 개의 수레가 되고 소가 끄
는 달구지가 나오며 사람을 태워 나르는 인
력거가 발달하였다. 금속 연장과 금속 축이 
사용되며 요하문명에서 거마(車馬: chariot)
가 나타났다. 기마병과 거마의 발달은 사회
조직의 성장과 함께 제국이 나타났다.

농사짓는 마을에 저수지를 만들고 파낸 흙
을 쌓아 올려 흙산(Mound)을 만들었다. 흙
산 위에서 기우제를 지냈다. 작은 묘지는 흙
산무덤으로 한반도 남단에 거대한 고분들
이 나타났다. 흙산(Mound)은 북미대륙에 전
해지고 요하문명에 이르러 적석묘(Pyramid)
로 바뀌었다. 적석묘(Pyramid)는 북남미 대
륙과 아프리카 나일강에 전해졌다. 한반도 
남단에서 시작한 백제의 선조는 요하지역
에 이르러 석탄불에서 사기그릇을 만들기 
시작하고 금속도구를 만들었다. 금속도구는 
나무가구를 만들고 나무집을 짓기 시작하
였다. 금속무기는 사회조직의 변화를 가져
와서 국가적 조직이 이루어졌다.

금속연장으로 나무가구를 만들고 옥돌을 
다듬어 조각물을 만들고 바위에 그림을 그
렸다. 금속도구로 바위에 그림을 그리기 시
작하여 한반도와 몽골 초원에 수없이 많은 
바위 음각화를 남기었다. 그리는 사람의 뜻
이 보는 사람에게 전해지며 그림은 문자로 
발달하였다. 문자의 발생과 발전은 요하문
명에서 시작하였다. 6,500년 전부터 요하문
명은 홍산문화로 꽃을 피웠다. 홍산문화는 
고조선과 고구려의 중심지로 인류문명의 
시원으로 밝혀졌다. 남쪽으로 전해져서 하
나라(Xia)를 새우고 황하지역에 일르러 상나
라를 세웠다. 
황하유역에 중화족과 한반도 민족이 혼합
된 주나라가 나타나기 이전에 백제의 선조
는 동남아시아 해안지역에 수 만년 동안 거
주해왔다. 백제의 선조는 황하문명의 시작
으로 인더스문명으로 전해지고 메소포타미
아의 수메르문명으로 전해지며 중미에 마
야와 아스택문화로 전해졌다. 아프리카에서 
해 뜨는 동녘을 찾아 떠난 인류는 한반도에 
이르렀을 때 자신의 이름을 조선, 아침 해라
고 일커렀다. 인류의 문화와 문명은 한반도
에서 시작하였다.

빼앗긴 하늘세상에서  가장 오랜 문화
박재은(미대 63)

최용완(공대 57)

   /   미술 산책  /  
   /   한반도 이야기  /  

▲한반도의 고인돌. ▶고조선의 chariot “기쁨과 희망
을 추구 하며” 
를 내면서 이 
제7월4 일 이
면 91 세가 된
다. 긴 세월을 
살았구나. 금
년 11월 26일
이면 우리 결
혼 60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돌이켜보면 이렇게 긴 
세월을 살고 또 같이 살아왔다는 사실
이 너무 감사하고 기쁘다. 딸 셋을 낳고 
재미있고 화목하게 살아온 지난 생애를 
뒤져보면서 이 시집을 내기로 결정했다.
2015년 86세때 첫 시를 시작하였고 첫 
시집 “실 비취에 뜬 달” 을 2017년 두번
째 시집 “맨하튼의 별들”을 2018년을 세
상에 내놓았다.
아직 나는 시인으로서는 초보자다. 평생 
물리학 연구를 추구하며 세계관을 형성
하며 살아 온 사람으로서 은퇴후의 삶
을 다른각도에서 살아보기 위해 시의 
세계에 들어온 초보자이다. 하루빨리 내 
시를 친구와 지인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시집출판을 서둘렀다.

이번 3집은 내가 살아온 삶을 정리해보
자는 의미에서 산문식으로 시를 써보았
다. 얼마 남지않는 여생을 앞두고 내 자
서전을 낼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우선 
이런 방식으로 무엇인가 남겨놓고 이 
세상을 떠나고 싶은 초초함에서다. 서
시 “박윤수 박사의 생애”로 시작해 4부
로 나누어 “유학의 장도” “동행” “고향생
각” “밝은 미래를 지향하는 삶”으로 나
누어 보았다. 우여곡절한 91세의 일생
이였지만 삶은 기쁨에 가득찼고 밝은 
소망으로 충만하였다 
은퇴는 인생의 끝이 아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여생, 끝날때까지 이웃을 사
랑하고 섬기라고 사랑을 주는 것이다.

     / 신간소개 / 

박윤수

(문리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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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사람이 이혼한후 침울한 마음으로 잠
속에 들어갔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보
니 해는 예전과 다름없이 떠올라 있더라고 
한것을 본적이 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가지 경험을 하게되는
데 사실 이것들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지 우리가 사는 자연은 그자체의 원칙대로 
움직이고 있다. 자기의 심정을 알아주지 않
는 것이 섭섭하게 느껴지기도 하겠지만 나
에게 일어나는 일은 나와 주변사람들에게
만 해당되는 것이다. 자기는 심각하게 느끼
지만 남보고 똑같이 느끼기를 기대하는 것
은 무리한 생각이다.

지금 같이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모든 상

황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자연의 변
화는 예정되로 정해진대로 돌아가고 있다. 
지금의 일어나고 있는 상황도 역사적 사건
들에 비교해보면 수없이 일어났던 것중의 
하나로 기록되지 않겠는가? 어찌보면 모든 
것이 안일하게 지나리라고 생각했던 것이 
부족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인간이나 동식물들은 자의던 타의던 간에 
닥쳐오는 일들을 때로는 성공적으로 때로
는 큰 피해를 보기도 하면서 대쳐하며 살아
왔다. 그리고 이런 재해에서 살아남은 것들
은 제일 강한 것들이 아니고 그것들에 효과
적으로 잘 적응한 것들이라고 한다. 

사실 일이 닥쳤을때 자기의 뜻을 강하게 관

철하려고 하기보다는 자기와 상대방의 차
이점을 간파해서 수용하고 조화시키는 것
이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일 수도 있다. 
많은 경우에 의견은 달라도 긍극적인 목표
는 동일한 수가 많고 다만 가는 길과 해결 방
법이 다를 뿐이다. 

특히 감정적인 싸움일 경우는 인정해주고 
수긍해주는 말로써 쉽게 해결될 수도 있고 
많은 경우에 금전적인 문제는 수반도 되지 
않는다. 말만으로 해결될 수 있다면 무슨 말
이라도 하겠다는 것이 나의 생활 원칙이다. 
자존심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
겠지만 그런것은 세상 살아가면서 내려 놓
은지 오래 되었다. 한쪽에서 물러서면 반대
쪽도 양보하는 것이 인간의 상정이다. 자기

가 다 옳았었다고 할수는 없으니까.

지금 가장 아쉬운 것은 주위 사람들과의 감
정의 교류이다.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하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
다. 가족들은 만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족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람에따라 털어 놓
을 수 있는 이야기가 따로 있으니까.

태양이 또다시 떠오르듯이 예전의 생활이 
언젠가는 돌아오지 않겠는가? 건강을 되찾
은 사람이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듯이 그때
는 전에 예사롭게 대하던 사람들이 다르게 
느껴지지 않을까. 다 지나고나면 그런때도 
있었지 라고 할것이다. 그때가 머지않아 오
겠지. 속히오면 얼마나 좋을까.

    /  단상   /  

해는 또다시 떠오른다

나두섭 (의대 66)

<Bryce Canyon Sunrise Point, Utah State - SS 1/100, F/ 11, ISO 800, Focal Length 41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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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새해 결
심을 하게 된다. 대개는 작심 3일로 끝나
게 되지만 이 결의(決意)와 결지(決志) 중에
는 올해는 무엇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 하
지 않겠다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다. 

하나의 역발상(逆發想)으로 ‘시간 낭비 하
지 말아야할 일 8가지(8 Things That Are 
Truly A Waste of Time)’를 소개해본다.
1. TV 보는 일 (Watching TV)
2. 심심하고 외롭다고 아무하고나 사귀지 
말 일 (Being in a relationship with someone 
just because you feel bored and lonely)
3 모든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주려고 하지 
말 일 (Trying to solve everyone’s problems)
4 대화에서 매번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겠
다고 하지 말 일 (Trying to win every con-
versation that you have with people)
5 네가 불행한데도 단지 부모님을 행복하
게 해드리겠다고 하지 말 일 (Doing some-
thing just because it makes your parents 
happy while you are unhappy)
6 네가 이미 바꿀 수 있었을 것에 대해 늘 
불평만 하지 말 일 (Constantly complaining 
about something that you could have al-
ready changed)
7 진짜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가짜 문제
를 만들지 말 일(Creating fake problems so 
that you don’t have to deal with your real 
problems)
8 너에게 관심 없는 사람이 널 좋아하게 만
들려고 하지 말 일 (Trying to make some-
one love you when they are not interested 
in you)              - 작자 미상 (Unknown)

이상의 8 가지 지침(指針)을 하나로 줄이자
면 ‘매사(每事)에 억지 쓰지 말고 자연의 순
리(順理)를 따르라’는 것이 되리라.
여기에다 사족(蛇足)을 하나 달아보자면 ‘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로 남과 비교하지 말
라’가 되지 않을까.
이는 내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극심(極甚)
한 마음 고생 끝에 터득 한 ‘진리 (眞理)’이
다. 사사건건(事事件件) 남과 비교하다 보
면 아무 쓸 데 없고 전적으로 백해무익 (百
害無益)한 열등감(劣等感)과 우월감(優越
感)의 노예가 되는 걸 나는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 모든 일에 나보다 잘하는 잘난 사람
도 나보다 못하는 못난 사람도 있게 마련인데 
어떻게 다 같을 수 가 있으며 또 다 같아서도 
아니 되지 않겠는 가라는 깨우침을 얻게 된 
것이다. 독수리로 태어났으면 독수리 답게, 달
팽이로 태어났으면 달팽이답게 살 일이지. 우
주 자연만물이 다 대우주 (macro- cosmos)에서 
생성(生成)된 소우주 (micro-cosmos)라 해도 
우리가 다 ‘붕어빵’이 될 수는 없는 일이 아

닌가 말이어라.
역사적인 실존 인물 한 사람을 예로 들어
본다.
19세기 미국의 역사가이며 저술가 문
인 헨리 애담스(Henry Adams 1838-1918)
는 미국의 2대 대통령인 존 아담스(John 
Adams1735-1826)가 그의 증조부였고, 6
대 대통령인 존 퀸시 아담스(John Quincy 
Adams 1767-1848)는 그의 조부였다.
이렇게 명문가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보스
톤에있는 명문 사설 라틴어학교를 거쳐 하
바드에서 공부를 했으나 그는 평생토록 공
식적인 학교 교육에 비판적이었다.
그의 유명한 자서전 헨리 아담스가 받은 
교육(The Education of Henry Adams,1907)
에 그는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의 자서전이라기 보다 하나
의 교육, 아니 헨리 아담스란 인물이 단지 
교육이란 옷을 입힌 마네킨으로 여러 가
지 다른 의상을 걸치는 교육이 유용한가에 
대한 전기(傳記) 이다. (This is not so much 
an autobiography as it is the biography of 
an education. Rather, the figure called Henry 
Adams is merely a manikin on which the 
clothing of education is to be draped, outfit 
after outfit, to demonstrate whether the at-
tire fits or not; that is, whether the education 
turns out to be useful.)”
그는 이렇게 공식적인 학교 교육의 무용론
을 설파했다. 그의 자서전 서문(序文)을 아
래와 같이 옮겨 본다.

<서문>
스위스 제네바의 철학자이자 작곡가 장 
자크 루소(1712-1778)는 그의 유명한 고백
록(Confessions, 프랑스어로는 Les Confes-
sions)을 신적(神的) 존재에게 바치는 간절
한 호소문으로 시작한다.
“있는 그대로, 때로는 경멸스럽고 사악한, 
때로는 착하고 너그럽고 좋은 모습으로 나 
자신을 당신 앞에 드러냈고 당신께서 보
신 그대로입니다, 나의 영원한 아버지시
여! 내 주위로 수많은 다른 사람들을 모아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내 고백을 들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내 말을 들으면서 그
들이 내 결함에 신음하고 내 부족함에 같
이 수치스러워하면서 그들 각자도 각자대
로 당신의 옥좌 앞에 엎드려 각자의 속 마
음을 드러내고, 그 누가 감히 당신께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낫고 훌륭하다’ 아뢰올 
수 있는지 살펴봐 주십시오.”
장 자크 루소는 18세기의 위대한 교육자
로 그 시대 다른 누구보다도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나 인간성을 개선하는 그의 특
이한 방법은 보편적으로 좋개 받아들여지
지 않았다. 대부분의 19세기 교육자들은 

그 누구도 자신의 약점을 노출시키려 하
지 않았고 종교인들이 그렇듯이 장 자크 
루소도 우리 모두의 창조주께 그의 피조
물인 우리들의 모자라고 불미스러운 점을 
보여드리려 하지 않았다.
따라서 유감 천만스럽게도 20세기에 와서
도 우리가 따르고 피해야 할 안내 지표를 
찾기가 힘들다. 미국의 학문과 문학도 고
등 교육에 관한 그 어떤 실용성 있는 모델
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학생은 장 자크 너머 벤자민 프랭
클린에게서 자아 완성을 위한 인간수업의 
모델을 찾아야 한다. 사어(死語)가 된 언어
는 예외로 하고, 그 아무도 교육의 어떤 부
분이 개개인 학생의 삶에 유용한지 안 한
지 토의조차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문제
를 나는 다뤄보려고 한다.

교육자로서 장 자크는 어떤 면에서는 타의 
추종을 허락하지 않는 제 일인자이다. 그
는 ‘에고’를 경계하라는 하나의 경고성 기
념비를 세운 사람이다. 그의 시대 이후로 
그의 영향 때문에 ‘에고’는 점차로 스스로 
소멸되어 ‘마네킨’이 되었다. 이 마네킨에 
이 옷 아니면 저 옷 여러 가지 교육이란 장
식품 의상을 입혀 인형 같은 마네킹에 잘 
어울리는지 아닌지. 학업의 목적이 학생의 
인격과 인성 위주의 인물이 아닌 그가 걸
치는 의상이 되어버린 것이다.
재단사는 그의 고객의 요청에 따라 마테킨
과 옷을 서로 맞춰가며 마름질 한다. 이 책(
자서전)에서는 재단사의 목적이 대학에서
든 아니면 다른 학업장에서든 젊은이들이 
세상 살아가는데 있어서 어떤 비상 사태
에도 잘 대응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란 옷
을 맞춰 주는 것인 동시에 그들 부모에게 
씌워졌었던 짜깁기 옷들의 결함 을 보여
주는 것이다.

독자적인 정신력을 가진 젊은이라면 그의 
스승에게서는 고작해서 학구적인 도구의 
사용법을 익히는 것 일 뿐, 교육의 주체로
서의 자기 자신이 우주 에너지의 한 형태
로서 그가 추구하는 학업의 목적은 그가 
타고난 모든 자질과 능력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하고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며 자신의 
노력을 원하는 방향으로 집중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이 모든 방
편 도구들과 모델들은 버려도 된다. 그러
니 마네킨은 3차 또는 4차 방정식 같은 가
하학적 학구작업상의 가치가 있기에 인간
조건의 작동과 비율을 측정하는 유일한 기
준치이라서 없어서도 안 되겠지만 동시에 
현실감과 현실성이 있어야 한다. 마치 그
대로의 생명력이 있는 것처럼. 실제로 그
럴 수도 있으리라!”

흥미롭게도 지난해 11월 출간된 그의 전
기(傳記) ‘미국의 마지막 귀족: 빛나게 뛰
어난 생애와 헨리 아담스가 받은 별난 교
육(THE LAST AMERICAN ARISTOCRAT: The 
Brilliant Life and Improbable Education of 
Henry Adams)’ By David S. Brown에서 이 
전기 작가 데이빗 브라운은 아담스는 평생
토록 굉장한 ‘우월감’에 시달려 왔다고 한
다. 그러면서 아담스와 교분이 많았던 여
러 사람들의 견해를 종합해 다음과 같이 
영국의 정치인 존 몰리(John Morley (1838-
1923)의 말을 인용한다.
“만일 A(dams)가 벌거벗은 제 몸을 거울에 
비춰본 적이 있었다면 아마도 그는 다른 
사람들을 좀 더 좋게 평했을 것이다. (If A. 
had ever looked at himself naked in a glass 
he would have rated other men a little more 
gently.)”
그러면서 전기작가는 헨리 아담스의 삶을 
결론적으로 이렇게평하고 있다.
“헨리가 특출나게 뛰어났었다는 데는 의
심의 여지가 없다. 그의 미학적(美學的) 취
향은 아주 높았고, 심통이 나지 않을 때에
는 아름다운 문장을 구사했지만 다른 사람
들에 대한 그의 신랄한 비판은 그가 평생
토록 극복하지 못한 그의 미숙한 불안감을 
노출시킨 것이었다. (That Henry was bril-
liant is beyond question. His aesthetic taste 
was very fine, and he wrote beautifully when 
he wasn’t consumed by bile. But his caustic 
critiques of others revealed an insecurity he 
never outgrew.)”

내가 추측컨대, 그의 여러 가지 천부의 자
질과 귀족적인 가문의 특혜 때문이었을런
지는 몰라도, 이 ‘황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아담스는 ‘명문가’와 우수한 ‘재능’이라는 
핸디캡으로 ‘불우(不遇)’(?)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저도 모르게 ‘우월감(優越感)’이
라는 superiority complex 환자가 되지 않
았었을까.

우리 생각 좀 해보면 ‘우월감’도 일종의 ‘열
등감’으로 ‘불안감’만 키워주는 악성(惡性) 
만성피로증후군(慢性疲勞症候群)의 고질
병 (痼疾病)이 아니던가. 그렇다면 이 치졸
무쌍(稚拙無雙)한 유아병(幼兒病)인 열등
감과 우월감을 극복할 수 있는 천연적인 
근치약(根治藥)은 무엇일까.

이는 마땅히 다름 아닌 우리 모두 하나 같
이 예외 없이 코스미안으로 태어난 우리의 
진정한 우주적 정체성과 본질을 깨달을 때
비로써 느끼게 되는 각자 자신의 ‘자족감(
自足感) Sense of Self-Sufficiency’을 키우는 
일이어라.

새해엔 자족감(自足感)을 키워보리

    /   코스미안  /  

이태상 (문리 55)
<Sense of Self-Su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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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 상념이여, 금빛 날개를 타고...”로 시작
되는 '노예들의 합창'은 베르디의 초기 출세
작 나부코의 대표곡이다. 바빌론왕 나부갓
네사르 2세(재위 BC604 ~ 562, 이태리어 나
부코)는 유대왕국을 점령한 뒤 3차에 걸쳐
서 유대인들을 바빌론으로 끌고 갔다. 이 오
페라는 BC 586년 '2차 바빌론 유수' 때의 역
사적 사실에 픽션을 더해서 만든 작품으로
서 주제는 유대의 해방이다. 그러나 오페라
는 시작부터 딸이 아버지의 왕권을 빼앗는 
바빌론 내부의 권력투쟁이 전개되다가, 노
예로 끌려가거나 억압받는 장면이 모두 생
략된 채 3막에 느닷없이 '노예들의 합창'이 
등장한다. 합창의 가사도 조국을 그리워 하
고 신에게 고통을 이기게 해달라고 간청하
는 내용 뿐이다. 이후에도 압박, 서러움, 저
항, 독립운동 등의 장면이 전혀 나오지 않
는다.

아리아를 중시 했던 당시의 벨칸토 오페라
에서는 스토리는 아리아를 연결시켜 주는 
역할 정도로 인식되었을 뿐 극적구조는 간
과되었다. 그래서인지 대본이 엉성해서 주
제가 명확하게 드러내지 않는 측면이 있기
도 하지만, 검열을 피하기 위하여 일부러 주
제를 숨긴 측면 또한 간과할 수 없다. 당시 
이태리는 오스트리아의 통치 아래에서 고
통받고 있었는데 이태리인들은 통일운동(
리소르지멘토)을 은밀하게 태동시키고 있
었다. 이를 경계한 오스트리아 당국은 검열
을 엄격하게 하여 통일운동을 조금이라도 
자극하는 내용은 검열에 통과될 수 없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초연 당시의 이태
리인들은 베르디가 타국의 옛 이야기를 어
떻게 끌어다 붙여 어떻게 스토리를 전개하
던 별로 상관하지 않고, 베르디가 히브리 노
예들의 입을 빌려서 독립을 향한 열망을 은
밀하게 표현한 '노예들의 합창'의 행간에 숨
겨진 dog's signal(개들끼리만 알아듣는 주파
수로 하는 의사소통)인 '민족해방' 메시지를

알아듣고 피가 끓어 올랐다. 관객들도 그 주
파수에 맞추어 숨겨진 주제에 주목하면 큰 
감동을느낄 수 있을 것이다.

줄거리는 이렇다. 유대왕국이 전쟁에 패하
여 유대인들이 바빌론에 포로로 끌려간다.
나부코왕은 유대신(야훼)의 응징으로 정신
이상이 되고, 그 틈을 노려 딸 아비가일레가 
왕위를 차지한다. 나부코왕이 유대교로 개
종하자 제정신이 돌아와 왕위를 되찾는다. 
그후 바빌론 사람들도 유대신을 찬양하고, 
유대인들을 고향으로 간다. 이와 같이 줄거
리는 대원군과 민비의 권력투쟁처럼 부녀
간의 왕위쟁탈전 중에 아버지가 야훼의 신
통력으로 정신이 나갔다가 들어 와 왕권을 
되찾고 유대인을 해방시킨다.

줄거리를 보면 제1주제인 조국해방에 이어 
제2주제는 부녀간의 권력투쟁인 것 같이 보

이지만 사실은 종교를 통한 유대왕국의 구
원이 제2주제로서 감상 포인트는 종교이다. 
구약 다니엘서에 기록된 '나부코 왕의 정신
이상과 개종 후 제 정신을 차린 구절'에 근
거하여 이 오페라는 바알신을 믿던 나부코 
왕의 정신착란과 개종을 나타낸다. [그림]과 
같이 화가 윌리엄 블레이크 또한 다니엘서
의 기록에 근거하여 정신이상자 나부코왕
이 동굴에 같혀있는 모습을 그렸다. 그러나 
나부코왕은 바빌론을 43년간 통치한 영웅
이며, 정신이 온전했고, 개종하지도 않았다. 
바빌론의 마지막 왕 나보니두스가 정신질
환을 앓았는데, 다니엘서 저자는 나보니두
스 왕을 나부코 왕으로 착각했거나 유대인
의 한을 풀려고 사실을 왜곡시켰을 것이다.
2막에 사람들이 적국 공주 페네나를 사랑하
는 이즈마엘레를 배신자라고 비난하자 제
사장이 페네나가 유태교로 개종했기 때문
에 그는 배신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 대목은 유대교를 믿으면 유대인
으로 간주되는 것을 나타내준다. 한국은 속
인주의를 택하고, 미국은 속지주의를 택하
는 데 비하여, 유대는 혈통이나 출생지보다 
종교적 정체성을 기준으로 유대인 여부를 
가리는 속교주의를 택하고 있다. 따라서 신
바빌로니아의 국교가 유대교가 되면 '하느
님의 나라'가 오게되고 그들도 유대인이 되
는 것이다. 전쟁으로 이길 수 없는 바빌론을 
야훼의 신통력으로 신바빌로니아를 유대교
를 믿는 나라고 만들고자하는 속교주의적 
염원이 담긴 이 오페라는, 임진왜란 때 석가
모니의 신통력으로 왜구를 물리치고자 팔
만대장경을 만들던 스님들의 염원과 일맥
상통한다. 가톨릭 국가인 이태리 사람들은 
종교적 뿌리가 같은 유대국의 박해를 이태
리에 대한 박해로 받아들여서 그들의 나라 
잃은 서러움을 자신들의 서러움에 이입하
여 큰 감동을 받았을 것이다. 기독교인 관객
이라면 종교적 동질감으로 감정을 이입하
여 감상하면 큰 감동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기독교인이 아닌 관객도 신에게 의탁하는 
약소민족의 염원에 대해 공감을 하면 큰 울
림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나부코에는 나라 잃은 노예들의 서러움외
에, 딸에게 왕위를 빼앗긴 왕의 절망, 서자의
서러움과 짝사랑의 고통을 간직한 채 왕권
에 도전하는 큰딸의 번민과 좌절, 두 연인
의 사랑, 순교를 결심한 둘째딸의 신앙심, 둘
째딸에 대한 절절한 부성애 등 인간성의 여
러측면들이 표현된 대목들이 나온다. 이 장
면들에서 베르디는 때로는 거칠고 강렬하
고, 때로는 서정적인 선율로 아름다운 음악
을 들려준다. 극적 구조 상 앞뒤가 맞지 않
는 부분이 있거나 상식에 맞지 않는 극적 전
개가 있긴 하지만, 그에 개의치 않고 각 장
면의 상황과 음악에 몰입하여 감상하면 참
으로 감동적인 베르디의 음악을 느낄 수 있
을 것이다.

    /   문화산책   /  

나부코의 감상 포인트

류정순(가정 69)

장례식장에 “대니 보이”가 울려퍼진다. 저
녁 노을에 물든 산골짜기 온 동네가 목동
들의 피리소리에 저물어 간다. “고울림 중
창단”의 노래속에 고인의 거니는 모습이 
그려진다. 이민 생활에는 세 사람을 잘 만
나야 된다고 하는데 고인의 가는 길에 고
마운 마음이 안팎으로 가득하다. 힘들고 
어렵던 시절 먹고 살기도 바쁘던 시절에 
공인회계사였던 업계의 선구자이시다. 
여름가고 꽃이 떨어지니 목동들의 사색이
깊어진 계절에 먼저 가셨지만 여기 모인 
사람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살아있다. 업계
의 멘토이던 김성철 장로님을 뵈러 다녀
왔다. 고갯마루가 사랑속에 묻혀있다. 산골 
생활이 어려워도 대니네 동네 사람들은 행
복해보인다. 
이민 보따리에는 희망을 담았다. 겨우 허
리를 펴고 하루를 접는 코메리칸의 모습이 
보인다. 한시간을 일해서 겨우 햄버거 하
나를 살수 있던 시절. 최소 시급이라도 받
는 일터만 있어도 감사하던 시절. 많은 봄 
여름 보내고 오래된 꿈들이 가을에 알알이 
잘 영글었다. 반은 햄버거로 반은 사랑으
로 무럭무럭 잘도 자랐다. 훌륭한 사람뒤
에는 멘토가 있다고 한다. 
그동안 수 많은 휼륭한 선배님들과 모교

에서 세계최고의 은사님들께 배웠다. 지식
이나 기술을 가르친다고 모두가 평생 멘
토일 수는 없다. 촌철살인이라고 말 한마
디에 사업에 성공할 수도 실패할 수도 있
는 멘토가 있다면 그건 축복이고 감사할 
일이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수 많은 인연을 
맺고 지냈다. 고인도 지혜의 디딤돌을 놓
아준 여러 멘토중의 한분이셨다. 작은 형
님은 삼십년 무사고 운전의 멘토이다. 고
국에 갈라치면 온갖 일들로 가슴이 두근
거린다. 전망좋은 산 속에 오랫동안 외롭
게 계시는 조상묘를 찾는 산행은 언제나 
함께 가는 우리 일행들은 어린 시절로 데
리고 간다. 호랑이 담배 피울적 이야기부

터 동네방네 소문까지 출발에서 도착까지 
몇 시간이고 최신 뉴스처럼 들려준다. 형
님은 반듯한 자세로 항상 양손으로 핸들을 
잡고 운전한다. 
안전운전이 최고의 운전이라며 조용히 앞
만 보고 달린다. 평생을 운전하면서 그의 
겸손한 운전 태도에서 안정감이 느껴진다. 
티켓없는 30 년에 가장 적은 오토보험료를 
내고 있다. 옆 모습에서 본 멭토덕에 부자
길로 달려간다. 발품을 팔아 횡재를 만난
다. 천성이 근면하면 먹고 사는 밥걱정은 
없다고한다. 20 년 전부터 하숙집을 운영
하는 가까운 장로님은 부동산 멘토이시다.
진흙에 숨어있는 보석을 찾는 심정으로 건
물을 찾아다닌다. 일단 손 안에 들어오면 

기름치고 광내서 건물이 진주처럼 빛나게 
만드는 근면한 재주를 가졌다. 날이면 날
마다 쓸고 닦고 치우니 뒷골목도 앞길처
럼 깨끗해진다. 발품을 파는 만큼 기본급
은 쌓인다는 그의 간명한 지혜가 마음속
에 자리한다.
따라하기 십수년에 집집마다 에퀴티가 쌓
여간다. 평정심이 전문인의 마음이라고 배
운다. 회계업무는 때때로 무에서 유를 창
조하기도 한다. 
친선 테니스시합 뒤에 그와 같은 테이블
에 앉으면 참가상을 탄거나 진배없다. 당
대 최고의 전문인의 삶에서 많은 것을 배
운다. 돈앞에 약하지 말고 당당하라고 말
씀하신다. 
10여년전 기념식에 참석했을 때나 이번에 
갔을 때나 실내에는 행장들과 CEO들의 화
환이 환하게 밝히고 맞이하고 있다. 밤하
늘의 북극성은 길 찾는 나그네의 나침판이 
되듯이 그는 동업자로써 흠모의 대상으로 
오래오래 가슴에 남아있다. 교회당 하객들
의 가슴속에 피리소리가 울린다. 깊은 산
골 사이로 흐르는 맑은 물은 흐르고 흘러 
어디로 올라가나. 
조용한 아우성이 가슴을 두드린다. 고마운 
멘토 앞에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미국에서 가장 가보고 싶은 도시가 어디
냐고 물으면 일반적으로 뉴욕이 제일이고 
그 다음이 보스톤, 그리고 워싱턴DC 순 이
라고 한다. 뉴욕은 인구도 가장 많고 미국
을 상징하는 기념물들이 많기 때문에 외국
인들이 가장 가보고 싶은 도시가 되지 않
았나 싶다.
필자도 1964년 1월에 미국 미시간대에 유
학을 갔는데, 1965년 봄에 ASPA(American 
Society of Public Association)연차 학술대회
가 뉴욕에서 열려 방문한 경험이 있다.
미시간 앤아버(Ann Arbor)에서 뉴욕은 500
마일 정도 거리다. 앤아버에서 6시에 출발
해 그 다음날 아침 6시 경에 뉴욕에들어
섰다. 펜실베이니아 턴파이크 고속도로 위 
달리는 차창에서 미국과 뉴욕을 상징하는 
자유의 여신상이 아침 햇살에 비치는 것
을 보고 감격의 눈물을 흘린 일이 지금도 
생생하다. 자유의 여신상은 뉴욕항 입구에 
있는 리버티 섬에 세워졌기 때문에, 수없
이 많은 유럽 이민자들이 길고 고생스러운 
항해 끝에 자유의 여신상을 보고 ‘이제 살
았다’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는 글을 본 
일이 있다.
미국을 상징하는 자유의 여신상은 다음과 
같은 스토리가 있다. 자유의 여신상의 이
름은 ‘세계에 빛을 비추는 횃불을 든 자유
의 신상’이다. 높이는 46m지만 그 밑의 기
단까지 포함하면 무려 92m에 이른다. 
발밑에는 노예해방을 뜻하는 부서진 족쇄
가 놓여 있다. 오른손에는 횃불을 높이 들
고, 왼손에는 ‘1776년 7월 4일’ 날짜가 새
겨진 독립선언서를 들고 있다.
19세기 초 프랑스는 미 대륙에 많은 영토
를 갖고 있었다. 현재 캐나다의 퀘백도 프
랑스 영토였다. 프랑스는 미국 본토의 3분

의 1을 차지하는 루이지애나 테리토리를 
소유하고 있었다. 기록을 보니 나폴레옹은 
카리브해까지 영토를 넓혀 프랑스 제국을 
만들려는 꿈을 꾸었는데 두 가지 이유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한다.
첫째는 아이티(Haiti)를 손에 넣지 못했고, 
두 번째는 당시 미 제퍼슨 대통령이 친불
인사라서 1803년 1,500만 달러(아크 당 3
달러)에 역사적인 ‘루이지애나 매각’(Loui-
siana Purchase)이 나폴레옹과 제퍼슨 사이
에 맺어졌다.
이 덕분에 미국은 당시 영토를 2배로 넓
힐 수 있었다. 미국과 프랑스의 친선관계
가 더욱 돈독해져 1886년 프랑스가 자유의
여신상을 기증하기에 이르렀다.
프랑스는 미국의 독립 100주년 기념품을 
미국에 기증하기 위해 프랑스 조각가 ‘프
레데리크 오귀스트 바르톨디’에게 자유의 
여신상 제작을 의뢰했다. 바르톨디는 작품
을 시작할 때 걱정이 있었다. 여신상의 얼
굴 모델로 누구를 해야할지 고민이 컸던 
것. 여러 유명한 사람들이 물망에 올랐다. 
아름다운 여배우, 유명 정치가, 재벌 등 사
회적으로 성취를 이룬 사람들의 모습이 추
천됐다. 하지만 바르톨디는 자유를 생각하

고 수호하는 자애로운 여신의 얼굴을 조각
하고 싶었다.
‘세상에서 가장 자애로운 얼굴은 어디에 
있을까’. 결국 바르톨디는 고심 끝에 자신
을 낳아 길러주신 어머니를 모델로 삼기
로 했다. 바르톨디에게 세상에서 가장 자
애로운 얼굴은 바로 어머니의 얼굴이었던 
것이다.
제작 과정에서 연로하신 어머니가 오래도
록 같은 포즈를 취하는 데 힘들어 하자 어
머니를 닮은 여자를 모델로 구해 작업하게 
됐고 모든 작업이 끝난 후 바르톨디는 그
녀와 결혼을 했다.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산 부모
들은 세월과 상황에 상관없이 내면에서 뿜
어지는 자애로움이 항상 존재한다. 필자의 
어머니는 중학교 5학년(지금의 고2)때 세
상을 떠나셨다. 어머니의 피부며 한쪽 눈
이 작은 것까지 닮아, 자유의 여신상을 조
각한 바르톨디의 착상이 좋았다고 가슴으
로 동감해 조각한 과정의 일부를 소개한 
것이다.
‘아름다운 것은 참답고, 참다운 것은 아름
답다’는 존 키츠의 말도 생동감 있게 다가
온다.

미국은 프랑스가 우호적으로 기증한 이
기념 여신상을 리버티 섬에 세웠고, 1, 2차
세계대전을 치른 후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를 이룩하는 데 이 여신상은 큰 
축복을 가져다줬다.
1863년 남북전쟁 후 아브라함 링컨이 민
주주의 원리를 선포한 게티즈버그 연설, 
1867년 러시아로부터 헐값에 알래스카 구
입, 1886년에 자유의 여신상 건립으로 이
어지며 미국의 전성기는 지금까지 계속되
고 있다.
자유의 여신상 건립은 미국과 프랑스를 굳
게 묶어 주는 큰 일을 했음을 새롭게 알게 
돼, 동상이나 기타 비슷한 상의 건립에는 
조각가 바르톨디가 했던 연구와 노력이 있
어야겠다고 생각한다.

사실은 서울대 생각을 꽤 자주 한다.
정확히는 서울대를 가서 내가 얻은 것
과 잃은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한다.

장사꾼 사이에서 자랐다. 부모는 초등학교
도 제대로 졸업을 못 했으니 제도권 교육
을 받은 바가 거의 없고 대신 거리에서 배
웠다.아빠는 인쇄소를 했다. 세 사람만 들
어가도 꽉 차는 작은 가게 벽면 한쪽에는 
금속 활자가 가득했다. 그중에 맞는 활자
를 하나씩 꺼내서 명함이나 고무인을 만드
셨다. 활자를 골라서 탁탁, 글자사이 여백
도 금속 조각을 넣어 탁탁. 조판을 만들어 
끼운 다음 잉크를 묻혀 명함을 찍어내거나 
열과 압력으로 고무를 눌러 활자를 찍어냈
다. 종이 냄새와 잉크 냄새 그리고 고무가 
익는 냄새를 여전히 기억한다.

왜 하필 밥벌이로 인쇄를 택했을까?
아빠는 자신이 무학임을 한 번도 숨기지
않았고 누구보다 한자를 많이 안다는 걸
평생의 자부심으로 삼았다. ‘서울대 교수
와 한문 대결을 했는데 내가 이겼다니까’
하는 일화를 자주 꺼내기도 했다.
내가 서울대에 입학하던 해 아빠는 검은 
머리가 다시 났다. 어느 날 저녁에는 소주
를 마시다가 이렇게 말했다. “민아야 이제 

너는 상류층이 된 거야.”
실상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 나는 좀 방황
했다. 양쪽 세계의 경계에 서서 혼자서 열
불이 나던 때가 잦았다. 못 배운 사람이 배
운 사람에게 갖는 동경을 보고 들으며 자
랐는데, 막상 배운 사람이 못 배운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은 야트막하고 고루했다.

내가 공부를 생각보다 ‘너무’ 오래 하고 돈 
되는 직업을 가질 생각도 없어 보이자 부
모는 기대를 거두었다. 일찌감치 부모의 
기대를 꺾어서 기쁘다.

서울대에 와서 좋은 교육을 받으며 훌륭한 
친구를 얻었고 무엇보다 학벌이라는 큰 자
원을 갖게 됐다. 감사한 일이다. 그러나 학

교를 떠날 즈음에는 이곳의 공기가 너무도 
견디기 힘들었다. 이곳에 있는 동안 내게 
뿌리 깊게 새겨진 어떤 마음들 때문이다.

‘제일’, ‘가장’, ‘최고’와 같은 부사에 쉽게 현
혹되는 마음. 소속과 직함으로 존재를 증
명하고 싶은 마음. 완벽하게 성공할 수 없
다면 시도조차 하고 싶지않은 마음. 타인
과의 비교를 통해 자긍심을 얻는 마음. 초
라한 나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마음.

잃게 된 것은 그러니까 상상력이다. 내가 
무엇이 될 수 있을지를 그리는 상상력. 뿌
리 깊게 새겨진 이러한 마음에서 벗어나는 
일이 평생의 숙제가 될 것 같다. 그렇지 않
으면 타인에게서, 또 나에게서 진실을 찾

는 일을 방해할 것이다.
작년에 글을 쓰며 살기로 하면서 내 것이 
아니었던 여러 욕망을 포기했다. 될 수 있
으리라고, 혹은 성취할 수 있으리라고 생
각한 여러 후보를 인생에서 지우고 나니 
무척이나 마음이 편해졌다. 어려서 장사꾼
들의 삶을 곁눈질하며 보지 못했다면 결심
이 더 어려웠을 것이다. 이제는 장사꾼과 
엘리트 사이에서 겪었던 혼란이 나의 가장 
큰 자원이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책 ‘돈 후앙의 가르침’의 한 부
분을 인용하며 글을 맺고 싶다. 
“모든 길은 똑같다네. 어디로도 통해 있지 
않지. 덤불을 헤치고 나아가는 길이든, 덤
불로 들어가는 길이든 그게 그거야. …이 
길에는 마음이 깃들어 있는가? 그렇다면 
그건 좋은 길이지. 그렇지 않다면 아무 쓸
모도 없는 길이고. 두 길이 모두 어디로 이
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중 하나에는 마음
이 깃들어 있고, 다른 하나에는 깃들어 있
지 않네. 한쪽 길은 즐거운 여정을 제공하
네. 자네가 그걸 따라가고, 그것과 하나가 
된 동안은 말이야. 다른 쪽 길은 자신의 삶
을 저주하면서 가는 길이지. 한쪽은 자네
를 강해지게 하고, 다른 쪽 길은 자네를 약
하게 만들어.”

강신용(사대 73)

유종해(법대 50)

김민아
(지구환경과학 10)

멘토 덕에 자란다

자유의 여신상 

얼굴 모델은 누굴까

버리고 나서 얻은 것들강신용의 살아가면서

바벨론의 공중누각에서 아비가일이 바벨론의 여왕임을 선포하고 있다.

   /   수필  /  

   /  기  고  /  

   /   단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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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lake. Bishop<사진쵤영: 최복철(공대 70)>

1.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웹사이트 snuaa.org에 접속하여
       “동창회비 후원금” 메뉴를 선택합니다.

2. 동창회비 및 후원금 페이지에서 노란색  Donate 버튼을 눌러서  
      PayPal 후원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3. 서울대 로고가 있는 PayPal 화면이 나오면
가)  동창회비 또는 후원금 액수를 선택한다. $75, $150, $200 
중에서 선택하거나 직접 후원 액수를 적을  수 있습니다.
 “Write a note”란에 이름, 출신 단과대, 입학 년도, 전화 번호, 
 기부금 내역을 적습니다. 

나)  Credit 또는 debit 카드의 내용을 기입하고,
 billing address 를 적습니다. 동창회가 내 주소를 알 수 있도록 
선택 사항을 표시합니다.

다)  맨 아래에 전화 번호와, email 주소를 적습니다.
    그리고 “Donate Now”를 누르면 후원이 됩니다.

4.  그 다음 후원액수가 잘 보내졌다고 확인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5.  몇 초 후에 후원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는 페이지로 돌아옵니다.

온라인 후원방법

   수표를 미주동창회 사무실로 보내는 방법

1.  후원하는 수표를 보내실 때 별도의 종이에 동문님의 성함, 
   출신단과대, 입학 년도, 전화 번호, 기부금 항목을 적어주십시오.
2.  수표의 수취인(payable to)은 SNUAA-USA 입니다.
3.  동창회 사무실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SNUAA-USA 
158-14 Northern Blvd. 2nd Floor, UL-2, Flushing, NY 11358

후원하는 방법에 대한 문의는 전화 718-463-3131 또는 이메일 
finance@snuaa.org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동창회비 후원금 납부,
온라인으로 쉽고 간편하게

세상에 해도 해도 너무한, 이런 막장 영화
가 있을 수 없다. 불륜, 패륜도 모자라 살인
까지, 가히 막장의 끝판왕이라 할 만 하다. 
막장의 정도가 지나쳐 한숨밖에는 안 나
오지만 막장이니 만치 재미는 있다. 더구
나 장예모 감독 특유의 화려한 색채미와 
스케일은 어디에도 견줄 수가 없다.

서기 928년 경의 당. 황제 (주윤발 분)는 9
월 9일 중양절을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황후 (공리 분)는 황제와 사별한 첫째 황
후 사이에 난 아들 완 (유 엽 분)과 연인 사
이. 이게 첫번째 막장이다. 이를 알고 있는 
황제는 황후에게 약을 먹게 하는데. 이 약
으로 황후는 서서히 죽어 간다. 이 약에는
황제와 황제의 주치의와 그의 딸만이 아
는 독이 들어가 있는 것. 황제는 잔인하게
도, 세 아들 들 앞에서, 남긴 약 마저도 황
후가 다 마시도록 한다.

두번째 막장. 황후와 연인 사이인 황태자 
완은 의사의 딸과 또 연인 사이.

세번째 막장. 주치의의 딸의 엄마는 바로 
죽은 것으로 알려진 첫번째 황후. 황제의 
주치의와 재혼해서 딸을 낳았다. 이러니 
이복 남매가 아닌 이부 남매라고 해야 할

까? 이부 남매의 근친 상간.
이러니 이 영화는 막장으로 가기로 작심
한 영화. 어느 날 어머니는 너무 아들 완이 
보고 싶어 궁궐에 몰래 들어 온다. 하지만, 
완에게 들켜 황제 앞에 끌려 나온다. 황제
는 주치의를 지방 관직에 봉하고 가족 모
두에게 바로 그날 밤 떠나라고 한다. 음흉
한 황제. 곱게 보낼 위인이 아니지. 이 가족
들을 몰살시키러 자객들을 보내는 황제. 
이 가족과 수행원들이 묵고 있는 가옥을 
주변 높은 산위로부터 줄을 타고 침입하
는데… 장면은 볼 만 하다. 하지만, spoiler… 

왜 일부러 높은 산을 힘들게 올라 가서 줄
을 지붕에 걸치고 내려 와야 하는 걸까? 
지붕을 뚫고 습격하는 것도 아닌데. 평지
에서 접근해도 충분할텐데. 황제의 자객
들이니 무예가 오죽하겠는가? 그런 출중
한 무예를 지닌 자들이 호위 병사도 없는 
가족과 수행원들을 죽이는데 뭘 그렇게 
대단한 기술이 필요한 것일까?

네번째 막장. 이번에는 막내 왕자 편이다. 
자객들을 뿌리치고 첫째 황후와 딸이 남
경으로 돌아 온 중양절 전야, 막내 왕자는 
황제와 황후의 앞에서, 황태자 완을 죽이
고 자신의 군사를 동원, 황제에게 요구한

다. 황위를 자기에게 이양하라고. 호로 자
식이다. 하지만 그는 황제의 군대에게 진
압당하고, 허리끈으로 황제에게 맞아 죽
는다. 호로 자식이라고 해도 친 자식을 죽
이는 패륜. 도긴개긴.
이러는 사이, 왕자 자이 (주걸륜 분)는 금
칠 갑옷으로 무장한 그의 1만명의 군대를 
이끌고 황궁을 공격하러 온다. 서서히 죽
어 가는 엄마를 도저히 그냥 볼 수 없어 

그는 아버지 황제에게 반기를 든 것. 금
색 자이의 부대와 은색 황제의 부대는 중
양절 전야 황궁 앞에서 건곤일척의 맞짱
을 뜬다.

황궁의 모습은 화려의 극치이고 의상과 
악세서리도 럭서리 하기만 한데, 엄청난 
스케일의 전투 장면은 이 화려함마저 능
가한다. 컴퓨터 그래픽 없이 수 많은 인원
을 동원했는데 그 많은 무기와 갑옷과 꽃
과 소품들은 다 어디서 조달했을까? 전투
가 끝나고 시체가 산처럼 쌓여 있는데도 
수많은 궁중의 시종들이 일사불란하게 깔
끔하게 시체를 치우고 피를 닦아 내고 그 
넓은 황궁 앞을 노란 국화로 메우는데, 언
제 바다같이 피를 흘린 전투가 있었느냐 
싶다. 그 수많은 노란 국화는 또 어디서 그
렇게 가져 왔는지, 전국의 노란 국화는 다 
징발한 것 같다. 이러니 제작비가 무려 4
천 5백만 불이 들어 갔다고. 그래도 7천 8
백만 불 수입을 올렸다니 가히 영화 산업
은 대단한 사업이다.

장예모 특유의 색채와 화려함과 스케일
이 돋보이는 영화. 윤리 따지지 말고 재
미있게 보면 되는 영화. 그냥 생각없이 즐
기면 된다.

박변의 내멋대로 영화보기

황후화 (Curse of the Golden Flower)
박준창 (인문 79)

아무리 사계절이 없다는 남가주에서 살고 
있지만 오랫만에 비오는 밤을 만나면 가끔 
듣고 싶어 지는 음악이 있다.
말러나 베토벤, 브람스는 너무 무겁고 조금
은 가벼운 기분으로 듣고 싶어 지는 그런 음
악 말이다. 내게는 그런 것이 모짜르트의 바
이올린 협주곡이다.
그는 전부 5개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작곡 
하였는데 나는 그중 마지막 곡인 제5번 A장
조 k219 을 제일 좋아한다. 부제로 “Turkish” 
라는 이름이 부쳐져 있다. 그가 1775년에 작
곡 하여 같은해 크리스마스에 Salzburg에서 
초연되었다. 
제1악장 Allegro aperto, 제2악장 Adagio, 제
3악장 Rondeau 로 이루어져 있다. 아직 의
대 재학중이던 시절 어떻게 알게된 E대 음악
과 학생들과의 미팅으로 그들의 중간 연주
회, 졸업연주회를 들으러 신촌을 자주 드나 
들었었다. 그중의 한명이 바이올린 전공이
었는데 졸업 연주로 이 곡을 연주 한다기에
비오는 어느 여름밤 그 학교 강당에 갔었다.
그 곳은 아직 세종문화회관이 생기기 전에 
서울에서 유일하게 피아노 콘서트를 열수 
있었던 장소이었던걸로 기억한다.

어느 해인가는 외국에서 초빙해온 유명한 
피아니스트의 연주를 들으러 갔었다. 한참 
연주가 계속되는 중인데 강당 뒤 쪽을 지나
는 철길을 달리는 기차의 기적 소리가 울리
지 않는가!
내가 마음이 콩알같이 오그라 들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우리는 그런 시절을 지냈
었다. 연주회장에 들어 가려다 입구에서 지
금은 고인이 된 동기 M군을 만났다.
그는 내가 아는 사람중 제일 머리가 좋은 친
구 였다. 아마 준 천재급이었을 것이다. 그가 
몇사람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나
는 중간에 끼어 들어 듣게되었다.
“오늘 남산에 갔었는데 어떤 남녀가 데이트
를 하는 모양 이었지. 여자애가 남자애 보고 
자기야, 세상의 나무잎들이 초록이 아니면 
난 어떻게 살까?
남자애가 맞아, 세상이 회색 빛으로 다 덮어 
버렸다면 참 살 맛 나지 않았을 거야. 어쩌
구 하면서 청포도를 둘이서 따먹고 있었어.”
왜 아직도 그 말이 내 머리속에서 사라지지
를 않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것은 모짜르
트의 바이올린 5번 협주곡을 들을 때마다 
그날의 졸업 연주회와 함께 기억해내는 나
의 젊은 날의 에피소드다.
고전 음악이 듣고 싶을 때 제일 먼저 LP나 
CD를 뒤져 찾아 내던 곡이 이 곡이었다.
학생때 아마도 수백번은 들었을 것이다. 연
주가별로 구해서 듣기도 했었는데 그중 제
일 백미 라는 Arthur Grumiaux 의 연주를 제
일 좋아했었다.
여러 연주자들을 거쳐 지금은 Anne- Sophie 

Mutter 의 연주로 된 DVD 를 얼마전에 구해 
잘 듣고 있다.(사진)
모짜르트의 바이올린 협주곡 5곡이 전부 수
록된 전집이다. 그녀가 연주하고 Camerata 
Salzburg를 지휘도 하고 있다.
그녀도 이제는 나이를 먹었다. 데뷰했을 당
시의 앳된 모습은 이젠 없다. 내가 나이를 먹
는 것은 몰라도 남이 나이를 먹는 것을 보니 

내가 늙어 가는 것을 안다. 이젠 내가 그런 
나이가 된 것이다.

내가 클래식 음악에 입문하게 된 것은 중학
교 2학년인가 였을때 당시 음악 선생님이셨
던 박판길 선생님이 우리를 야외 교실인 꾀
꼬리 동산 에 않혀 놓고 들려주신 슈벨트의 
“미완성 교향곡” 과 라벨의 “볼레로” 덕분이
었다. 지금 생각해 보니 음질이 썩 좋지는 않
았던 조그만 포타블 전축으로 들었던 것이
나 바람 소리, 간간이 들리던 새소리와 같이 
들은 이 음악들은 나에게 참 커다란 무게로 
닥아 왔던 것 같다.
참으로 신천지가 전개되던 순간이었다!

이후로 구할 수 있는대로 LP판을 구하여 닥
치는 대로 들었고 귀가 좀 열리자 좀 더 체
계적으로 음악을 찾아 듣게 되었고 그러다 

슈벨트,베토벤 후에 모짜르트를 만나게 되
었다. 이후 그는 나의 제일 큰 영웅이고 존
경, 동경, 숭배의 대상이 되었다.

많은 세월이 지난뒤에 나온 영화 “Amadeus”
는 나의 모짜르트 숭배여정의 종착역이 되
었다. 한번 클래식에 미치게 되니 용돈을 모
아 KBS 교향악단 정기연주회를 들으러 명동 

시공관을 들락 거리게 되었고 LP판을 수집
하게 되었다. 그러나 국민학교 시절 부자집 
친구네 집에서 처음 접한 그 당시 최신 기술
인 Stereo system은 가히 천지개벽에 가까운 
음의 새로운 지평선을 나에게 보여 주었다.
그 때 받은 그 충격으로 나는 후에 돈이 많이 
들어 가는 High End Music reproduce system 
에 입문하여 큰 비용을 지불 하며 나의 시스
템을 추구했었다.
지금생각 해보니 큰 비용을 지불했어도 하
나도 아깝다는 생각이 없다. 한번 해보고 싶
은 것을 해보았으니 여한은 없을 것이란 생
각이 든다. 그런 이유로 아이들 대학 졸업하
고 돈에 좀 여유가 생기게 되자 뉴욕, 샌프란
시스코,시카고, 살쯔버그, 루쩨른, 런던, 비엔
나 로 오페라 들으러, 또 유명 연주자의 연주
를 들으러 쫓아 다녔었다.
레코딩된 음악은 실제 연주에 비해 통조림

된 음악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렇
게 했었다.
모짜르트 외에 그 유명한 소위 5대 바이올
린 협주곡이라는베토벤, 멘델스존, 챠이콥
스키, 브르크 등의 곡들을 애청했었다.
특히 베토벤의 바이올린 협주곡은 나의 젊
운날의 고민을 많이 해소 시켜주었었다.
나는 이곡도 한 100번 이상 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도 David Oistrakh의 연주판을 
잘 모시고 있다.

요즈음은 모짜르트를 약간 옆으로 제껴 놓
고 미스터 트롯, 미스트롯 경연 실황을 보면
서 영탁, 임영웅, 요요미등 신진 가수들의 노
래를 많이 듣고 있다. 소위 뽕짝이라는 이 트
롯 쟝르가 BTS에 이어 전 세계를 석권하기
를 바라고 있다.
지금 기세 같아서는 그렇게 될 확율이 제법 
있을 것 같아 보인다. 요요미의 포부처럼 전
세계인들이 한국의 트롯을 알고 즐겨 듣고 
따라 부르게 되는 날이 오지 말라는 법은 없
으렸다.

나는 주현미, 설운도, 진성도 좋아한다. 특히
그가 너무도 고생스러운 젊은 날을 겪었기
에 부를수 있는 진성의 “보리고개” “동전인
생” “태클을 걸지 마” 같은 노래들을 좋아 한
다. 바이올린 협주곡과 트롯은 거리가 먼것 
같으나 음악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사람들
을 위로하고 고통, 고민에서 잠시나마 휴식
할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같은 것이라는 생
각이 든다.

슈벨트가 “AN die Musik” 에서 노래 부르는 
것과 같다. 
Du holde Kunst, in wieviel grauen Stunden,
Wo mich des Lebens wilder Kreis umstrickt,
O blessed art, how often in dark hours,
When the savage ring of life tightens round 
me, Hast du mein Herz zu warmer Lieb&#39; 
entzunden, Hast mich in eine beßre Welt en-
trückt, In eine beßre Welt entrückt!
Have you kindled warm love in my heart,
Have transported me to a better world!
Transported to a better world

Oft hat ein Seufzer, deiner Harf'entfloßen, Ein 
süßer, heiliger Akkord von dir, Often a sigh has 
escaped from your harp, A sweet, sacred har-
mony of yours

Den Himmel beßrer Zeiten mir erschloßen, 
Du holde Kunst, ich danke dir dafür, 
Du holde Kunst, ich danke dir! Has opened up 
the heavens to better times for me,
O blessed art, I thank you for that!
O blessed art, I thank you!

    /  삶과 음악 /  

바이올린 협주곡을 듣는 밤

이건일(의대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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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이상 후원자

황효숙(사대 65)

김용구(공대 66)

석창호 (의대 66)

김승호 (공대 71)

조한원 (의대 57)

김태환 (의대 58)    고윤낙승(의대 60)   정상진(상대 59)    조임현(간호 72)

   주중광(약대 60)    허지영(문리 66)*종신이사

 1
월 
후
원
자 

감

사

합

니

다

허지영(문리 66)

김은용(공대 62)김해암(의대 52)

주중광(약대 60)

박용걸(약대 56)정균희(의대 64)

고윤낙승(의대 60)고애자(음대 57)

황만익(사범 59)

윤의규(상대 82)하기환(공대 66)

황효숙(사대 65) 김승호(공대 71)

전원일(의대 77) 구철회(의대 78)

종신 이사비 ($3,000 이상 / 116명)

(P) 플래티넘 이사
주중광 (약대 60). . . . . . .
(G) 골드 이사 
오인석 (법대 58)
윤상래 (수의 62)
박창규 (약대 59)
정상진 (상대 59)
허지영 (문리 66)

. . . . . . .
남가주
강신용 (사대 73)
곽웅길 (문리 59) 
권기홍 (의대 60)
김경숙 (간호 68) 
김동훈 (의대 71)
김보연 (간호 63)
김성호 (법대 64) 
김재영 (농대 62) 
김태환 (의대 58) 
노명호 (공대 61)
노재성 (법대 58)
박명근 (상대 63) 

박원준 (공대 53) 
박윤수 (문리 48)
박종수 (수의 58)
방명진 (공대 73)
서동영 (사대 60)
서영석 (의대 55)
서치원 (공대 69)
심상은 (상대 54)
심화섭 (약대 61)
오재인 (치대 33)
오흥조 (치대 56)
이병준 (상대 55)
이세열 (사대 57)
이종도 (공대 66)
이청광 (상대 61)
이홍표 (의대 58) (S)
임낙균 (약대 64)
임용오 (의대 57)
윤낙승 (의대 60) 
전희택 (의대 60) 
정동구 (공대 57)
정임현 (간호 72)

정재훈 (공대 64) (S) 
제영혜 (가정 71)
조용원 (문리 66)
조한원 (의대 57) 
차민영 (의대 76) 

차종환 (사대 54)
하기환 (공대 66)

한귀희 (미대 68) (S) 
한홍택 (공대 60)
한효동 (공대 58) . . . . . . .
북가주
김정희 (음대 56) 
민병곤 (공대 65)
손석보 (공대 68)
전혜경 (문리 67)

. . . . . . .
뉴욕
김광호 (문리 62)
김승호 (공대 71) 
석창호 (의대 66)
신응남 (농대 70) 

오인석 (법대 58) (G) 
윤정옥 (약대 50)
이기영 (농대 70)
이전구 (농대 60)
이재덕 (법대 60)
이준행 (공대 48)
추재옥 (의대 57)
고애자 (음대 57) 
강 애드워드(사대 60)

이재랑 (상대 61)
최영태 (문리 67)
최수용 (상대 55). . . . . . .
뉴잉글랜드
고일석 (보건 69)
김문소 (수의 61)
김용구 (공대 66) 
박경민 (의대 53)
박영철 (농대 64) 
오세경 (약대 61)
윤상래 (수의 62) (G)
윤선홍 (치대 64)
정선주 (간호 68)
정정욱 (의대 60)
정태영 (문리 71)
홍지복 (간호 70) . . . . . . .
워싱턴 DC
강연식 (사대 58) 
권기현 (사대 53)
류재풍 (법대 60) 
민홍기 (문리 61)
방은호 (약대 43)
오인환 (문리 63)

최지원 (의대 61). . . . . . .
워싱턴주 
이회백 (의대 55) . . . . . . .
시카고
남상용 (공대 52) 
심상구 (상대 63)
이용락 (공대 48) (S) 
이재희 (치대 67) 
장윤일 (공대 60 )
정   태 (의대 57)
최의필 (의대 53)
한재은 (의대 59). . . . . . .
루이지애나
강영빈 (문리 58) (S) 

. . . . . . .
미네소타
김권식 (공대 61) 
남세현 (공대 67)
변우진 (인문 81)
조형준 (문리 62)
황효숙 (사대 65)

. . . . . . .
오하이오
김용헌 (경원 66). . . . . . .
네바다

정상진(상대 59)(G). . . . . . .
중부텍사스
이광연 (공대 60). . . . . . .
조지아
주중광 (약대 60)P
허지영 (문리 66)G. . . . . . .
필라델피아
고병은 (문리 55) 
서중민 (공대 64)
손재옥 (가정 77)
이만택 (의대 52)
주기목 (수의 68) 

. . . . . . .
플로리다
김중권 (의대 63)

. . . . . . .
하트랜드
김경숙 (가정 70) 
김명자 (문리 62)
이교락 (의대 53)
이상강 (의대 70)

. . . . . . .
휴스턴
박태우 (공대 64)
조시호 (문리 59)

 [카네기 음악회 순수익금] 
(6/22/19)
$6,637.55

[종신 이사 구분] 

(D) 다이아몬드 이사 

  $100,000 이상

(P) 플래티넘 이사 

  $50,000 이상

(G) 골드 이사 

  $10,000 이상

(S) 실버 이사 

   $5,000 이상

 전회장단 이월금 
          (6/23) 30,000

       (10/31)  27,365.02

  .............
업소록 광고 후원비 
 실로암병원- 정균희   720
 김일영 (의대 65)  480 
 남욱현 (경영 84)  480 
 정재훈 (공대 64)    480
 강신용 (사대 73) 240
 김원탁 (공대 65) 240 
 이경희 (인문 83) 240 
 정세근 (자연 82) 240
 강호석 (상대 81)  240
 박희진(농대 78)  480
 장  준(인문 85)  480
 백승원 (의대 73)  240
 서동영 (사대 60)     240
 석창호 (의대 66)  240
 손재옥 (가정 77) 240 
 신종국 (수의 76)    240
 엄달용 (공대 69) 240
 유창호 (약대 74)     240
 이경림 (상대 64)    240
 이병준 (상대 55) 240 
 이준영 (치대 74)   240 
  이종묘 (간호 69)  240
 이창석 (의대 72) 240 
 김원철 (농대 70)     240
 염동해 (농대 74)    240
 김원탁 (공대 65)     240
 이창도 (공대 66)  240
 차민영 (의대 76)     240

 최무식 (약대 66)  240
 C THOMAS PARK PEDIATRICS  240
 .............
 광고비
이승훈(자연나라)       2,400
(12/18/20) 3,600
김권식(EVS) 1,500
(10/18/20) 1,500
이병준(Seah) 1,500 
키스프로덕트       1,500 
     (1/8/20)   1,500    
서울언어연구원  1,483
미래에셋 (~10/2019)   1,200
SEOUL MEDICAL GROUP 1,000
(10/13/20) 1,000
TIMOTHY HAAHS & ASS.손재옥  1,000  
한남체인 1,000
(10/05/20) 1,000 
뉴밀레니엄 뱅크     1,000 
듀오(10/24/19) 400 
   (6/30/2020)  400
    (11/14/19)      400 
    (12/11/19) 400
    (1/17/20)       400
    (2/13/20) 400
    (3/13/20) 400
정균희(의대 64)  480
윤의규(상대 82)  240 
김해암(의대 52)  240 

.............
웹사이트 광고비

손재옥(가정 77)     500
차민영(의대 76)     300

.............
나눔
권기홍 (의대 60)        2,000
차수만 (약대 71)     300/500
이소희 (의대 61)       250 
 임창희 (공대 73)  200 
 김순자 (치대 57)  100 
 김정화 (음대 56)      25
 박수영 (농대 53)      25

 .............
 모교발전기금
 
 남세현 (공대 67)    2,000
 황효숙 (사대 65)  1,000 
 윤우용 (공대 63)  1,000
 황효숙 (사대 65)  1,000 
 곽선섭 (공대 61)  500
 박원준 (공대 53)  500
 오인환 (문리 63)     300
 박원준 (공대 53)     300
 최재귀 (미대 63)  300
 심상은 (상대 54)  200
 김영자 (간호 53)  100 
 권철수 (의대 70)     100 
 오석일 (의대 64)     100
 윤인숙 (간호 63)  50
 구철회 (의대 78)  25

.............

 장학금
 고윤낙승(의대 60)  2,000 
 박원준 (공대 53) 500 
 이용락 (공대 48)     500
 신동헌 (농대 49)  500
 전상옥 (사대 52)  500 
 조형원 (약대 50)     500
 황효숙 (사대 65)  500 
 정진수 (공대 56)     425 
 임필순 (의대 54)     400
 전경배 (의대 75)       350
 오인환 (문리 63)     200 
 최종권 (문리 59)  200
 최선희 (문리 69)  125 
 김현주 (문리 61)  100
 서준교 (공대 74)  100 
 이원섭 (농대 77)     100
 유기정 (간호 72)  100 
 황현상 (의대 55)     100
 문성인 (공대 88)     100
 한성수 (의대 54) 50
 이규만 (문리 61)      25

.............
브레인 네트워크 후원금
 황효숙 (사대 65)  500
 한재은 (의대 59)  300
 전방남 (상대 73)  200
 오인환 (문리 63)  200
 이채진 (문리 85)     100 
 이범식 (공대 61)  50
 .............
 지부 분담금 

(2019/7/1~2020/6/30)

뉴욕(6/30/2020)  3,000
남가주(2/21/20) 3,000
시카고(3/19/20) 2,400
워싱턴 D.C.(1/17/20) 2,000
필라델피아(3/25/20) 1,500
북가주(6/2/20) 1,200 
뉴잉글랜드(4/16/20) 1,000 
미네소타(3/13/20) 600
워싱턴주(3/25/20) 600 
하트랜드(5/12/20) 600
북텍사스(5/12/20) 550
샌디에고(6/2/20) 550 
조지아(3/25/20)  400 
하와이(3/4/20) 300 
오레곤(5/5/20) 300 
오하이오(5/12/20) 300
조지아(5/29/20) 200
테네시(5/5/20) 200 
커네티컷(5/6/20) 200 
알라스카(5/12/20) 200  
플로리다(5/12/20) 200 

 .............
 특별후원금

.............
 28차 평의원회의 후원금
 
 서울 총동창회  3,000 
 김동희 (공대 66)  100
 박평일 (농대 69)  200

 송웅길 (신문 69)  150
 유성은 (의대 88)  1,300
 유시영 (문리 68)  300
 윤봉수 (간호 69)  100
 한태진 (의대 58)  500

.............
29차 평의원회 후원금 

정재훈(공대 64)    2,000 

박종수(수의대 58)    1,000

신응남(농대 70)     1,000

노명호(공대 61)      500

박평일(농대 69)      500

윤상래(수의대 62)     500

지흥민(수의대 61)     500

곽선섭(공대 61)      300

김종율(사범 51)      300

연봉원(문리 61)      300

오인환(문리 63)      300

박상원(음대 69)      220

오인환(문리 63)      200 

민병갑(문리 63)      200

백  순(법대 58)      200

백옥자(음대 71)      200

손재옥(가정 77)      200

이강원(공대 66)      200

정태영(문리 71)      200

주기목(수의대 68)     200

조정현(수의대 58)     125

지흥민(수의대 61)     100

업소록 광고비, 특별 후원금, 후원금 (1,2차 회기: 2019. 7. 1 ~ 2021. 6. 30)

 

■혼란 속에서 티벳 탈출
불안한 하룻 밤을 또 지나고 지진 이틀째, 
출발예정일 4월 27일이 되였다. 아침 식
사차 뷔페식사 장소로 내려가니 안내인
이 반색하며 우리가 탈 비행편이 착륙승
인을 받았으니 9시까지 출발 준비를 하라
면서 한 가지를 당부한다. 스케줄 상 비행
시각이 오후 2시이나 얼마나 더 지체될지 
예측 할수없으니 아침식사 시 요령껏 점
심 요기 거리를 마련하란다. 우리는 토스
트 몇장에 삶은 계란 몇개를 집어 넣었다. 
이것이 나중 공항에서 고맙게도 얼마나 
좋은 한끼 식사가 되였는지 모른다.
 
9시경에 호텔을 떠났다. 그동안 네팔에서 
나흘동안 이용했던 7인승 승용차가 방 가
까이 와서 큰 짐을 싣고 안내인은 우리에
게 반가운 e-티켓을 건낸다. 나는 운전기
사에게 약간의 달러를 쥐어주고 안내인 
에게는 그동안 어려운 환경에서도 잘 보
살펴준 것이 고마워 팁을 넉넉히 주었다.
30분 가량 공항으로 가는 길은 혼잡과 무
질서로 일관했고 길에는 많은 주민이 그
저 서성이고 있었다.
길과 주택주위 공터에서 비닐과 천으로 
천막 아닌 천막을 만들어 밤을 지새운 모
양이다. 지난밤에 비 까지 내렸는데 어떻
게 지냈는지? 이제 곧 비행기를 탈수 있
다 하니, 나도 남을 걱정할 여유가 생기
나보다.

■ 무질서하고 혼잡한 카투만두 공항
우리일행의 차가 공항경내로 들어서니 
입구에서 부터 인파가 넘쳐난다. 특히 건
물입구에는 사람들이 겹겹이 줄을 서 있
어 그 끝을 가늠할수 없을 지경이다. 이곳 
지리에 밝은 운전기사는 차를 다른방향
으로 진입 시키더니 비교적 한가한 입구
에서 짐과 일행을 내리게 하였다. 그리고 
그 입구 에서는 보안요원이 여권과 e-티
켓 을 확인후 입장을 허용 한다.

건물에 들어서니 인도 Delhi 까지 갈 Indi-
go Airline의 '체크인 데스크' 표시가 바로 
눈 앞에 보인다. 그러나 그 데스크 까지 불
과 20여 m 거리지만, 그 구간도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순서도, 줄도, 안내
하는 직원도 없으니 그저 힘으로 밀치고 
들어설 수 밖에 없었다. 우리 일행 중 남자
가 나 혼자이니 내가 앞장 설수 밖에, 불과 
15m 의 거리를 밀치고 당기며 거의 육박
전에 가까운 무용 으로 20여 분만에 데스
크 앞에 섰다.
여권 3개와 e-티켓을 보이니 직원은 거들
떠 보지도 않고, 어디서 가져 왔는지 여
권 한다발을 쥐고 그것만 처리 한다. 10 
여분이 경과해도 우리 것을 받아줄 기미
가 보이지 않아 아무래도 동양인 나 보다 
백인여성 Caroline이 미국여권을 흔들며 
'Please' 를 연발 하는것이 효과적일 것으
로 판단되어 그 녀를 앞 세웠다. 역시 미인
계는 통하였다.

우리는 보딩패스와 짐표를 받고서 보안
절차와 출국 수속을 마치고 한숨 돌리며 
탑승 대기실로 들어갔다. 이곳도 역시 난

장판은 마찬가지 였다. 의자는 물론이고 
대기실이며 통로가 공터라는곳은 모두 
탑승 대기자 들로 앉고, 눕고, 서고, 기대
고, 어느 한 곳 엉덩이 붙일곳이 없다. 전
광판을 살피니 Indigo 비행편은 아직 나타 
나지도 않고 모든 비행편이 4-5시간 지연
되고 있었다. 지금 시각이 낮 12 시, 우리 
비행기의 출발 예정시간이 오후 2시 이니
이 처럼 지연 된 다면 이곳에서 6시간 이
상을 버텨야 하는데 주위 환경이 난감 했
다. 사람들의 소음, 혼탁한 실내공기, 그리
고 바닥에 흩어져 있는 그 많은 쓰레기, 도
대체 기댈만한 곳이 없었다. 두 여인을 모
퉁이에 세워두고 쉴만한 곳을  찿아 나섰
다. 이곳 저곳 기웃 거리는데 대기실 아닌 
사무실로 보이는 곳에 있는 의자 하나를 
발견하고 일행 두 여인을
 데려다 앉혔다. Caroline 은 나를 보고 
"You are my Hero !" 라고 한다. 이곳에서 7
시간을 보낸 후에 야, Delhi 행 비행기를 탑
승 할수 있었다.

카투만두 호텔 출발 9시간 만에 탑승에 성
공 하였다. 무엇보다 지진후 모든것이 보

장되지 않는 네팔을 무사히 탈출 한것 만
으로 행복하였다. Delhi에서도 운 은 따랐
다. 예약된 미국행 Air India에 아슬 아슬 
하게 탑승 할 수있었다. 만일 카투만두에
서 1시간만 더 지연 되였다면 어떤 고생를 
더 하게 되였을지 앗찔한 생각조차 든다. 

■ Home! Sweet Home!
호텔 출발부터 장장 44시간(비행; 22시
간, 공항대기; 22시간)에 그리운 우리집 
'Home Sweet Home' 라스 베가스에 도착 
하였다.
집에 돌아와 마누라의 얼굴을 보니 대견 
스럽다. 몸도 정신력도 강건한편이 못 되
면서도 힘들고 위험하다는 15일 동안 인
도 여행을 함께 즐겨 주었고, 네팔 여행 중 
예기치 못한 지진으로 인한 그 모든 어려
운 환경을 견뎌주었으니 새삼 ,한번 더 대
견스러움이 느껴진다.

여행이란 것이 돈 쓰고, 고생하고, 시간 소
모하는 것임은 틀림 없지만 가까운 사람
을 더욱 알게 하고 새롭게 볼수있는 기회
도 주는 모양이다. (끝)

정상진(상대 59)

      /  세계여행  / 

네팔에서 진도 7.8 지진 체험③

지진 후 무너진 건물                  공항 탑승 대기실

내가 내는 구독료,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SNU Alumni Association USA
158-14 Northern Blvd. 2nd Floor, Suite UL-2, Flushing, NY 11358



. . . . . . .
남가주 S.CA/NV

강경수 (법대 58)*

강동순 (법대 59) 

강윤희 (간호 46)
강중경(공대 48)

강춘자 (간호 69)*

강희창 (공대 57)

강홍제 (상대 53)
고석규(치대 65) 

고석원 (문리 50)

구철회 (의대 78)

권기상 (경영 72)

권기홍 (의대 60) 

김강수 (문리 59)*

김경수 (치대 58)* 

김경수(사대 54)

김광은 (음대 56)

김경옥 (미대 61)

김건진 (문리 62)
김경수(사대 55)

김경순 (행정 62)

김경애 (미대 83)

김난영 (공대 53)*

김동산 (법대 59)* 

김동석 (음대 64)

김문엽 (농대 83)

김명숙 (농대 58)

김병연 (공대 68) 

김병완 (공대 58)

김병철 (농대 58) 
김상찬 (문리 65)

김생철 (법대 54)

김석홍 (법대 59)

김성호 (법대 64)*

김성환(의대 65)*

김순자 (치대 57)

김영도 (공대 67)*

김옥권 (미대 76)

김영덕 (법대 58) 

김영봉 (사대 60)*

김영한 (법대 54)

김영희 (사대 56) 

김인숙 (간호 70)

김일영 (의대 65)*

김용채 (문리 61) 

김원경(약대 59)

김원탁(공대 65)

김자성(의대 79)*

김재영 (농대 62)

김정애 (간호 69)

김정순 (간호 70)

김재종 (치대 62)

김종표 (법대 58)

김준일 (공대 62)* 

김태윤 (법대 53)*

김태환 (의대 58)

김창무 (음대 53)

김학철 (의대 55)

김현순 (간호 69)*
김화섭(의대 55)*
나두섭 (의대 66)

나민주 (음대 65)* 

노명호 (공대 61)  

류정순 (가정 69)

문경호 (문리 59) 

문덕수 (공대 73)

문병길 (문리 61)

문인일 (공대 51)* 

민수봉 (상대 55)

민일기 (약대 69) 

박명근 (상대 63)

박민식 (수의 65)*

박부강 (사대 64) 

박은숙 (미대 62)

박인수 (농대 64) 

박일우(의대 72)
박인창(농대 65)
박원준(공대 53)

박종수 (수의 58)

박재호 (치대 54)

박찬호 (농대 63)*

박태호 (치대 66)  

박취서 (약대 60) 

박호현 (의대 52)
박희자 (음대 68)

박창규 (약대 59)

변영근(수의대 52)

배동완 (공대 65)

백만일 (공대 64) 

백승호 (치대 55)

배병옥 (음대 58)*

배윤숙 (미대 65)

배효식 (문리 52)* 

백옥자 (음대 71) 

백혜란 (미대 70)

방정자 (간호 61)

서동영 (사대 60) 

서영석 (문리 61)
신정연 (미대 61)

신규식(농대 61)

신근호 (법대 56)

손기용 (의대 55)

손학식 (공대 61)

송명국 (인문 81) 

송영훈 (상대 57) 

신영찬 (의대 63)

심금옥 (사대 63) 

심상은 (상대 54)

안병일 (의대 63) 

양명교 (의대 55) 

양승문 (공대65)*
양운택(의대 58)*
양태준 (상대 56)

염동해 (농대 74) 
오계환 (공대 64)

오선웅 (의대 63) 

오찬수 (약대)* 

위종민 (공대 64) 

유재환 (상대 67) 

윤경민 (법대 55)

윤용길 (공대 55)

윤진수 (의대 57)

윤희성 (치대 65)*

육태식(의대 61)

이강훈 (치대 65) 

이건일 (의대 62)

이동호 (법대 58) 

이명선 (상대 58)

이익삼 (사대 58)*

이영신 (간호 77)

이원택(의대 65)

이방기 (농대 59) 

이범식 (공대 61)*

이범모 (치대 74)

이서희 (법대 70)
이소희(의대 61)*

이용한(공대 64) 

이영수 (상대 60)

이영일 (문리 53)

이원익 (문리 73)

이정근 (사대 60)*

이정화(공대 52)

이창무 (공대 54)

이탁성 (공대 56)*

이해영 (공대 56) 

임낙균 (약대 64)

임동규 (미대 57)

임석중 (공대 51) 

이승훈 (상대 74)*

임진환 (치대 68)

이재룡 (공대 71)*

이성자(간호 76)*
이종묘(간호 69)

이준호 (상대 65)*

이중희 (공대 53)

이창신 (법대 57)

이채진 (문리 55) 

이청광 (상대 61)

이현찬 (치대 75)

이    호(음대 92)*

이호진 (간호 74)
이휘영(법대 59)*
이희충 (공대 68)

임동규 (미대 57)*

임동호 (약대 55)

임문빈 (상대 58)*

임창희 (공대 73)

임천빈 (문리 61)

장기열 (치대 55)
장동석(문리 66)

장소현 (미대 65)

장윤희 (사범 54)

장원경 (미대 73)*

장정용 (미대 64)*

장인숙 (간호 70)

전경배 (의대 75)*
전낙관(사대 60)*
전경철 (공대 55) 

전범수 (농대 71)

전상옥 (사대 52)

전원일 (의대 77)

정균희 (의대 64)*

정동구 (공대 57)

전경배 (의대 75)*

전원일 (의대 77)*

정  신  (보건 92)*

정병혁 (농대 70)

정예현 (상대 63)*
정진우 (의대 66)

정철륭 (의대 55)

정형민 (문리 71)

정연웅 (상대 63)

정재화 (상대 59)

정인환 (법대 54) 

정   황 (공대 64)*

조동준 (의대 57)*

조만연(상대 58)*

조성준 (의대 58)

조일혜 (약대 58)

조상하 (치대 64)

조상호 (농대 51)

조재국 (농대 67)

조정시(공대 60)

주정래 (상대 65)

차종환 (사대 54) 

추교훈(농대 63)*

최동욱 (의대 59)

최영근

최영순 (간호 69)

최용완 (공대 57)

최인환 (농대 64) 

최종권 (문리 59)

한동수 (의대 60)

한민희 (음대 51)

한원민 (의대 59)

한종철 (치대 62)
한홍택(공대 60)
한효동 (공대 58)

홍선례 (음대 70) 

홍성선(약대 72) 

홍성애 (간호 60)

황건흠(공대 55)

황선주 (간호 69)

황윤석 (상대 66)
홍수웅(의대 59) 

. . . . . . .
북가주

SAN FRANCISCO 

강일성 (상대 55)

강재호 (상대 57) 

김광한 (농대 63)

김명환 (문리 67)*

김병호 (상대 57)

김은용 (공대 62)*

김윤범 (의대 54)

김현왕 (공대 64) 

강정수 (문리 61)  

김정복 (사대 55)

김정희 (음대 56) 

김종하 (문리 72) 

김희봉 (공대 68) 

남광순 (음대 64)

노상규 (공대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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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희(문리 52)      100

박재은(미대 63)      100

오  성(법대 76)      100

우규환(사대 60)      100

이성숙(공대 56)      100 

장수영(미대 70)      100

조화연(음대 64)      100

최형무(법대 68)      100

서울 총동창회      5,000

카네기음악회 후원금
 
 신응남        $16,947.74
 서울 총동창회  3,000 
 뉴욕지역 동창회  2,000 
 뉴욕지역 골든클럽  2,000 
 이만택 (미주재단)  4,500 
 강에드 (사대 60)  500 
 곽선섭 (공대 61)  300 
 권문웅 (미대 61)  200 
 김광호 (문리 62)  1,000 
 김승호 (공대 72)  2,000 
 김종율 (사대 53)  300 
 김해암 (의대 52)  1,000 
 노명호 (공대 61)  1,000 
 노용면 (의대 48)  100 
 민준기 (공대 59)  300 
 박영철 (농대 64) 2,000 
 정선주 (간호 68)  
 박윤수 (문리 48)  1,200 
 박종수 (수의 58)  1,000 
 박희병 (치대 63)  200 
 백승원 (의대 73)  1,500 
 석창호 (의대 66)  400 
 선종칠 (의대 57)  200 
 성기로 (사대 57)  200
 손재옥 (가정 77)  500 
 송웅길 (대원 69)  500 
 송학린 (법대 59)  650 
 신응남 (농대 70)  2,000 
 연봉원 (문리 61)  300 
 윤상래 (수의 62)  1,000 
 윤은상 (상대 66)  80 
 이병준 (상대 55)  1,000 
 이상무 (의대 62)  100 
 이수호 (보건 69)  200 
 이용락 (공대 48)  650 
 이준행 (공대 48)  1,000 

 이충무 (의대 69)  500
 정정욱 (의대 60)     200 
 조남천 (사대 59)  60 
 조달훈 (사대 66)  500 
 조상근 (법대 69)  1,000 
 최경석 (사대 80)  650 
 최수용 (상대 55) 500 
 최철용 (농대 57)  500 
 최한용 (농대 58)  1,000 
 최형무 (법대 69)  200 
 추재옥 (의대 57)  1,000 
 한경수 (문리 57)  300 
 한귀희 (미대 68)  1,400 
 한영수 (의대 61)  200 
 홍종만 (공대 64)  300 
 홍지복 (간호 70)  500 
 DOUBLE TREE (최용렬)  500
 

.............
일반후원금

 남가주
 정재훈 (공대 64)    3,370 
 이홍표 (의대 58)  2,000
 노명호 (공대 61)    1,000
 박종수 (수의대 58)   1,000
 이승훈 (상대 74) 1,000
 하기환 (공대 66)  1,000 
 양서명 (보건 68)  850 
 오영숙 (간호)  500
 이명선 (상대 58)  500
 김정희 (음대 56)  500
 이창신 (법대 57)     500 
 임낙균 (약대 64)  500
 정  신 (보건 92)  500 
 정균희 (의대 64)  500 
 백옥자 (음대 71)  200
 이범식 (공대 61)  400 
 심상은 (상대 54)  300
 곽웅길 (문리 59)  200
 김은용 (공대 62)  200 
 김동석 (음대 64)  200
 김태환 (의대 58)  200 
 나두섭 (의대 66)  200
 정인환 (법대 54)  200 
 전명선 (공대)  200
 김경수 (치대 58)  200 
 김기수 (공대 74)  200

 김종훈  200
 심상은 (상대 54)  200
 황만익 (사대 59)  400 
 염동해 (농대 74)  200 
 임춘수 (의대 57)  200   
  유재환 (상대 67)  200
 박민식 (수의대 65)    200
 박양제 (약대 48)  200
 김영순 (음대 59)     200
 김동석 (음대 64)     200
 전경철 (공대 55)  200
 최용완 (공대 57)     200
 양승문 (공대 65)     200
 신동국 (수의대 76)    150
 김상찬(문리 65)  100 
고김용삼 (음대)  100 
 이송희 (간호 47)  100 
 이수영 (약대 92)  100 
 박서규 (법대 56) 100 
 변승지  100
 송명국 (인문 81)  100 
 위종민 (공대 64)     100
 전원일 (의대 77)  100

. . . . . . . . . . . .
 뉴욕
 고애자 (음대 57)      3,000    
 김승호 (공대 71)  2,000 
 이준행 (공대 48) 1,000
 최한용 (농대 58)    1,000
 최수용 (상대 55) 1,000
 이재랑 (상대 61)    1,000
 강상진 (의대 55) 500
 곽승용 (의대 65)  500
 손규성 (사범 61)  500 
 강 에드워드(사대 60)  400
 조명애 (간호 47)  375
 김문경 (약대 61)  300 
 김태일 (공대 68)  200 
 김해암 (의대 52)     200
 류재은 (미대 71)  200
 변광록 (간호 72)  200
 이운순 (의대 52)  200
 유은희 (간호 71)  200 
 유영은 (사범 57)  200
 조남천 (사범 59)  200
 허선행 (의대 58)  200 
 곽선섭 (공대 61)  200
 김명철 (공대 60)  200 
 조태환 (상대 56)  200 

 곽선섭 (공대 61)  200 
 류재은 (미대 71)  200 
 이강홍 (상대 60)  200 
 이정희 (사대 54) 200
 김명철 (공대 60)  200
 이준무 (음대 65)  200
 한영수 (의대 61)  200
 이운순/고애자  400
 (의대 52) (음대57)  
 김광현 (미대 57)  200
 허선행 (의대 38)     200
 강상진 (의대 58)  100
 허병렬 (사대 42)     100
 이상원             25
 민준기(공대 59)  25
  

. . . . . . . . . . .

뉴잉글랜드
박영철/정선주      2,000
(농대 64)(간호 68)
김진우 (의대 58)  500
윤상래 (수의대 62)    500
김광수 (문리 77)      200 
고종성 (사범 75)      400 
윤상래(수의대 62)  500 
김광수 (자연 73)  200
김정환 (공대 52)  200
박종승 (의대 56)      200
최선희(문리 69)  100

. . . . . . . . . . . .

워싱턴 DC
민홍기 (문리 61) 500
이내원 (사대 58)  500
노상문 (인문 82) 450
권철수 (의대 68)    400
이선구 (문리 65)   400 
박용걸 (약대 56)  350 
강길종 (약대 69)  200
권철수 (의대 70)  200
권기현 (사범 53)  200
김종호 (약대 68)      200
강길종 (약대 69)      200
오인환 (문리 63)  200
임종식 (의대 51)   200 
서윤석 (의대 62) 300
이영묵 (공대 59)      200
이서구 (문리 61)      200
박용걸 (약대 56)  200 

박은희 (미대 68)  200 
유영준 (의대 70)  200 
채무원 (의대 59)  200
정평희 (공대 71)  200 
강창욱 (의대 55)  100
김진수 (의대 60)  100 

. . . . . . . . . . .

미네소타
김권식( 공대 61) 500
송세진 (치대 78)  200
문성인 (공대 88)  50
차재호 (농대 84)       50

. . . . . . . . . . . .

노스캐롤라이나
한광수 (의대 57)  700
김기현 (문리 52)  200

. . . . . . . . . . . .
워싱턴주 
정영자 (사범 56) 200

. . . . . . . . . . . .
플로리다 
김중권 (의대 63)  200
김성열 (치대 61)  200

. . . . . . . . . . . .
 시카고
 이용락 (공대 48)     500 
 강영국 (수의 67)  200
 김연화 (음대 68) 200
 이성길 (의대 71) 200
 소진문 (치대 58)     200
 오동환 (의대 65)     200
 김일훈 (의대 51)     200
 한재은 (의대 59)     200

. . . . . . . . . . . .
 미시간
 김정화 (음대 56)  50 

. . . . . . . . . . . .
아리조나
 박양환 (약대 48)     200

. . . . . . . . . . . .
 오레곤
김상순 (상대 67)    500 
박희진 (농대 78)    200 
한영준 (사대 60)        100

. . . . . . . . . . . .
오클라호마
김경숙(가정 70)         200
이상강(의대 70)         200

. . . . . . . . . . . .
오하이오
 성흥환 (수의대 75)    300

. . . . . . . . . . . .
일리노이
최의필 (의대 53)  525
조형원 (약대 50)  500 
홍청일 (약대 57)      200
김연화 (음대 68)  200 
소진문 (치대 58) 200 
이영섭 (수의대 56)  200
이영우/김동희        200
(문리 66)/(공대 66)
김성범 (상대 50)  200
최희수 (문리 67)      100

. . . . . . . . . . . .
 조지아
주중광 & 허지영    46,000 
(약대60) (문리대 66)  

정경근 (농대 59)  200
송용덕 (의대 57)  200
백성식 (약대 58) 100
정량수 (의대 60) 25

. . . . . . . . . . . .
 필라델피아
 손재옥 (가정 77) 500 
 조정현 (수의 58)  200 
 이만택 (의대 52)  200
 전무식 (수의 61) 200
 지흥민 (수의대 61)   700
 주기목 (수의대 68)    200 
 조정현 (수의 58) 200
 정태광 (공대 74)  200
 진병학 (의대 57)  225 

. . . . . . . . . .
 플로리다
 김중권 (의대 63)  200
 오석일 (의대 64)  200
 한성수 (의대 54)  50
 황현상 (의대 55)  200

. . . . . . . . . . . .
 커네티컷

 김기훈 (상대 52) 200

. . . . . . . . . . . .
 휴스턴

진기주 (상대 60)  500

민병덕 (상대 69)*

박경용 (약대 63)

박영옥 (사범 55)*

박성수(공대 59)*

박정규 (간호 76)

박종성 (법대 53)

박종영 (상대 52)

안   진 (음대 95)

안호삼 (문리 58)

양서명 (보건 68)

오형권

온기철 (의대 65)

유두영 (공대 55) 

위장호 (의대 73)*

이강우 (문리 59) 

이송희 (간호)

이재성 (공대 65)

이정남 (공대 63)

이민영 (문리 57)*

이재권 (법대 56) 

이정옥 (가정 71) 

이진희 (간호 70)

이홍기 (공대 62) 

임정란 (음대 76)

손창순 (공대 69)

신규명 (공대 64)*

조태묵 (사범 60)* 

전병련 (공대 54)

정규남 (공대 52)

정유석 (의대 58)

정윤철 (공대 77)

정정순 (사범 56)

정지선 (상대 58)

정춘임 (간호 67)

정해창 (치대 67)

주영옥 (사대 55)

최경선 (농대 65)

최왕욱 (공대 69) 

최영순 (간호 69)

천동우 (공대 63) 

탁은숙 (문리 54)*

한상봉 (수의 67)

황만익 (사대 59)

홍경삼 (문리 61)

홍병익 (공대 68) 

황규혁 (공대 50) 

황동하 (의대 65)

. . . . . . .
뉴욕 

NJ/NY  

강상진 (의대 55)  

강석권 (법대 61)

강애드워드 (사대 60) 

고순정 (간호 69)

계동휘 (치대 69) 
곽노섭 (문리 49) 

권문웅 (미대 61) 

곽선섭 (공대 61)

권정덕 (의대 58)

권영국 (상대 60)

김광현 (미대 57)

김명철 (공대 60) 

김문경 (약대 61)

김병권 (문리 63) 

김병숙 (보건 65)
김석자(음대 61) 

김석식 (의대 58)

김영무 (공대 75)*

김영애 (사범 56)
김완주(의대 54)* 
김욱현 (의대 59) 

김용연 (문리 63)

김우영 (상대 60)

김유순 (간호 64) 

김완주 (의대 54)*

김정희 (간호 69)

김종원(사범 58) 

김수일 (약대 61)

김석식 (의대 58) 

김태일 (공대 68)*

김학자(간호 59) 

김한종 (의대 56)

김해암 (의대 52)*

김현중 (공대 63)

김훈일 (공대 60)

금동용 (문리 58)

남승채 (공대 66)

류재은 (미대 71)
민인기 (의대 67) 

민준기 (공대 59)

반영철 (약대 61)

박건이 (공대 60) 

박경숙 (간호 72)

박경희 (음대 57)

박상원 (음대 69)

박수안 (의대 59)

박순영 (법대 56) 

박승화 (간호 69)

박영태 (상대 63)

방준재 (의대 63)

배상규 (약대 61) 

배정희 (사대 54)

변광록(간호 72)
변건웅(공대 65)

석창호 (의대 66)

선종칠 (의대 57)

성기로 (약대 57)

손갑수 (약대 59)
손규성(사범 61)*
송근숙 (간호 66)

송기인 (의대 60) 

송웅길 (신문 69)

송영우 (사대 64)

송철섭 (화공 48)

신두식 (의대 58)

신응남 (농대 70)

신정자 (간호 62)

안태홍 (상대 65)

양거영 (의대 48)

양명자 (사대 63) 

연봉원 (문리 61) 

연영재 (공대 74) 

오용호 (의대 66)

오용환 (약대 68) 

우관혜 (음대 63)

우대식 (문리 57)

원인순 (문리 71)

우상영 (상대 55)
유은희 (간호 71) 
유재섭 (공대 65) 

유택상 (문리 58)

육순재 (의대 63)*
윤병남 (사대 62) 

윤현남(공대 64)*

윤희정 (문리 59)

윤성수 (공대 71)

윤영섭 (의대 57)
윤인숙(간호 63)*
윤종숙(약대 66)*
윤   철(문리 54) 

이강욱 (공대 70)*

이강홍 (상대 60)

이경림 (상대 64) 

이경태 (공대 63) 

이국진 (사대 51) 

이명종 (공대 72)

이문봉 (미대 76) 
이상근 (경영 84) 

이승일 (경영대학원 66)*

이상원 (62)*

이성근 (의대 60) 

이영일 (의과 60)

이재진 (의대 59) 

이진자 (간호 60)

이정자 (간호 59)

이종환 (법대 51)

이준무 (음대 65) 

이태상 (문리 55)

이태안 (의대 61)

임충섭 (미대 60) 

임도혁 (공대 59) 
윤신원 (의대 50) 

장태환 (의대 61)

전병삼 (약대 54) 

전성진 (사대 54)

정동성 (상대 58)

조규웅 (의대 59)*

조남천 (사범 59)

조대영 (공대 61)

조종수 (공대 64) 

조득환 (의대 61) 

조명애 (간호 47)

조상혁 (공대)
조태환(상대 56) 

주의돈 (의대 58)*

진봉일 (공대 50) 

차국만 (상대 56)

차수만(약대 71) 

천병수 (공대 70)

최수봉 (간호 66)

최수용 (상대 55) 

최영태 (문리 67) 

최정웅 (사범 63) 

최한용 (농대 58)

최형무 (법대 69) 
한영수(의대 61)*
한태진 (의대 58)*
함종금 (간호 66) 

허병렬(사범 40)*
허선행 (의대 58)* 

허정열 (사대 63) 

허영자 (약대 63)*
허용웅(상대 63) 

현영수 (음대 61)*

홍선경 (의대 58)

. . . . . .
뉴잉글랜드

MA/RI/NH/ME/VT

고종성 (사대 75) 

김광수 (자연 73)  

김만옥 (약대 56)*

김영자 (미대 60)

김은한 (의대 60)

김선혁 (약대 59)

김제호 (상대 56) 

김정선 (문리 66)*

김진우 (의대 58)

김정환 (공대 52) 

김제호 (상대 56)

김형범(문리 57)

박종건 (의대 56) 

박종승 (의대 56)*

박영철 (농대 64) 

박찬호 (의대 66) 

송미자 (농대 62)*

서준교 (공대 74)

윤상래 (수의대62)

이강원 (공대 66) 

이기순 (간호 70)

이금하 (문리 69)

이영인 (사대 74)* 

장수인 (음대 76)

장용복(공대 58)* 

전신의 (문리 57)  

정선주 (간호 68)

최선희 (문리 69)

. . . . . . .
라스베가스 

LV/NV

김영중 (치대 66)*

김택수 (의대 57)

이학은 (약대 57)

윤우용 (공대 63)

. . . . . . .
미네소타

MINNESOTA 

강패트리샤(상대) 

김권식 (공대 61)

김승자 (사대 59)

남세현 (공대 67) 

문성인 (공대 88)  

변우진 (인문 81)

성욱진 (치대 87) 

송세진 (치대 78)

송창원 (문리 53)

양태종 (인문 89)

이창재 (문리 56)

왕규현 (의대 56) 

조성구 (의대 59)

주한수 (수의대62)

차재호 (농대 84)*

황효숙 (사대 65)

. . . . . . .
샌디에고

SAN DIEGO

임춘수 (의대 57)

이문상 (공대 62) 

. . . . . . .
시카고

IL/IN/WI/MI

강신조 (공대 62)

구경회 (의대 59)

김갑중 (의대 57) 

김길중 (의대 59)

김동희 (공대 66)

김사직 (상대 59)

김성일 (공대 68)*

김우신 (의대 60) 

김용주 (공대 69)

김윤하 (공대 66)

김용환 (공대 71)

김정화 (음대 56) 

김재석 (의대 61) 

김현주(문리 61) 

고병철 (법대 55) 

곽영로 (수의 72) 

권철수 (의대 70)

김연화 (음대 68)

남성희 (의대 56)*

노영일 (의대 62)

문광재 (의대 62) 

박정일 (의대 61)

박창욱 (공대 56)

박천자 (사대 64)

배영섭 (의대 54)

신동화 (문리 55)

안신훈 (농대 61)

안은식 (문리 55)

안영학 (문리 57) 

안창현 (의대 55)

연경자 (약대 65)

오동환 (의대 65) 

오봉완 (법대 53)

원인숙 (간호 69)

유기정(간호 72)*

유동완 (농대 68)

윤경순 (사범 61) 

이경미 (미대 69) 

이동균 (공대 75)

이덕수 (문리 58)*

이민우(의대 61) 

이상일 (의대 56) 

이성길 (의대 71)*

이성길 (의대 65) 

이소희 (간호 68) 

이시영 (상대 46)

이승자 (사대 60)

이승훈 (공대 66)

이영섭 (수의대 56)*

이영우 (문리 66)

이용낙 (공대 48)

이용수 (약대 51) 

임영신 (의대 54) 

이재희 (치대 67) 

이종일 (의대 65)

이종일 (농대 57)

이춘우 (치대 58) 

임영신(의대 54) 

임현재 (의대 59)*

송재현 (의대 46)

신석균 (문리 54)

장세곤 (의대 57) 

장윤일 (공대 60) 

정승규 (공대 60)  

조대현(공대 57)

조문희 (공대 56)

조용호 (문리 55)

조의열 (의대 62)  
소진문 (치대 58) 

최대한 (의대 53) 

최의필 (의대 53)

최혜숙 (의대 53) 

최희수 (문리 67)

하계현 (공대 64)

한의일 (공대 62)

한재은 (의대 59)

함성택(문리 55)*

황치룡 (문리 65)

홍청일 (약대 57)

. . . . . . .

오하이오 

OHIO

김동광 (공대 62)*

명인재 (자연 75) 

송용재 (의대 63)

성흥환 (수의 75) 

이수자 (공대 62)*

이영웅 (의대 56)

최인갑 (공대 57)

. . . . . . .

오레곤

OR/ID

김상순 (상대 67)

김영자(간호 53) 

계지영 (문리 60) 

박희진 (농대 78)*

전병택 (상대 65)

최용성 (의대 55)

한영준 (사대 60*

. . . . . . .
워싱턴 DC

DC/MD/VA/WV

강길종(약대 69)

곽근영 (사범 52)

곽명수(문리 65)*

권오근 (상대 58)

권철수 (의대 68) 

강창욱 (의대 55) 

고무환 (법대 57) 

권영희 (약대 66) 

김내도 (공대 62) 

김동훈 (법대 56)  

김명자 (법대 52) 

김안정 (문리 59)

김용덕 (의대 53)

김찬규 (공대 54)

김풍작 (문리 61)

김희주 (의대 62)

남춘일 (사대 69) 

노상문 (인문 82) 

박은희 (미대 68)

박인영 (의대 69)

박일영 (문리 59) 

박용걸 (약대 56)*

박홍우 (문리 61)

변만식(사대 49)

백   순 (법대 58)

서윤석 (의대 62) 

서휘열 (의대 55)*

석균범 (문리 61)

송병준 (약대 68)*

안승건 (문리 55)

안선미 (농대 65) 

양광수 (공대 73)

오광동 (공대 52)

오인환 (문리 63)

유정식 (수의대 60)

이건형 (수의대54)*

이내원 (사대 58)*

이규양 (문리 62)

이명숙(음대 52)

이모니카

이승원(공대 62) 

이선구 (문리 65)*

이수안 (공대 54)

이영덕 (사대 61)*

이영재 (치대 66)

이유세 (사대 72)

이윤주 (상대 63)

이종국 (의대 52)

이주희 (음대 89)

이재승 (의대 55)*

이진상 (공대 57) 

임창주 (공대 55) 

원종민 (약대 57) 

유덕영 (공대 57)

유영준 (의대 70)*

채무원 (의대 59) 

전희순 (간호 76)*

정기순 (간호 67)

정세근 (자연 82)

정원자 (농대 62)

정평희 (공대 71)

조경윤 (공대 67)

조세진 (의대 65)

조화유 (문리 61)* 

최경수 (문리 54)

한의생 (수의대 60)

홍영석 (공대 58)

. . . . . . .
워싱턴주

WASHINGTON

김교선 (법대 54)*

김인배 (수의대 59)

김재훈 (공대 72)

류성열 (공대 72)

박진수 (의대 56) 

변종혜 (법대 58) 

신재무 (사대 77)*

안승적 (농대)*

윤석진 (문리 64)* 

윤태근 (상대 69)

양용관 (수의대 62) 

이길송 (상대 57)*

이순모 (공대 56)*

이원섭 (농대 77) 

이회백 (의대 55)

장현길 (공대 60) 

정영자 (사범 56)*

최준한 (농대 58) 

홍영옥 (음대 54)

 . . . . . . .
유타 

UTAH/NV

김용재 (의대 60)*

김인기 (문리 58)*

박정우 (의대 54)

윤우용 (공대 63)

 . . . . . . .
조지아 

GA/AL/MS

강창석 (의대 73)

김순옥 (의대 58)

김영서 (상대 54) 

김용건 (문리 48) 

김순옥 (의대 54)

김용건 (문리 48)* 

김종구 (수의 73)*

김현희 (간호 59)*

김태형 (의대 57)*

노한순 (농대 56)

백성식 (약대 58)

송용덕 (의대 57)*

서광모 (공대 65)

신동헌 (농대 49) 

유우영 (의대 61) 

오경호 (수의대 60) 

이정선 (생과 88) 

임수암(공대 62)* 

임한응 (공대 60)

정선휘 (공대 65)

최종진 (의대 63)

한   호 (상대 62)

. . . . . . .
텍사스

LA/DALLAS/NM

박유미 (약대 62) 

송요한 (문리 73)

이경화 (공대 56) 

이영재 (상대 58)

유   황 (농대 56) 

전중희 (공대 56) 

조진태 (문리 57)*

최휘기 (공대 71)*

황명규 (공대 61) 

. . . . . . .
필라델피아

PA/DE/S.NJ 

강준철 (사대 59)*

고영자 (치대 63)*

김규화 (상대 63)

김경숙 (문리 59)*

길정숙 (사대 53)5

김영우 (공대 55)

김정현 (공대 68)

김재술 (약대 58)

김주진 (법대 54)5

김진우 (공대 62)

김현영 (수의 58) 

노은숙 (약대 53)  

문대옥 (의대 67)*

배성호 (의대 65)*

서재진 (공대 47)

성정호 (약대 59)
신선자(사대 60) 

신성식 (공대 56) 

신의석 (공대 53) 

심영석 (공대 76)

심완섭 (의대 69)* 

송성익 (문리 59)

안지영 (문리 67)

윤정나 (음대 57)

엄종열 (미대 61) 

안세현 (의대 62) 

이규호 (공대 56)

이만택 (의대 52)

이병인 (수의대69)

이성득 (문리 67) 

이성숙 (가정 74)*

이영선 (공대 52) 

이지춘 (미대 57)*

전무식(수의대 61)*

전방남 (상대 73)*

전희근 (의대 54) 

정덕준 (상대 63)

정용남 (문리 60)*

정태광 (공대 74)

정홍택 (상대 61)
조영호 (음대 56)

조정현 (수의대58)

조화연 (음대 64)

주기목 (수의대68)

진병학 (의대 57)

차호순 (문리 62)

최종무 (상대 63)

최현태 (문리 62) 

한동휘 (문리 57)

한융오 (보건 70)

. . . . . . .
플로리다

FLORIDA

김동한 (문리 53) 

김성준 (의대 55)*

김중권 (의대 63) 

박창익 (농대 64) 

송영두 (의대)

임필순 (의대 54)*

윤기향 (법대 65) 

장욱일 (공대 59) 

조동건 (공대 69) 

차호순 (문리 60)

최준희 (의대 58)

하재청 (문리 67) 

한성수 (의대 54)*

황현상 (의대 55)* 

 . . . . . . .
커네티컷 

CT

김기훈 (상대 52)

김성곤(문리) 

유시영 (문리 68)

서태근 (문리 55) 

주공로 (공대 68)

최창송(의대 52)*

홍성휘 (공대 56)

. . . . . . .
캐롤라이나

SC/NC/KY

김기현 (문리 52)*

마동일 (의대 57)

우순자 (미대 66) 

이석형 (사대 56)

이종영 (음대 58)

이항렬 (법대 57)

정신호 (자연 78)

. . . . . . .
테네시

TENNESSEE

김경덕 (공대 75)

서갑식 (공대 70)

. . . . . . .
하와이

HAWAII

손호민 (문리 52) 

이재형 (수의대61)

장광수 (사대 51)

최경윤 (사대 51)*

. . . . . . .
하트랜드

IA/MO/KS/NE/

AR/OK

김경숙 (가정 70) 

오신중 (의대 60) 

이상강 (의대 70)

이주현 (미대 92)

임영신 (의대 54)

 . . . . . . .
휴스턴

HOUSTON

김건호 (공대 91) 

김민자 (사범 57)

김영일 (의대 53) 

박석규 (간호 59)

박태우(공대 64)*

진기주 (상대 60)

최관일 (공대 54) 

최성호 (문리 58)

최용천 (의대 53)

. . . . . . .
록키마운틴스
CO

송요준(의대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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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암 정신의학 전문의 

김해암(의대 53)

T : 212.879.2322  

230 East 73rd Street Suite 1A New York, NY 10021

E-mail : haeahm@aol.com

박범렬 소아과

박범렬 (의대 75) 

T: 718-229-1188 / 718-899-4600 

211-50 45th Dr., Bayside, NY 11361 

 40-10 70th St., Woodside, NY 11377

박종효 소아과 

박종효 (의대 79)

T: 201-242-1002

44 Sylvan Ave., Englewood Cliffs, NJ 07632

윤세웅 비뇨기과 

윤세웅

T: 718-335-3333

75-21 Broadway, Flushing, NY 11373

100-25 Queens Blvd., #16C, Forest Hills, NY 11375

 LIC HOTEL / 뉴욕스파 앤 사우나 

김승호 (공대 71)

T: 718-463-0001

 44-04 21st Street. Queens NY 11101

 jeewha@hotmail.com

김치갑 통증병원 

김치갑 (의대 73)

T: 201-541-1111

475 Grand Ave., Englewood, NJ 07631

김승관 통증 및 재활의학 병원 

김승관 (의대 70)

T: 718-321-2870

35-20 147th St., #1D, Flushing, NY 11354

의료 / 치과

김성래 치과 (Closter Dental)  

김성래 (치대 76)

T: 201-750-0011

570 Piermont Rd. Closter Plaza, Closter, NJ 07624

의료 / 동물병원

Ridgefield Park Animal Hospital

김기택 (수의대 81)

T: 201-814-0095

199 Main St., Ridgefield Park, NJ 07660

유통 / 네일제품

Kiss Products, Inc

김광호 (문리 62)

(516)625-9292/ (516)625-5599/1962

57 Seaview Blvd. Port Washington, NY 11050

www.Kissusa.com / cfo@kissusa.com

워싱턴 DC | MD·VA·MN

기계 / 기술 / 전자

Drivetech, Inc.

엄달용 (공대 69)

T: 703-489-2474

25492 Carrington Dr., South Riding, VA 20152

 www.drivetechinc.com

김권식 (공대 61)

T: 612-961-6878

10025 Valley View Rd Ste 140, Eden Prairie, MN 55344

www.EVS-ENG.com

식품 / 음식점

우래옥

백행남 (문리 60)

T: 703-827-7300

8240 Leesburg Pike., Vienna, VA 22182

www.woolaeoak.com

재정 / 보험 / 컨설턴트

C & N 종합보험 / 뉴욕 라이프

정세근 (자연대 82)

O: 703-663-8400 / C: 703-785-8467

7023 Little River Tpke., #403, Annandale, VA 22003

Fairway Asset Corporation

남욱현 (경영대 84)

T: 301-279-6969 

15400 Calhoun Drive, Suite 120 Rockville, MD 20855

www.facloan.com

필라델피아 | PA 

건축

Timothy Haahs & Asso.

손재옥 (생활과대 77)

T: 484-342-0200

550 Township Line Rd., #100, Blue Bell, PA 19422

www.timhaahs.com

의료 / 치과

Blue Bell Family Dentistry

김순주 (치대 95)

T: 610-278-1110

1732 Dekalb Pike, Blue Bell, PA 19422

식품 / 음식점

이즈미 일식당

최종문 (공대 61) 

T: 267-408-7342

1222 Welsh Rd., North Wales, PA 19454

오레곤 | OR 

엔지니어링

Flonomix Inc.

박희진 (농대 78)

T: 503-648-0775

5897 NE Alder St., Hillsboro, OR 97124

www.flonomix.com

기타

 서울대학교 한국어 교육 센터 

서울대 언어교육원

T: 82-02-880-5488

klp@snu.ac.kr

남가주 | CA

공인회계사

Kyung Moo Kim CPA & Accounting Corp.

김경무 (공대 69) 

T: 213-616-1390

3435 Wilshire Blvd., #115, LA, CA 90010 

AAMKO Consulting Co.

강신용 (사대 73) 공인회계사

T: 213-380-3801

3850 Wilshire Blvd., #201, LA, CA 90010

이강원 공인회계사

이강원 (인문대 76)

T: 213-387-1234

3530 Wilshire Blvd., #141, LA, CA 90010

GSK LLP Certified Public Acct. & Business Consultants

강호석(상대 81)

T: 213-380-5060 (LA, CA)

T: 714-530-3630 (Garden Grove, CA)

JUN CHANG CPA & Accounting Corp.

장 준 (인문 85) 

T: 818-722-2811

11145 Tampa Ave. Suite 26A Northridge, CA 91326

STANLEY Cha, CPA

차기민 (공대 85)

T: 818-772-2811, 213-272-2460 / jun@junchangcpa.com

19520 Nordhoff St., Suite 16, Northridge, CA 91324

229 N. Euclid St., Fullerton, CA 92832

임춘택 공인회계사

임춘택 (상대 68)

T: 213-380-4646

3700 Wilshire Blvd., #750, LA, CA 90010 

김원철 & 황기주 공인회계사

김원철 (농대)

T: 213-380-4646

3700 Wilshire Blvd., #750, LA, CA 90010 

권국원 공인회계사

권국원 (공대) 

T: 213-480-0070 / kkwuncpa@yahoo.com

869 Irolo St., LA, CA 90005

기계 / 기술 / 전자

Link TV Media

김원탁 (공대 65)

O: 818-514-6780 / M: 818-720-2373

24208 Park Athena Calabasas, CA 90302

linkboxusa@gmail.com / www.linkboxusa.com

Turbo Air, Inc.

서치원 (공대 69)

T: 310-719-5422

3421 Oakridge Terrace, Calabasas, CA 91302

Tayco Engineering, Inc.

정재훈 (공대 64)

T: 714-952-2240 / jchung@taycoeng.com

10874 Hope St. PO Box 6034, Cyoress, CA 90630

www.taycoeng.com

마켓

Han Nam Chain Market

하기환 (공대 66)

T: 213-381-3610

2740 W. Olympic Blvd., LA, CA 90006

변호사

한태호 변호사 법률그룹

한태호 (인문대 75)

T: 213-639-2900 / F: 213-639-2909

3699 Wilshire Blvd., Suite 860, LA, CA 90010

www.haanlaw.com

신혜원 변호사

신혜원 (사대 81)

T: 213-385-3773

3435 Wilshire Blvd., #2230, LA, CA 90010

Law Offices of KYUNG HEE LEE, PC

이경희 (인문대 83)

T: 213-385-IMIN (4646)

3435 Wilshire Blvd., Suite 1110, LA, CA 90010

부동산

Team Spirit Realty

이종묘 (간호대 69), Jennie Lee 

T: 714-396-0624 / jennieclee@gmail.com

30 Corporate Park, Suite 207, Irvine, CA 92606 

식품 / 음식점

자연나라 (Jayone Foods, Inc.)

이승훈 (상대 74)

T: 562-633-7400

7212 Alondra Blvd., Paramount, CA 90723

해태 USA (Haitai Inc.)

정정우 (수의대 74)

T: 323-890-0101

7227 Telegraph Rd., Montebello, CA 90640

북창동 순두부

이태로 (법대 50)

B) (213) 382-6677

357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의료 / 병원

Seoul Medical Group

차민영 (의대 76)

T: 213-480-7770 

520 S. Virgil Ave.,#507, LA, CA 90006 

VIP 성형외과

최광휘 (의대 70)

T: 323-965-1717 / F: 323-965-1855

4160 Wilshire Blvd., 2nd floor, LA, CA 90010 

akchoi52@gmail.com

실로암 병원 (Siloam Medical Clinic)

신경정신과 정균희 (의대 64)

Christopher K.Chung MD

T: 213-386-5002 / drcchung@yahoo.com

2528 W.Olympic Blvd.,#103, LA, CA 90006 

Beverly Cardiology Group

Il Young Kim MD (의대 65)

Diana Kim MD

T: 323-662-1175 / www.beverlycardiology.com

3919 Beverly Blvd.,#100, LA, CA 90004 

정수만 암내과, 혈액내과

정수만 (의대 66)

T: 714-539-6414

12555 Garden Grove Blvd., #309, Garden Grove, CA 92843

의료 / 치과

황준오 DDS

황준오 (치대 73)

T: 408-732-0493

877 W. Fremont Ave. #H3, Sunnyvale, CA 94087

Seonho Ha Prosthodontics

하선호 (치대 81)

T: 213-365-1008 / ddsshp@yahoo.com

3240 Wilshire Blvd., #510, LA, CA 90010 

의료 / 동물병원

Animal Medical Clinic

신동국 (수의대 76)

T: 714-990-1411

3257 Associated Rd., Fullerton, CA 92835

Francis Animal Hospital

최재현 (수의대 66)

T: 909-627-0951 / 909-627-0715

5284 Francis Ave., Chino Hills, CA 91710

Richmond Veterinary Hospital

한상봉 (수의대 67)

T: 510-232-3465

4704 MacDonald Ave., Richmond, CA 94805

Van Buren Animal Hospital

오영문 (수의대 64)

T: 951-687-2630

5535 Van Buren Blvd., Riverside, CA 92503 

유통 / 운송 / 원자재

SeAH Steel America, Inc.

이병준 (상대 55)

T: 949-655-8000

2100 Main Street #100, Irvine, CA 92614 

자동차 / 서비스

A.P.W. 자동차 부품

서동영 (사대 60)

T: 310-753-9636

1073 E. Artesia Blvd., Carson, CA 90746

기타

ACCU Construction, Inc.

염동해 (농대 74)

T: 714-641-4730

2098 S. Grand Ave., Suite A, Santa Ana, CA 92705

라 카나다 한인교회

독고원 (공대 65)

T: 818-790-7320

1700 Foothill Blvd., La Canada, CA 91011

San Bernardo Foot Clinic Inc.

이상대 (농대 80)

B: 909-882-3800 / C: 714-323-8612

2095 N. Waterman Ave., San Bernadino, CA 92404

뉴욕 | NY·NJ 

공인회계사

KL CPA & Associates LLC

이경림 (상대 64) 

T: 212-768-9144

1430 Broadway, Suite 306, New York, NY 10018

http://klcpagroup.com/klcpa/

리테일

New York Golf Center

이전구 (농대 60)

T: 212-564-2255 

131 W. 35th St., New York, NY 10001

www.nygolfcenter.com

변호사

신응남 변호사

신응남 (농대 70)

T: 718-463-3131 / petershinesq@gmail.com

158-14 Northern Blvd., 2Fl., # UL-2, Flushing, NY 11358

금융

Edward Jones Investments – Financial Advisor

윤의규 (상대 82)

T : 201-978-7055

560 Sylvan Ave suite 3270, Englewood Cliffs, NJ 07632

edwardek.yun@edwardjones.com

의료 / 병원

백승원 위장내과 

백승원 (의대 73)

T: 201-302-9774 / 732-744-9090

1608 Lemoine Ave., #200, Fort Lee, NJ 07024

1921 Oak Tree Rd., Edison, NJ 08820 

석창호 위장내과 

석창호 (의대 66)

T: 718-461-6212

41-61 Kissena Blvd., #27, Flushing, NY 11355

이창석 내과 

이창석 (의대 72)

T: 718-762-4400 

40-5 Bowne St., Flushing, NY 11354

한글이름: 영문이름: 단과대: 입학연도: 지부:

E-mail: Cell Phone:

주소: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회비 및 후원금

후원금 용도: 장학금은 뛰어난 동문들의 학업을 돕는데 사용됩니다. Charity Fund는 동창회 자선 사업을 위해 쓰입니다. 모교발전기금은 모교와 미주 동창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쓰입니다. Brain Network 후원금은 석학 초빙 강연회 등 동문들간의 네트워킹 증진을 위해 쓰입니다. 종신 이사회비는 SNUAA-USA Century Foundation 

에 적립됩니다. 동창회 후원금과 동창 회비는 회보 발간 및 미주동창회 행사와 제반 운영을 위해 사용됩니다. 동문님의 후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Total: $              . Make check payable to SNUAA-USA.

동창회 후원금 동창 회비 업소록 광고비 특별 후원금

 ☐    $200

 ☐     $500

 ☐    $1,000

 ☐   $ _______

☐    $75  (2020. 7 ~ 2021. 6)

☐  $150  (2020. 7 ~ 2022. 6)

☐ $3,000  (종신이사회비)

*주소가 바뀔경우에만 기입 바랍니다.

☐     $240  (2020. 7 ~ 2021. 6)

☐     $480  (2020. 7 ~ 2022. 6)

일반 광고 문의: news@snuaa.org

 ☐ Scholarship Fund (장학금) $______ 

 ☐ Charity Fund (나눔) $______

 ☐ Brain Network 후원금 $______

 ☐ 모교발전기금 $______

보낼 곳: SNUAA-USA, 158-14 Northern Blvd. 2nd Fl., Suite UL-2 Flushing, NY 11358 | Tel: 718-463-3131 Email: news@snuaa.org

<보내주시는 회비 및 후원금 합계가 $250 이상 되시는 동문께는 영수증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Tayco 
Engineering, Inc

 정재훈 (공대 64)

T: 714-952-2240 / jchung@taycoeng.com/ 10874 Hope St. PO Box 6034, Cyoress, CA 90630

www.taycoeng.com

Our product lines
Flexible Heaters/ Flexible Cable

High Temperature Metallic Heaters
Temperature Sensors/ Spacecraft Sub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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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지역동창회 회장단
지역 이름 전화 Email 회계연도

남가주
S.CA/NV

회장 민일기 (약대 69) 562-547-2110 davidmin920@gmail.com
Feb-Jan

차기회장 최용준 (수의대) 818-450-7868 yongjunechoi6080@yahoo.com

북가주
SANFRANCISCO

회장 임준원 (공대 77) 408-220-4260 joonwlim@gmail.com
Jan-Dec

차기회장  최승희 (사회 81) 408-313-4239 shechoi01@gmail.com

뉴욕
NY/NJ

회장 조상근 (법대 69) 201-913-0565 amcoinc@msn.com
July-Jun

차기회장

뉴잉글랜드
MA/RI/NH/ME/VT

회장 김정선 (문리 66) 617-780-7205 jkim@systemic.com
Jul-Jun

차기회장 김유경 (음대 72) 781-223-4411 YkimLC@yahoo.com

북텍사스
LA/DALLAS

회장 강성호 (수의 81) 214-215-4447 oah9999@yahoo.com
Jan-Dec

록키마운틴스
MT/CO/WY/NM

회장 최용문 (공대 77) ymcgreencorp@gmail.com
Jan-Dec

차기회장

미네소타
MINNESOTA

회장 차재호 (농공학 84) 651-769-5343 jaehocha@yahoo.com
Jan-Dec

차기회장  용정식 (농화학 86) 610-952-3673 jyong@umn.edu 

샌디에고
SAN DIEGO

회장 유재호 (공대 90) 469-387-7922 blue9071@gmail.com
Nov-Oct

차기회장

시카고
IL/IN/WI/MI

회장 김윤하 (공대 66) 847-726-0528 yunhakim@comcast.net
Jan-Dec

차기회장 김승주 (간호 69) 630-341-1943 seungjoochang@gmail.com

애리조나
ARIZONA

회장 오윤환 (공대 56) 520-271-2601 youn.oh@gmail.com

차기회장

앨라스카
ALASKA

회장 윤제중 (농대 55) 907-223-0887 jaejyoon@hotmail.com

오레곤
OR/ID

회장 전병택 (상대 65) bryanchon@gmail.com
Jan-Dec

차기회장

오하이오
OHIO

회장 이성우 (상대 72) 614-370-5761 rimshake@ameritech.net

차기회장

워싱턴 DC
DC/MD/VA/WV

회장 박상근 (법대 75) 703-425-9390 sangkuenpark@gmail.com
Jul-Jun

차기회장

워싱턴 주
WASHINGTON

회장 이명자 (간호 74) drmialee@gmail.com
Jan-Dec

총무 임헌민 (공대 84) 425-444-3899 heonmin.lim@microsoft.com

유타
UTAH

회장 김한섭 (공대 93) 734-904-9672 hanseup@ece.utah.edu
Jan-Dec

차기회장

조지아
GA/AL/MS

회장 김재호 (공대 80) 404-372-2621 jhros@gmail.com

차기회장  

중부텍사스
MID-TEXAS

회장

필라델피아
PA/DE/S.NJ

회장 지흥민 (수의대 61) 215-512-9510 hmchi8760@gmail.com
Jul-Jun

차기회장  이성숙 (가정 74) 610-417-4789 ssh1120@gmail.com

플로리다
FLORIDA

회장 최희덕 (사대 68) 973-610-5857 lee07073@hotmail.com
Jan-Dec

차기회장

캐롤라이나
SC/NC/KY

회장 지원식 (공대 85) 919-913-5570 wschee@gmail.com

차기회장

커네티컷
CT

회장 유시영 (문리 68) 203-305-3910 t60syu@gmail.com

차기회장 박용해 (상대 83) 203-767-8187 yhptax@gmail.com

테네시
TENNESSEE

회장 김상호 (공대 86) 856-386-1094 kimsh@ornl.gov
 Jan-Dec

부회장

하와이
HAWAII

회장 성낙길 (문리 77) 808-956-2611 nsung@hawaii.edu
Jul-Jun

총무 전수진 (식공 89) 808-956-8283 soojin@hawaii.edu

하틀랜드
IA/MO/KS/NE/AR/OK

회장 이치현 (약대 77) 913-814-9452 leech@umkc.edu
Sep-Aug

   

휴스턴
HOUSTON

회장 구자동 (상대 70) 713-206-1041 jykey2003@yahoo.com
Jan-Dec

부회장

캐나다 밴쿠버
회장 조석기 (상대 71) skeycho@gmail.com

Jan-Dec
부회장 skeycho@gmail.com

캐나다 앨버타
회장 정중기 (공대 70) 403-617-7585 movics@shaw.ca

Mar-Feb    
부회장

제15대 미주동창회

미주 동창회보는 미주 동문의 역사 기록입니다.

역대회장

 

박윤수 (문)ㆍ강수상 (의)ㆍ이병준 (상)ㆍ오인석 (법)ㆍ이용락 (공)

오흥조 (치)ㆍ이영묵 (공)ㆍ이전구 (농)ㆍ송순영 (문)ㆍ김은종 (상)

오인환 (문)ㆍ손재옥 (가정)

명예회장: 윤상래 (수)

제15대 회장: 신응남 (농)

고문: 박종수 (수), 주중광 (약)

차기회장: 노명호 (공)

Brain Network 공동 위원장: 하용출 (문), 이강원 (공) 

Brain Network 공동 부위원장: 조달훈 (사), 박영철 (농)

Corporate Counselor: 최형무 (법)

집행부

사무총장: 연영재 (공) 

총무 국장: 문현호 (음), 간사: 이지희

재무 국장: 한경진 (음)

IT 국장: 

업무 국장: 연영재 (공) 

섭외 / 홍보 국장: 유시영 (문)

조직 및 광고국장: 백옥자 (음)

문화 국장: 홍선례 (음)

회보 발행인: 신응남 (농), 편집인: 오치주 (농)

편집 고문: 곽상희 (문), 이희만 (간)

편집장: 박정원 

편집 위원: 추재옥 (의), 최철용 (농), 최한용 (농), 연봉원 (문) 

송웅길 (신문), 조달훈 (사), 최형무 (법), 이수호 (보) 

백옥자 (음), 홍선례 (음), 문현호 (음), 한경진 (음) 

지역 기자단: 홍선례 (LA), 백옥자 (LA)

논설 위원장: 이항렬 (법)

논설 위원: 김  영 (수), 김해암 (의), 정태영 (문), 박평일 (농),

고병철 (법), 백  순 (법), 장동만 (문), 김창수 (약), 민경훈 (법), 

유재풍 (법), 연봉원 (문), 이채진 (문), 장석정 (법), 정홍택 (상), 

조동준 (의), 차민영 (의), 최용완 (공), 하용출 (문), 김홍묵 (문),

김재훈 (공), 김지영 (사), 최형무 (법), 이종호 (인)

 

회칙 위원회: 위원장 김병연 (공)

회칙위원: 김병연 (공), 김용헌 (상), 서중민 (공), 이강원 (공), 조정현 (수), 

이민언 (법), 한재은 (의), 함은선 (음)

미주동창회 후원위원회: 위원장

회관 건립 연구 위원회: 

회보 개선 위원회: 위원장 주기목 (수)

나눔 위원회: 위원장 황선희 (공)

동창회 운영기금 century foundation 관리 위원회: 위원장 손재옥(전회장)

장학 위원회: 위원장: 신응남 (농), 부위원장: 김승호 (공)

장학위원: 오인환 (전회장), 손재옥 (전회장), 윤상래 (직전회장) 

이상강 (의), 이원섭 (농), 강창석 (의), 강에드워드 (사)

포상 위원회: 위원장 신응남 (회장)

위원: 각 지부 회장

모교 발전기금 위원회: 위원장 신응남 (회장)

장학위원: 오인환 (전회장), 손재옥 (전회장), 윤상래 (직전회장)

감사: 김명승 (상), 강호석(상) 

www.jayone.com

Since our founding in 2000, Jayone Foods, Inc. has always maintained the sole mission of 

sharing our passion for Asian Food - especially Korean food. With so many bold flavors, vivid 

colors, and countless health benefits, it would be a shame not to spread the word far and 

wide! As the first company to introduce the idea of enjoying seaweed as a snack, we take 

pride in our innovation and are always thinking of new and unique ways to bring delicious 

foods to your table.

In the 18 years since our humble beginnings, Jayone has developed over 700 different food 

items ranging from fresh produce to frozen goods and you may already be familiar with 

some of our other brands such as Sea's Gift and Jayone! In addition to our own brands, 

we've also partnered up with many other brands in our journey to spread the goodness of 

Asian foods because, at the end of the day, we believe that good food is a universal lan-

guage that everyone can relate to and enjoy no matter who you are.

일반�정신과 ����가족치료 ����횡문화정신의학�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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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nell University Medical College, NYC 
Psychiatrist and Psychoanalyst 

Diplomate of American Board of Psychiatry & Neurology

Tel : 212.879.2322 
Fax : 718.318.6489 
E-mail : haeahm@aol.com

230 East 73rd Street 
Suite 1A 
New York, NY 10021

김  해  암
정신의학 전문의 코넬대학교 의과대학 부교수

정신의학 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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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하기환(공대 66) 


